
강강강 혜혜혜 선선선 교교교수수수지지지도도도
석석석사사사학학학위위위 청청청구구구논논논문문문

玉玉玉所所所 權權權燮燮燮의의의 詩詩詩文文文學學學 硏硏硏究究究

222000000666

誠誠誠信信信女女女子子子大大大學學學校校校 大大大學學學院院院
國國國語語語國國國文文文學學學科科科
高高高 善善善 美美美



玉玉玉所所所 權權權燮燮燮의의의 詩詩詩文文文學學學 硏硏硏究究究

강강강 혜혜혜 선선선 교교교수수수지지지도도도

이이이 論論論文文文을을을 碩碩碩士士士學學學位位位論論論文文文으으으로로로 提提提出出出함함함

222000000666년년년 555월월월

誠誠誠信信信女女女子子子大大大學學學校校校 大大大學學學院院院
國國國語語語國國國文文文學學學科科科
高高高 善善善 美美美



인인인 준준준 서서서

고고고선선선미미미의의의 碩碩碩士士士學學學位位位 論論論文文文을을을 認認認准准准함함함

審審審査査査委委委員員員 印印印

審審審査査査委委委員員員 印印印

審審審査査査委委委員員員 印印印

誠誠誠信信信女女女子子子大大大學學學校校校 大大大學學學院院院



- I -

논논논문문문개개개요요요

17세기 후반은 조선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즉 이 시기
는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 시기의 문
단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이 시기 문단에 대한 논의들은 서민 문학
의 발흥이라는 초점으로 주요하게 진행되어 왔다.하지만 서민 문학과 사대
부 문학의 공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가면서 이 시기 사대부 문학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 국문학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
는다.이를 위한 연구과제에 있어 개방적인 서민 문학의 대두 속에서 이들
과 융화하면서 사대부 문학의 독창성을 유지한 작가 권섭의 문학에 대한 연
구가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 여긴다.
이 연구는 玉所 權燮(1671년 ～ 1759년,현종 12년 ～ 영조 35년)시문학에
직접적인 창작 배경이 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과 관련하여 권섭
의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작품에 나타나는 특성을 밝히고,이를 통해 국문
학사적 의의와 권섭의 위치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권섭이 작품 활동을 했던 17세기 후반의 시대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생
활에는 물론 창작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즉 권섭이 당
쟁으로 인한 파란만장한 정치 파동이 계속되던 시기에 작품을 썼다는 사실
은 한 작가의 작품적 성과로서만이 아니라 문학사적 입장에서도 주목할 만
한 것이다.이에 본고에서는 권섭 시문학을 통해 위와 같은 변화의 상황 속
에서 사대부 계층의 시문학의 전통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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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권섭의 노론계열 사대부와 여항 계열의 문사들과의 다양한 교유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그들과 어떤 영향을 주고 받고,또한 이 시기 전통적
사대부 시문학과는 다른 새로운 작품 경향을 보여주는지 살펴보았다.
본고의 중심적인 논의는 권섭 시문학의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는데,이를
위해 형식적,수사적,주제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알아보았다.제1절에서는
권섭 작품들을 형식적,수사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특별히 그의 연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을 찾아보았다.또한 수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기존 사대부들과는 달리 우리말 일상어 시어를 도입하고 중국 고사나 상투
적인 한문구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파격적인 면이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주제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데,첫째 예술에 대한 다양한 관심
과 일생을 탐승생활로 보낸 그의 작가적 심상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
지 알아보고,사대부의 일상적 삶을 솔직하게 읊고자 한 권섭의 주요한 특
성을 작품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권섭의 주요한 문집 『玉所集』과 『玉所稿』에 있는 작품들과
기존의 권섭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논거로 삼았다.특별히 기존의 논의들
이 국문시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한시 작품 분석을 첨가하여 논의하였
다.
권섭의 작품 경향은 그 시기까지의 일반 양반 계층 작품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권섭 시문학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은 자연관의 변화,사대
부적 관념의 극복을 통한 사실성의 추구로 볼 수 있다.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우리 시문학사상 권섭의 존재 의의는 더욱 소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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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문문문제제제의의의 제제제기기기

조선조의 시문학1)에 대한 연구사를 살펴볼 때,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조선전기와 후기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의 대상과 방법에 있어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한시 연구에 있어서는 전기 사대부 계층과 후
기 위항문사들의 비교하는 것을 중점으로 논의가 되었고,시조의 경우 조선
전기까지는 “오로지 사대부 문학의 전성기요 전형적인 시대”라는 인식에서
모든 논의가 사대부 시조를 대상으로 진행되고,조선후기는 비사대부 시조
의 새로운 등장에 따라 논의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조선후기 시
조 문학은 중인 가객 시조와 함께 여전히 사대부시조가 공존했음에도 불구
하고 중인 가객 시조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조선후기에 대두한 중
인 가객 시조의 사적 의미를 연구함에 있어 전기의 시조와의 관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같은 시대상을 가지고 펼쳐진 사대부시조와의 관계 속에
서 검토해 봄으로써 더 향상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 그
간 부진했던 조선후기 사대부시조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조선조 한시 연
구에 있어서도 사대부와 위항문사라는 계층간의 비교에만 초점을 둔 연구에
서 사대부 계층의 한시가 전,후기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1)본고에서 시문학은 시조와 한시,가사를 아울러서 표현할 때 사용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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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을 보충하고 확장된 범주 안에서 연구하려
고 할 때,어떤 작품 혹은 어떤 작가에게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바로 시문
학에 있어 과도기에 활동한 玉所 權燮(1671～ 1759;顯宗12～ 英祖35)의
시문학 연구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권섭은 시문학사에 있어 변화기에
해당되는 숙 ․ 영조시대를 걸쳐 활동했는데,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근대기
의 전환을 시작하는 시기로 사회적으로나 문단 자체적으로나 새로운 분위기
가 형성되어 가던 시기였다.사대부로서 이 시기에 권섭이 작품을 썼다는
사실은 한 작가의 작품적 성과로서만이 아니라 문학사적 입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그리고 전통의 터전 위에 서서 새롭게 열리는 근대기를 내다
보면서 새로운 시세계를 창조해낸 점이나,시기적으로 정철 ·박인로 ·윤선
도의 시가 主脈을 이은 점에서 그가 점유하는 비중은 크다.
또한 현재까지 전해지는 권섭의 시가를 보면 歌辭 2篇,時調 75首와 한시 7
천여 수를 남겨 작품량에 있어서도 정철,박인로,윤선도 등을 잇는 사대부
多作 작가의 계보에 포함된다.이렇듯 그 남긴 작품량이 상당하여 그에게 큰
비중을 둘만하다.그리고 그의 시문학은 조선후기 대표적인 사대부 문학으로
江湖之樂의 풍류관을 계승하면서 인간 본성의 조화를 획득하고자 한 점에서
기존 사대부 시문학과 변별성을 갖는다.2)
그리하여 권섭의 시문학을 통해 조선후기에 대두한 비사대부 시조와 사대
부시조 간의 경쟁적 혹은 상보적 관계 속에서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으
며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는지와 사대부의 전유물이었던 한시가 17세기 후반

2)이창식,「권섭의 <黃江九曲歌>硏究」『시조학론총 제17집』(2001.12),한국시조학
회,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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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와서는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권섭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사대부시조의 새로운 경향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박요순은 작가의 생애,자료에 대한 서지적 사항,
작품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와 분석을 통해 권섭 연구의 단초를 열었다.3)권
성민은 문집을 통해 교유관계,문학관,관심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작품
세계를 고찰했는데,사대부시조를 답습,모방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자체
내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와 의식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
았던 작가로 평가했다.4)또한 작품의 경향이 전혀 새롭다는 논의도 주목
할 만하다.5)그리고 강호갑은 기존의 논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
서 권섭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어떤 교육사적 의의를 갖는가를 새롭
게 추가하여 논의하였다.6)
이렇듯 박요순의 해제 작업으로 시작된 권섭 시조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

과를 종합해 보면 조선후기 사대부 시조의 변이상을 보여주는 특징적 국면
과 작가의 개성적 측면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된
다.하지만 권섭이 사설시조 창작은 전무한 대신 연시조의 비중이 커 18세기
연시조 작가의 계층적 성향에서 예외인 점,7)한시와 시가뿐만 아니라 소설한

3)윤정화,「옥소 권섭 연시조의 성격과 그 시조사적 의미」『國語國文學 第35輯』
(1998.12.31),p.156.

4)권성민,「옥소 권섭의 국문시가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1992,
p.5.

5)조동일,『한국문학통사3』(서울:지식산업사,1995),p.303.
6)강호갑,「옥소 권섭의 시가 연구」,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1997,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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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도 관심을 둔 점,8)나아가 자신의 꿈을 그림의 취미로 표현한 점9)등은
권섭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드문 경우라,이 방면의 논의들이 꾸준히 이
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국문시가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기존의 권섭에 대한 연구

들이 국문시가에만 집중된 것을 보면서 7천여 수나 되는 그의 한시와 소설
「설저전」을 「翻薛卿傳」으로 한역한 의미와 「夢記」에 수록된 작품들을
주도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연구가 미비한 권섭의 다른 장르들까지 확장해
서 연구해 보려고 한다.그리하여 국문시가에서 나타난 독특한 특성들이 동
시에 한시에서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문학사에 있어 17
세기 후반이라는 과도기에 활동한 권섭의 문학사적 의의를 밝혀 보려고 한
다.

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본고는 조선후기 중인 가객 시조에 대한 연구의 편중을 넘어 전통적 맥락
을 이어오던 사대부시조의 변화된 면모와 사대부의 전유물인 한시가 위항문
사들의 한시 문학과 어떤 조화를 이루며 변화하였는지를 권섭 시문학에 대
7)조태흠,「18세기 시조 연행 양상과 시조문학」,『한국문학논총』27(한국문학연구
회,2000);남정희,「18세기 경화사족의 시조 향유와 창작 양상에 관한 연구」(이화여
대 박사학위논문,2002)

8)박영희,「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연구」,한국고전문학회 편『문학과 사회집단』
(집문당,1995);최호석,「옥소 권섭의 소설 한역과 그 의미」,『고소설 연구』11(한
국고소설학회,2001)

9)이창희,『옥소 권섭의 꿈세계 내 사는 곳이 마치 그림같은데』(서울:다운샘,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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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시문학사를 균형된 시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별히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그의 수많은 한시 작품들과
비교 고찰해 봄으로써 선행 연구에 대한 변별을 가지려 한다.
이에 따라 먼저 권섭 문학의 형성 배경 연구에 있어서 17세기 후반 조선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의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그가 당시 사대부들과 다른
작품 양상을 보이게 된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데,여기에서『玉所稿』,
『玉所集』과 아울러 국문소설인 <설저전>을 한역한 의미의 파악을 통해
그의 생애를 이해하는데 근거로 삼으려 한다.다음으로 상반되는 두 계층,
사대부와 위항인들과 두루 교유하면서 그의 문학 활동에 끼친 영향들을 살
펴보려고 한다.
권섭의 생애와 문학 활동에 대한 자료는『옥소고』10)과 『옥소집』11)를 참

10)최호석,「옥소 문집의 현황」,『국제어문』제36집,국제어문학회,2006.4.30참고.
『玉所稿』는 筆寫本으로 현재 聞慶本과 堤川本 2種이 있다.現存本으로 문경본은 17
冊,제천본은 45冊이 된다.두 문집 중에서 제목이 일치하는 것이 10책이 되었는데,
따라서 중복되는 책을 하나로 계산하면 『옥소고』는 52책이 되는 셈이다.권섭은
문경에서 자신의 문필 활동을 총결산하기 위해 『옥소고』를 정리하고 이를 한 벌
더 작성하여 제천과 문경에 있는 후손에게 각각 한 벌씩 물려주었는데,현재 남아
있는 2종의 필사본은 이렇게 해서 두 집안에 각각 전해진 권섭의 문집인 것이다.
그간 권섭의 필사본 문집은 모두 『옥소고』로만 알려져 있었는데,권섭이 친우나
친척에게 받은 글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제목이 붙어 있다.즉 제천본의 경우
<朋遊唱酬>5책과 <筆札>2책의 첫 장에는 『玉所稿別』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문경본 <붕유창수>2책에는 『玉所別稿』라고 기록되어 있다.이를 보면 권섭은 애
초에 자신의 글만을 모아 본집에 해당하는 『옥소고』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준
글을 모아 별집에 해당하는『옥소고별』 혹은 『옥소별고』의 체재로 기획한 듯하
다.

11)강호갑,앞의 논문,p.5.
『玉所集』은 七冊 十三卷으로 印刊本이며,그의 후손들에 의해 간행된 것으로,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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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단 『옥소고』원본은 유통되지 않아 기존 연구의 지면에 실린 작
품들을 참고하여 본고에 수록하였다.단 <詩2>와 <詩9>는 고려대 이창희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제천본에서 작품을 일별했다.특별히『옥소고』에 실
린 국문시가 작품들은 『한국고전문학전집』12)에 수록된 것을 인용하였다.
다음으로 권섭의 작품 자체를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권섭 시문학의 특성
을 밝히려고 하는데,『옥소고』에 실려 있는 시조 75수를 분석하고 시조와
한시를 아울러 살펴보려고 한다.권섭의 한시는『옥소고』의 제천본 총45책
중 <詩>12책과 문경본 총17책 중 <詩>4책,<私稿>1책,<私集>2책,<朋遊
唱酬>2책에 수록된 수가 7000여 수가 되고,『옥소집』卷1,卷2에 수록된
500여 수의 작품이 있는데,본고에서는『옥소집』에 수록된 한시들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옥소고』의 <붕유창수>는 다른 문인들이 권섭에게 보
낸 한시들이 수록되어 있는데,권섭의 교유 양상을 논의할 때 참고하였다.
권섭 시문학의 특성은 형식적,수사적,주제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
고 한다.형식적 측면에서는 시조 75수 중 59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시조와
한시의 연작시를 중심으로 논의하려고 하는데,연시를 활용함에 있어 주요
한 특징으로 참신하고 다양한 소재 사용과 독특하게 개별 소재 중심의 구성
방식 진행과 단순한 소재를 통한 의미 확대로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려 한다.수사적 측면에서는 권섭 시문학에 나타난 독특한 표현 기법을

편집 책임자는 12代孫인 權熙萬이었다.문집이 간행된 시기는 그가 별세한 지 近
180년 후인 1936년 秋 8월이다.본고에서는 연세대 도서관에 소장된『玉所集』을
참고 하였다.옥소 문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호석,「옥소 문집의 현황」 (『국
제어문』제36집,국제어문학회,2006.4.30)을 참조하면 된다.

12)『한국고전문학전집』제11권 -시조Ⅱ,서울:서영출판사,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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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고,주제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사대부들과는 달리 폭넓은 주제양상을
보이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感物’과 ‘敍景’‘風流’유형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작품의 대한 분석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여기에서 藝術에 폭넓
은 관심,활발한 여행과 일상 체험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학 활동으로
더 확장 분류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권섭의 문학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를 밝혀 문학사에서의 권섭
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서민의식이 발흥하는 시대여건 속에서 양반계층의 시
조작품은 어떠한 모습으로 호흡을 함께 했는지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아
울러 한시 작품은 당대 사대부들과 어떤 차별된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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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옥옥옥소소소 문문문학학학의의의 형형형성성성 배배배경경경

111...111777세세세기기기 후후후반반반의의의 시시시대대대적적적 상상상황황황과과과 옥옥옥소소소의의의 생생생애애애

권섭(1671～1759)은 75수의 시조와 2수의 가사 작품,그리고 7000여 수의
한시를 남긴 사대부 문인이다.권섭은 현종 12년 3월1일 현 서울 삼청동에
서 태어났으며,영조 35년(1759년)89세를 일기로 堤川 땅에서 세상을 떠났
다.
권섭이 문학 활동을 했던 시기(顯宗12년 ～ 英祖35년)는 임진왜란 ․ 병자
호란과 같은 외침이 일어난 시기는 아니었으나,전대의 전란이 거쳐간 여파
로 조선조 250여 년 간의 사대부 중심의 朱子學에서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
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또한 실학사상의 대두는 당시 사회 전반에 새로운
의식과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고,언로의 성행은 분파를 가져와 정계는 물
론 학계까지도 분쟁으로 말미암아 편안한 날이 없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봉건 지배층 내부의 권력 다툼은 더욱 심하였다.이른
바 당쟁이 극심하던 시기였는데,자신들의 주장이 공적인 大義를 위하고 봉
건 윤리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학파나 가문에 따라 黨을 짓고
서로 상대편을 정치적으로,도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종 초년의 禮訟論爭으로 남인과 서인이 15년간 싸웠는데,1659년(현종
즉위년)의 1차 논쟁에서는 서인의 주장이,1674년(숙종 즉위년)의 2차 논쟁
에서는 남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짐으로써 남인의 정치적 지위가 신장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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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러나 숙종 대의 경신대출척(1680년)이후 다시 집권한 서인에 의해 실
록이 개수되는 일이 벌어졌다.상대방에 대한 보복으로 賜死가 빈번하였고,
외척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졌으며,정쟁의 초점이 왕위 계승 문제로 비화되
는 등 朋黨政治의 파행이 극에 달하였다.13)1689년(숙종 15년)元子 책봉 문
제와 乙巳換局으로 서인 세력은 몰락하고,서인 가문 태생인 閔妃는 폐위가
되고,당쟁은 극에 달하였다.
靑少年 修學期의 권섭에게 이러한 정치적 상황들은 곧 바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었다.乙巳換局으로 賜死된 金壽恒(1629～1689)은 권섭의 외가 사
람이었고,宋時烈(1607～1689)은 그의 백부 權尙夏(1641～1721)의 스승이었
던 것이다.권섭의 부친 權尙明(호 淵潛,1652～1684)은 영리하고 민첩한 인
물이었으나 33세에 일찍 별세했다.후에 贈吏曹參判을 받은 바 있다.그러나
권섭이 14세 때에 별세했기 때문에 그는 부친의 가르침을 깊이 받을 수는
없었다.따라서 부친이 일찍 별세하여 권섭은 백부의 각별한 보살핌과 훈도
를 받았다.14)
백부인 권상하는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1607～1689)의 수제자로,우의정과
영의정 자리를 다 사양하고 淸風 黃江里에 은거하며 학문과 제자교육에 전
념하여 당대 유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15)숙종 15년 권섭의 나이 19
세 되던 해에는 숙종의 세자 책봉 문제로 송시열이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

13)강만길 외,『한국사9』(서울:한길사,1994),119쪽 참고.
14)강호갑,위의 논문,pp.12～13.
15)栗谷 李珥와 尤菴 宋時烈의 계통을 이은 遂庵 權尙夏의 문인으로 ‘黃江八學士’라
일컫는 제자들이 있었으며,이들 가운데 南塘 韓元震과 巍岩 李柬은 ‘人物性同異’논
쟁 -湖洛논쟁 -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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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가 賜死되고,仁顯王后를 폐출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었다.
이때 권섭은 疏頭가 되어 송시열을 위한 상소를 숙종에게 올리기도 했다.16)
이와 같은 17세기 상황은 18세기에 이르러서도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영조
(1724～1776)가 노론의 비호를 받아 등극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고수하기 위
해서라도 노론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따라서 노론은
벌열을 형성하면서 일당전제의 추세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17)
서인파 가문이던 권섭은 자신이 관계에 나간 일도 없고 당쟁의 일원이 된
일도 없지만 그의 內外家 문벌들이나 인맥들이 모두 내외 고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상황들은 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앞서 언급하였
듯이 을사환국으로 사사된 김수항은 권섭의 외가 사람이었고,송시열은 그
의 백부 권상하의 스승이었다.권섭은 직접적으로 송시열에게 가르침을 받
은 적은 없지만,백부 권상하의 영향으로 그를 무척 존경하고 따랐음은『옥
소집』에 잘 나타나 있다.결과적으로 권섭은 정치계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
고,그리하여 그의 생애와 인생관에는 큰 변화와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즉,권섭이 관직을 외면한 채 일생을 통하여 紙筆墨을 들고 名勝地를
두루 찾아 다니면서 探勝生活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18)
권섭의 생애에 있어서 또한 삶의 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그
의 나이 19세 되던 해(1689년)와 44세 되던 해(1716년)이다.즉,권섭의 나

16)『옥소집』,권3,尤菴宋先生賜死時疏,辯尤菴先生被誣疏.
17)한우근,『한국통사』(서울:을유문화사,1996),p.313.
18)강호갑,위의 논문,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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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9세에 己巳換局이 일어났다.숙종의 세자책봉 문제로 송시열이 사사되
자 소두가 되어 상소를 올리는 한편,궐문 밖에서 통곡하는 시위를 벌였으
나,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辛苦를 겪었다.이 해에 일어
난 기사환국은 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당시 그는 한성에 살면서 학문
연마에 열중하던 시기였는데,송시열과 외증조모의 가문인 김수항,金壽興이
유배되었다가 사사되는 등 내외가의 여러 친척들이 비극을 겪게 된 것이었
다.이 일은 그에게 현실정치에 대한 환멸을 심어 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4세에 다시 과거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나 체념하고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다시 포기한다.「自述年紀」에는 이 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
다.

다시 과거공부를 시작하였다.홀연히 스스로 생각하되,‘과거를 보는 선비
가 문장으로 자신을 파는 것과 처녀가 스스로 중매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
는가?’다시 또 생각하기를,‘공자께서도 사냥한 짐승들을 비교하여 빼앗으
시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속을 따르셨다.세상에 태어나서 비록 백성
들에게 은택을 베풀고자 하는 뜻이 있어도,과거가 아니면 무엇으로써 그
뜻을 펼 수 있겠는가?이는 퇴계와 율곡도 면하지 못한 바이다.과거에 응
시한다고 해서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또 생각하되,‘우리 할아버지는 깨
끗한 이름과 곧은 절개로 한 때 이름을 드러냈는데,내가 만약 출세하여 조
정에 서서 볼 만한 절개가 없다면 선대를 욕되게 할 것이다.또한 만약 한
번 우리 할아버지가 한 바를 좇는다면 이러한 세상에서는 죽음을 면하기 어
려울 것이다.’그래서 드디어 공부를 그만두기를 결심하고 영원히 벼슬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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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고자 하는 뜻을 끊었다.19)

다음으로 그의 나이 44세 되는 해에는 권섭이 지극히 존경하고 많은 영향
을 받은 모친이 별세한 해이다.권섭의 모친 李氏夫人의 일생을 보면,32세
에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波瀾萬丈한 삶을 살면서도 의연히 대처해 나갔
던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점들은 그녀의 明敏했던 天質이 그녀로 하여금
빈틈없는 삶을 살게 했으며,아들 권섭에게도 미친 바가 컸다.

비록 글과 역사를 배우지 않았지만 사리에 밝고,사려가 깊고,또한 재
주가 많음은 물론 어렵고 쉬운 일을 한번 봄에 그것을 능숙하게 해내
고,소박함은 일찍이 누군가에게 배운 것 같다.부모가 원하는 것은 반
드시 먼저 따르고,그 뜻에 따라 거스름없이 일을 하였고,의정공을 고
려하여 매양 일마다 자문을 구해 이로써 여자로 보지 않았다.20)

위에서 보면,이씨부인이 특별히 글과 역사를 배우지 못했다고 했지만,명
석함으로 보아서 본격적인 학문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을지라도 여성이
갖추어야 할 일반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그런만큼 사리
에 밝고,깊었던 思慮로 하여,부친 李世白이 매양 일마다 자문했다 했으며

19)『옥소고』,「자술년기」,이창희,위의 책,p.206에서 재인용.
20)上揭書,권13,先妣贈貞夫人 龍仁李氏遺狀(次男 瑩 지음),雖不習書史 明達事理
志慮深遠,且多才芸勿論 難易事凡一經眼 凡輒能之 如素嘗習熟者.父母之所欲
必先意承順 以適其志無一事有迕.考議政公 每隨事諮詢 不視以女子.박요순,
「옥소 권섭의 시가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1986,p.15,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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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로 보지 않았다고 했다(不視以女子).이러한 이씨부인의 뛰어난 품행은
권섭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그러한 어머니의 죽음이 그에게 커다
란 시련을 주었을 것이다.그는 모친 이씨의 삼년상을 치른 후 서울을 떠나
忠北 淸風으로 이사하여 향촌 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권섭은 55세에 장남인 權震性(初性)이 옥새 위조 사건으로 사사되었
는데,이에 대한 비통한 마음의 발로는 국문소설인「설저전」을 한문으로
번역한「翻薛卿傳」을 짓게 하였다.그가 국문소설을 한역한 1724년은 권섭
이 자신의 삶을 회고한 <述懷詩敍>와 <자술년기>를 지은 때이며,장남인
진성이 죽은 바로 다음해이다.이것은 진성이 죽은 것과 소설을 한역한 사
건 사이에는 연관이 있음을 명시해 주는 것이다.

아아!제천의 서쪽,동남향으로 자리잡아 높이 있으니,제비랑산에 장사
지낸 사람의 이름은 권초성이다.너는 또 한수재 권상하 선생의 종
손이요,구천 이세필 선생의 외손이며,우암 송시열 ․ 현석 박세채 선생
의 내외 손자 사위가 된다.사람됨이 영특하고 걸출하였으나 관직에 오
르지 못하고 뭇 소인에게 미움을 받아 신임사화의 큰 그물에 걸려 죽었
다.아아 누가 너에게 원한을 품었던가?21)

21)『옥소고』,<亡長子通德郎初性阡表陰記>.“嗚呼!堤川之西,坐辰而仰高,葬於齊飛郎
之山,曰權初性.汝復以寒水先生從孫,龜川先生外孫,爲尤菴玄石二先生之內外孫胥.
爲人雋逸杰傲,未出身而忤羣小,橫罹於辛壬大網而死 嗚呼!何怨於汝.”최호석,「옥
소 권섭의 소설 한역과 그 의미」,『고소설연구』 제11집,한국고소설학회,
2001.6,p.255,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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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권섭이 진성의 무덤을 이장한 뒤 쓴 글이다.권섭은 권진성이
당대 명문가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권진성이 군자의 풍모를 갖추
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일깨운다.그리고 그는 권진성이 억울하게도 뭇 소
인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신임사화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했다고 말한
다.권섭이 뼈저리게 경험한 세상은 소인들이 횡행하는 현실이다.그런데 군
자가 소인들의 모함을 받아 고난을 겪는 것은 현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저전>과 같은 소설 속에도 등장한다.

무명옹은 말한다.“황실에 골라 뽑힐 만한 자질로 어찌 간적에게 더럽
힘을 당했겠는가?지금은 천도와 인심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하나로
뒤죽박죽 되었으니 어리석은 군자가 약삭빠른 소인에게 횡액을 당하는
것은 세상 형세가 그렇기 때문이지,어찌 시랑이 지나치게 소활해서였겠
는가?처음에 액을 만났다가 나중에야 바르게 되니 ‘사람이 계책을 낼
때 반드시 푸른 하늘을 우러른다.’고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작은 아가씨
의 몸으로 당돌하게도 이 대장부의 사업을 힘쓰는 것은 고금의 수많
은 사람 중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다.부마로 뽑혔다가 나중에는 존귀한
황후의 지위에 오르니 또한 얼마나 기이한가?하늘이 만든 억울한 인연,
가공의 일로써 이같은 이야기를 만든 것은 누구인가?노부가 병중에 있
어 사람을 시켜 읽게 하고,그것을 누워서 듣는데 저절로 내 마음을 감
동시키니 어찌 한글로 됐다고 해서 황탄하다고 하겠는가?내가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것을 싫어하여 한문으로 간략하게 번역하니 보는 사람들은
나를 쉽게 논하지 말라.내게도 생각한 것이 있느니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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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섭이 한역 후기에서 간파했듯이 <설저전>은 어리석은 군자 설중과 약삭
빠른 소인 최훈,그리고 작은 아가씨 월영을 둘러싼 이야기이다.여기에서
최훈은 위로 뭇소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임금을 업신여기며 현인을 해치
는23)인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誣告를 서슴지 않는 위인이다.이와
는 반대로 설중은 공손하고 검소하며 정직하기는24)하지만 최훈과 같은 소
인의 무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무력한 인물이다.태양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구름이 이를 가리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임금이 총명하다고 해
도 소인들이 임금의 이목을 가리고 있다면 세상은 소인들의 천지가 된다.
군자인 설중과 소인인 최훈의 갈등과 대립,그리고 최훈에 의해 북해로 유
배가는 설중,영웅적인 활약을 보이기는 하지만 온갖 고생을 감내하는 여리
디 여린 월영.이와 같이 소인이 횡행하는 세상은 바로 현실 세계의 모습이
며,권섭이 경험한 세상이기도 하다.25)
여기서 無名翁이라는 호가 권섭이 1724년에 한시적으로 쓴 이름이라는 것

22)『옥소고』,<번설경전>. “無名翁曰,‘斯皇家妙選之姿,何見汚於奸賊也?天道人心
一宗胡盧,愚君子之橫罹巧小人,勢之卽然,,何侍郞之太踈也? 初窮阨而後貞,非曰,‘人
謀必瞻仰於穹蒼’以眇然之閨秀,唐突辦此偉男子之事業,千萬人中吾不見於今古.某某
儀賓之選,畢竟歸於翟褘之尊貴,又何异也?卽是天生寃緣架虛之事,若是說出來,是何
人?斯老夫病中,使伊吾而臥聽,窃自感於吾心,豈俚諺而爲謊?我嫌煩瑣,間以文翻,
觀者勿易論我,我自有心.”최호석,위의 책,p.256,재인용.

23)『옥소고』,<번설경전>.“惟兵部尙書崔薰締結群小,慢上而害賢”최호석,위의 책,
p.257,재인용.

24)『옥소고』,<번설경전>.“薛中恭儉正直”최호석,위의 책,p.257,재인용.
25)최호석,위의 책,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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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권섭은 왜 스스로를 무명옹이라고 불렀을까?무명
옹은 <번설경전>과 1724년 7월에 쓴 <술회시서>,<自述墓銘>과 그해 10
월에 쓴 <자술년기>에만 나오는 이름이다.그가 무명옹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鄭龍河(1671～1702.字 載文)의 묘표를 써 주면서이다.옥소는 정재문
의 묘표를 쓴 후,<술회시서>와 <자술묘명>을 짓는다.26)

거사의 평생 친우는 안으로는 아내요,밖으로는 재문뿐인데,지금 모두
저승으로 간 지 오래 되었으니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이제 술회시서 74
구를 짓는다.27)

권섭이 <술회시서>를 지은 이유는 평생친우였던 아내와 재문이 죽었기 때
문에 더불어 말할 사람이 없어서이며,<자술묘명>을 지은 이유는 정재문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서이다.그리고 그런 이유로 해서
‘무명옹’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28)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이
름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그런데 권섭의 평생 친우였던 첫
번째 아내와 정재문이 세상을 떠난 것은 1695년과 1702년이다.이는 권섭이
<술회시서>와 <자술묘명>을 쓴 1724년보다 20～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
26)『옥소고』,<술회시서>.“五十四歲 甲辰(1724)春,一秋,草載文阡表,以示其孤,又
操文,而告于墓.仍作述懷詩敍,又有自述墓銘.”최호석,위의 책,p.258,재인용.

27)『옥소고』,<술회시서>.“居士之平生知己,內有孺人,外有載文,今皆泉塗,冥漠已
矣,何言?玆有述懷詩七十四句.”최호석,위의 책,p.256,재인용.

28)『옥소고』,<자술묘명>.“吾與載文約,更相爲傳 ,而後死者誌其墓,我旣銘載文矣.
我死之後,孰復有知我者?… 居士其人不定居止,而不知姓而無名字,… 居士有友知我
知子,嗟其亡矣孰昭爾志.”최호석,위의 책,p.256,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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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그가 몇십 년 뒤
에서야 자신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며 무명옹으로 自號한 것은 무슨 까닭일
까?

거사는 일곱 자녀를 낳았으나 지금 슬하에 있는 것은 둘이다.딸은 김
한방에게 시집갔으며,아들인 덕성은 아우인 권영의 양자가 되었다.내
곁에 있는 것은 서자인 선성 한 명으로,손자인 조응 ․ 서응 ․ 가응과
증손자인 축경과 함께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29)

그것은 바로 초성(진성)의 죽음에 있다.아내와 친우가 세상을 떠났어도 그
가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특하고 걸출한’초성이 있었기
때문이다.그는 초성과 더불어 자신의 삶을,고민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초성이 세상을 떠난 뒤,일곱 자녀 중에서 서자인 14세짜리 善性과
어린 손자만이 자신의 곁에 있으니 누가 그와 더불어 말할 수 있었겠는가?
초성의 빈 자리를 보면서 느낀 옥소의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
다.권섭이 <자술년기>를 짓는 것도 초성의 무덤을 이장한 뒤 영수암에서
묵는데 홀로 잠을 이루지 못해서이다.30)이와 같이 초성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외로움,쓸쓸함 등이다.<술회시서>와 <자술

29)『옥소고』,<술회시서>.“居士前後生七男女,而今在膝下者二.女歸于金漢房,男德
性爲弟瑩後.在予惟側出男善性一人,與孫男祚應瑞應嘉應,曾孫男丑慶,不離居士之
側.”최호석,위의 책,p.259,재인용.

30)『옥소고』,<자술년기>“甲辰(1724)十月二十二日,遷改齊飛郞之塚,夜宿于永守菴.
滿室打齁之中,獨耿耿無眠,使一僧點燈,漫筆書之.”최호석,위의 책,p.259,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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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에서 보이는,쓸쓸하면서도 잔잔한 회고조의 글은 바로 진정된 그의
상태를 보여준다.
때로는 분노한 듯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침착한 모습이다.그는 1년
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을 가다듬은 것이다.그 과정에는 소설 한역도 포함
된 것이다.특히 소설 속 인물들의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거기에 몰두하여 현실의 고통도 잊고 위안도 얻었을 것이다.권섭이
병중에 누워서 <설저전>을 듣는데 가만히 그의 마음이 감동한 것(老夫病
中,使伊吾而臥聽,窃自感於吾心)은 바로 <설저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자신
의 현실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인 것이다.소인의 모략에 빠졌지만 어찌할 줄
모르는 가련한 설중의 모습은 권섭 자신과 닮았으며,신임사화를 일으켜 수
많은 노론 인물을 죽이거나 유배보낸 소론의 모습에서 설중을 모함한 소인
최훈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그리고 권섭이 비록 설중이 소활해서가 아니
라 시세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는 하지만,결국 아버지 때
문에 사방을 유리하며 고난을 겪는 월영은 권섭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권진
성의 모습과 같다.아마도 권섭은 <설저전>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억울한
사정이 마치 자신의 일인 양 새롭게 다가와 자신의 현실과 작품 속의 현실
이 교차되었을 것이다.또한 작품에 빠져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주
인공의 심정으로 소설을 읽어나갔던 그는 결국에 이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
이다.이러한 과정에서 권섭은 자신의 분울한 심정을 다스리면서 사람이 감
당하기 어려운 일도 ‘한결같이 모두 즐거운 일처럼 순응’(一皆順應之,如喜
樂事)31)할 수 있었던 것이다.

31)최호석,위의 책,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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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설을 한역한 것은 자신에게 생각한 것이 있어서이니 ‘보는 사람
들은 자신을 쉽게 논하지 말라’(觀者勿易論我,我自有心)32)고 한 것은,소설
번역이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위였기 때문이었다.그는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자신의 원통함,분노를 잊고,자신 또한 잊었던(無名)것이다.즉,
소설 속에 나오는 소인 대 군자의 대결 구도는 사화로 인해 아들을 잃은 권
섭의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그는 국문소설인 <설저전>을 한역하
는 과정에서 아들을 잃은 분노와 슬픔을 위로 ․ 해소한 것이다.이처럼 89
세까지 장수했던 그는 슬하에 많은 孫이 출생하는 기쁨도 있었으나,한편으
로는 여러 자손들이 이어 夭死하는 여러차례의 참척을 겪기도 했다.부친을
비롯하여 初娶의 이씨부인이 20대의 젊은 나이로 별세했고,장남,모친과 아
우,손자,손부,친우들이 차례로 별세해 갔다.
이처럼 당시같이 정치 파란이 심하던 상황과 직계 가족들과 친우들의 잇따
른 죽음은 그로 하여금 官界보다는 자연을 벗삼아 전국의 명승지를 찾아 탐
승과 詩作으로 일생을 보내는 문필 활동에 전념하게 한 것이다.까다로운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자 했던 그는 科文이나 科詩와 같은 격식 위주에서 벗
어나 자유롭게 작품을 펼쳐나갔고,이러한 성향은 작품 생산과 직결되는 명
승의 탐승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222...교교교유유유 양양양상상상과과과 옥옥옥소소소의의의 문문문예예예활활활동동동

사람을 사귐에 있어 남녀노소 귀천을 가리지 않았던 권섭의 생애는 많은

32)최호석,위의 책,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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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교유가 있었다.그는 당대 碩學들을 비롯해서 狂客,異人,才士 등
개성이 강하고 특출한 사람들과 만났다.
권섭이 살았던 조선후기 騷壇에는 한 시대의 특징으로 기록될 만한 새로운
事象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이때까지 사회로부터 대접받지 못한
이른바 委巷人,즉 ‘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소단에 진출하여
그들의 공동시집을 지속적으로 간행하고 있다.33)시업을 닦는다 해도 사회
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들이 스스
로 창작한 시편을 수습하여 이를 시집으로 간행한 일은 조선후기 문학사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기록되어야 할 사건이 아닐 수 없다.이들과 더
불어 당시 시단의 風尙을 비판하면서 조선시의 진경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대부 시인들은 眞詩運動34)을 일으킨다.이 점에 있어 당대
문단의 두 계층인 사대부와 위항인간의 차이는 별반 없었던 듯하다.35)위항
인들과 사대부간의 문학적 교류가 폭넓게 이루어진 것은 17～8세기에 와서
였다.이러한 시대 상황속에서 권섭은 두 계층과 교유하며,이들과의 교유가
자연스럽게 문학 활동에 영향을 준 것이다.권섭이 교유한 집단을 사대부와
위항인들로 나누어서 이들과의 교유가 권섭의 문학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3)민병수,「조선후기 한시사의 흐름에 대하여」,『조선후기 한시 작가론』,서울:以
會文化社,1998,p.31.

34)蔡奐鍾,「조선후기 위항문학과 사대부-申靖夏,申昉과 洪世泰,鄭來僑를 중심으로
-」,『한국대학논총 제15집』(1994.12),개인의 감정을 드러냄에 있어 되도록 자연스
럽게 표현하자는 것이 핵심인데,수사상,시작법상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眞詩라고
이름하였다.p.229.

35)채환종,위의 논문,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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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노노노론론론계계계 문문문사사사들들들과과과의의의 교교교유유유 양양양상상상

권섭이 교유한 부류중 당대 석학들이 있었는데,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백
부 권상하(1671～1759)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겠다.교류한 석학들은 尤
菴 宋時烈을 필두로 해서 谷雲 金壽增,文谷 金壽恒,農巖 金昌協,圃陰 金
昌緝,竹泉 金鎭圭,芝村 李喜期,聲溪 李粹彦,直齊 李箕洪,睡村 李畬,丈菴
鄭澔,尹堦,崔錫鼎,洪得禹,任弘望,三淵 金昌翕 등으로 이들은 모두 노론
기호학파들이다.백부 권상하는 율곡의 정통을 이은 송시열의 수제자로 평
생을 충북 청풍에 머물면서 학문과 제자 양성에 힘쓴 巨儒다.권섭은 이들
사대부 집단들과 교유하면서 그 당시 朋黨政治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도 하
고,스스로 사람을 대함에 彼此를 가리지 않고 한 마음으로 대하였다.권섭
은 당론과 당쟁을 일삼는 것은 결코 선현의 뜻이 아니고,오히려 거기에 위
배된 행위임을 말하고 있다.그리고 당파에 앞서 인간의 참모습을 보아야
하며,그것은 당리 당략이란 편견을 불식하고 오직 ‘올바른 식견(正見)’에 따
라 행동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그리고 스스로 한 쪽으
로 치우치지 않는 교제관을 삶속에서 실천하고 있다.권섭은 이러한 석학들
과의 교유 속에서 자기 자신의 확고한 중심을 갖고,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하였으며,도학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생각은
곧,官界에는 진출하지 않았지만,선비로서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으며,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양한 소재를 詩로 승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히 이 중에서 권섭은 일찍부터 農巖 일가를 드나들며 친분을 쌓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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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농암 형제들은 모두 산수 유람에 특별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유람
의 결과를 각각 詩 ․ 文 ․ 畵를 통해 표현해 냄으로써 조선후기 산수 문
학의 한 경향을 주도하였다.‘農淵’으로 불려지는 두 형제는 산수를 바라보
는 시각과 표현 방법에 있어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무
엇보다 농연은 대상을 바라봄에 굳이 이념적 요소를 대입시킬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한 순수한 시선을 강조한다.이는 산수 자체에 대한 심미 인식
의 가능성을 환기시킨 것으로 개인의 미적 만족을 위한 효용과도 연결된다.
대상에 대한 순수한 시선은 그것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적인 묘사와
興感의 직접적인 표출을 강조하였다.이른바 ‘寫眞’이나 ‘逼眞’의 논리가 나
오게 된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또 산수가 지닌 개성적인 모습에 초점이 맞
춰지는데,이른바 ‘奇’의 강조가 그것이다.‘奇’는 산수가 주는 외형의 美를
긍정하게 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자리잡
는다.‘奇’의 부각은 산수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기행자의 정감을 상승시
키는 작용을 하였다.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산수 절경에 대한 품평이나
그 특징의 규정,회화 제작 등의 형태로 드러났다.이처럼 이들은 경치를 보
다 더 사실적으로 그려내고,기이한 형상을 한층 더 강조한다.
농연이 보여준 이러한 특징들은 그의 문인세대에 이르러 거의 전범으로 자
리잡았다.권섭 역시 이들의 영향을 상당수 받고 있다.그 중에서도 권섭은
三淵과 교분이 가장 두터웠다.삼연은 일찍부터 출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처사적 삶을 지향했다.평생에 금강산을 여섯 번이나 오를 정도로 산수에
심취되어 마치 ‘山水癖’을 지닌 것처럼 산수를 유람하며 그 즐거움을 누렸
다.그리고 산수에서 얻은 감회는 모두 詩作의 원천이 되었다.이러한 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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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질은 권섭에게 상당한 동질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보인다.다음을 보
자.

世故何須說 세상의 속된 일 어찌 말하는가
心期且暫留 마음의 기대도 잠시의 머무름 일 뿐
高吟猶事役 높이 읊조리는 것도 수고로운 일이요
淸坐也風流 맑게 앉은 것이 응당 풍류라네36)

삼연이 권섭에게 지어 준 시의 일부이다.권섭이 지니고 있던 마음의 갈등
을 깊이 헤아리고 있는 듯 세속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저 한가로이 풍류
를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이는 곧 삼연
이 산수를 찾아 즐기는 한 자세였기에 권섭은 삼연의 ‘山水之樂’을 자주 칭
찬하곤 하였다.이외에도 권섭에게 삼연은 학문과 문학에 있어 더 없는 스
승이었다.권섭은 16세 이후로 학문에 전념하게 되면서 사마천의『史記』와
그 중의 한편인「貨殖傳」에 상당히 경도된다.37)권섭은「화식전」에 관해
서 삼연에게 항상 질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혼자서 천 번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연을 대하면 항상 막히는 곳이 있었다고 술회한다.38)「화식
전」을 통한 논의 외에도 권섭과 삼연은 당시의 문학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36)『三淵集 ․ 拾遺』 권11,「贈權調元 ․ 其二」
37)『옥소집』,권5,「散錄 ․ 內編1」. “余於史馬文 切好貨殖傳太史公自序 貨殖傳少
時爲馬上之工 讀滿千數”

38)『옥소집』,권6,「散錄 ․ 外編」.“貨殖傳讀滿千數 而對淵翁有多不通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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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권섭은 이처럼 농연의 문인으로 그들이 보여
주는 산수 표현의 특징을 상당수 공유한다.그럼에도 단순한 답습보다는 나
름의 안목을 통해 심화된 시각과 개성적 표현을 창출해낸다.우선 산수 자
체를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탐미의 대상으로까지 끌어올린다.그의 탐미
욕구는 지칠 줄 모르는 산수 탐승의 체험과 연결되어 나타난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또한 농연의 산수유기가 글의 짜임에서 기존의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권섭은 다양한 형태의 문체를 도입함은 물론 견문
에 따른 구성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였다.내용에 있어서도 명소 이미지의
반복이나 흥겨움 전달의 전형화를 탈피,기행 과정의 모든 견문을 두루 포
괄하였다.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경험을 통해 그 순간에 느끼는 자기 정감
의 표현을 강조하였다.더 나아가 그의 산수 탐승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는
‘夢’의 영역을 끌어들여 현실과의 넘나듦을 시도한다.그리고 유기의 성격을
지닌「夢記」라는 독특한 양식을 창출해낸 것이다.
다음으로 같은 세대의 인물들을 살펴보면,鄭載文,沈鳳儀,金相履,李秉淵,
李秉成,朴鳳齡,趙尙健,權愰,洪禹翰,成晩徵,李聖輝 등과 교유했는데,권
섭은 이들과의 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정재문 용하와 사귀면서 절차탁마하기를 십육년 동안이나 해도 성기
고 미련한 성품이 졸지에 변화되지 않고,다만 이와 같이 쓸모없는 기
량(육발이처럼 불구를 말함)으로 그치고 말았다.(중략)성소 심봉의,신
노 김상리,일원 이병연,자평 이병성 4인과는 교제가 오래되었다.계
미년(33세,1703년)에서부터 임진년(42세,1712년)에 이르기까지 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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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 시문을 짓고,서화를 그리며 같이 기거하면서 음식 먹기를 십년
동안 하루같이 하였다.질탕한 풍류는 속세의 인간들에게는 다시 없을
것이다.낙향한 후에는(중략)일원에서부터 신노까지는 곤궁한 중에도
인편을 통해 소식을 듣지만 그 외 함께 놀던 친구는 모두 출세하여 각
자 갈 길을 가나,오직 공서 박봉령,자경 김성중,자이 조상건,명중
권엽,사준 홍우한,달경 성만징 등은 처음 가진 마음이 변치 않았으
나,지금은 모두 죽었다.이성휘 등 수인은 내 스스로 절교하였다.39)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정재문과는 특별한 사이40)였고,癸未年에서 壬
辰年까지가 권섭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이 때 가장 활발한
창작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특별히 정재문은 권섭이 ‘平生知
己友’41)로 언급한 인물이다.그와는 일찍부터 서로의 墓誌를 써 주기로 약속
할 정도로 내면세계를 소통하였다.42)그는 권섭과 함께 삼연의 밑에서 수학

39)『옥소집』,권13,<자술년기>.交於鄭載文龍河 則啄磨偲切盖十六年 而疎頑之性不
能猝化 只如此伎倆而止(中略)與沈鳳儀聖韶金相履莘老李秉淵一源李秉成子平四人交
久矣 而自癸未至任辰 爲日夜文墨之集 起居飮食之與同 十年如一 跌宕風流非復俗中人
矣 下鄕之後(中略)自一源而至華老則聽人言於窮途之中 餘外從遊之舊盡化爲靑雲之人
各自逐逐 而獨朴鳳齡公端金聖重子敬趙尙健子以權熀 明仲洪禹翰士駿成晩徵達卿 不變
其初心 今皆死矣 李聖輝輩數人則自我絶之.

40)정재문은 松江 鄭澈의 六代孫으로 鄭澔(호는 丈菴,1648～1736)의 조카이다.권섭과
는 가장 절친한 詩友로 권섭이 27세 때 그가 사는 北洞으로 이사해 살만큼 특별한
사이였다.

41)『옥소집』,권6,「散錄 ․ 外編」.“平生知己友有一人 安慶堂鄭載文龍河”
42)『옥소집』,권12,「자술묘명」.“吾與載文約更相爲傳 而後死者誌其墓 我旣銘載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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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다.권섭은 정재문을 管鮑의 사귐 이상으로 비유하면서43)문학적,정신
적인 부분에 있어 더 없는 친분을 유지했다.정재문 역시 명문가의 자제임
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크게 드러내지는 못했다.권섭과 마찬가지로 과거
에 자주 응하기는 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번번이 실패하였던 것이
다.44)무엇보다 권섭이 정재문을 믿고 의지했던 것은 자신의 迂疏함으로 인
해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도 주위의 편견에 흔
들림 없이 장단을 잘 헤아려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
다.그러나 32살의 젊은 나이로 정재문이 병으로 요절함으로써 권섭에게 커
다란 슬픔을 안겨주게 된다.권섭에게 있어 정재문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
는 詩友요,또 삶의 더 없는 조언자였던 것이다.

瑤花瓊草玉溪濱 아름다운 꽃과 풀들이 돋아난 백옥계 물가
白髮靑袍九逸人 백발에 푸른 도포 입은 아홉 사람들 한가롭네
紅藥酒酣紛倒睡 붉은 작약 곁에서 술에 취해 여기저기 잠드니
悟來非是此生眞 알겠네,이 생애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調元45)

矣 我死之後 孰復有知我者”
43)『옥소고 ․ 文1』 ,「二人同心編題辭」.“噫,載文之與吾 吾之與載文 世之朋友 誰
復如者 溯而方之 與管與鮑何如也 管鮑之爲管鮑 以其同心耳 其有相觀相長之益 亦如
吾二人者否”황경일,「옥소 권섭의 산수 산문 연구-<해산록>과 <몽기>를 중심으
로」,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p.16,재인용.

44)『옥소고 ․ 文1』 ,「鄭載文哀辭」.“載文名家子 其數世不大顯 (중략)其心不汲汲
進取 而猶應擧不倦 而終落拓未成其志”황경일,위의 논문 p.16,재인용.

45)調元은 권섭의 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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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爲胡蝶到江濱 이 몸이 나비 되어46)강가에 이르니
象外淸遊幾箇人 물상 밖의 맑은 놀이 몇 사람이 즐기나
覺後莫論眞與夢 깬 뒤에는 현실인지 꿈인지 논하지 말라
此生非夢亦非眞 이 생애는 꿈도 아니요 현실도 아니라네

載文

이 시는 권섭의「夢記」중에서 <白玉溪>라는 작품 내에 수록된 것이다.
그의 나이 26세 때인 병자년 여름에 꿈을 꾸었는데,정성칙과 재문 형제,박
봉령,김성중,권엽,성만징,홍우한,조상건 등과 술병을 들고 백옥계에 가
서 질탕하게 놀았는데,기이한 꽃과 풀들이 바위 샘에 비쳐 있는 꿈을 꾸고,
깨어나 정재문과 시 한 수씩 지어 서로 주고 받은 것이다.

① 君爲百東坡 그대가 백번 동파가 되면
我亦一莊周 나 또한 한 번 장주가 되리
悠悠觀此世 유유하게 이 세상을 보니
淡淡無喜憂 淡淡하니 기쁨도 근심도 없네.
紛紛爾汝人 紛紛하게 사람들을 가까이하고
偪側非我儔 곁에 다가오는 이는 나의 짝이 아니다.

46)이 몸이 나비 되어 :원문의 호접(蝴蝶)은 장자(莊子)의 호접몽(蝴蝶夢)에서 온 말
임.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가 깬 뒤에,현실의 자신이 꿈 속에 나비로 변하여
날아다니는 것인지,또는 나비가 꿈 속에서 현실의 자신으로 변하였던 것인지를 구
별하기 어렵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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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生惠好樂 평생 음악 좋아하는 것 은혜롭게 여겼으나
此志令謬悠 이 뜻 허탄하게 하였네
伊人在一方 이 사람이 한 고을에 있으니
杜若生芳洲 팥배나무가 향기로운 섬에서 나는 것 같다.
長歌望白雲 흰 구름을 바라보며 길게 노래 부르며
歎息登高樓 높은 누대에 올라가 탄식을 한다.

<鄭載文龍河在樓巖不歸次還其韻>

② 去年今日會 작년에 오늘 모임은
草閣淸楓溪 청풍계의 초가집에 열렸지.
多心百舌鳥 百舌鳥는 정이 많아서
南林北林啼 남쪽 숲과 북쪽 숲에서 우네

<淸楓溪與載文諸友吟>

③ 槎枒老梅樹 늘쑥날쑥 늙은 매화나무가
淸艶托君家 맑고 예쁜 꽃을 그대 집에 의탁하였네
獨立添高標 홀로 서서 고상한 풍모를 더하고
深藏遠俗譁 깊이 숨어 세속의 떠들썩함을 멀리하네
春前一花發 봄 오기 전 한 떨기 꽃이 피어
雪外數枝斜 눈 온 뒤 몇 가지 기우네.
對此成孤詠 이것을 대하여 외롭게 시를 지으니
晴窓映月華 개인 창에 밝은 달 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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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詠樓巖梅次還載文>

위의 세 작품은 『옥소집』,권1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재문과 관련된
한시들이다.①은 정재문이 자신의 처소에 가서 돌아오지 않자 그가 보내온
운자에 차운에서 보낸 작품이다.②는 청풍계에서 재문을 비롯한 여러 친구
들과 모여 시문을 지으며,풍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읊고 있다.③은 매화
의 고상한 풍모를 재문에게 빗대어 그를 칭송하고 있는 작품이다.이외에도
정재문과 관련된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권섭이 그를 얼마나 마음의 知友
로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 중 권섭과 文墨을 통해 가장 친밀한 교유를 맺었던 인물들
로는 李秉淵,李秉成,沈鳳儀,金相履 등을 들 수 있다.47)이들의 공통점은
이병연이 정삼품의 벼슬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대부이면서도 한미한 벼슬
에 머무르거나 일생을 처사로 보냈다는데 있다.이들은 주로 훌륭한 勝地를
찾아다니며 시를 읊고,풍류를 즐기며 세월을 보냈다.권섭은 심봉의,이병
연,이병성,김상리와 ‘十年唱酬’의 사이였다고 기록하고 있다.48)그 한 예로
권섭이 이병성의 집에 여러 친구들과 시문을 짓고 놀았는데,그 때 지은 작
품 중 하나를 소개하겠다.

心期靜夜會親朋 마음속으로 고요한 밤에 친한 벗과 만나리라 기약
47)『옥소집』,권5,「散錄 ․ 外編」.“文墨之友有跌宕之樂者西人 沈聖韶鳳儀 ․ 金莘
老相履 ․ 李一源秉淵 ․ 子平秉成兄弟”

48)『옥소고 ․ 文1』 ,「自書」.“與李一源 ․ 李子平 ․ 沈聖韶 ․ 金莘老 十年唱
酬 而隨興湧寫而已” 황경일,위의 논문 p.18,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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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坐久敧牀倦却憑 한참 평상에 기대어 앉아 있노라니 문득 권태롭네
十日病餘今見月 십 여일 병들어 있다가 이제야 달을 보니
三淸逰後此懸燈 三淸의 놀음 이후 이 등불 밝히니
村居曉淨初微雪 시골집 새벽 기운 깨끗하고 첫 눈이 살짝 내려
溪路天寒已薄冰 시내 길에 찬 서리 내려 이미 엷게 얼었다.
起望南山蒼翠近 일어나 남산을 바라보니 푸름이 가깝고
風流還憶去年登 지난해 여기 올라 즐기던 풍류 기억나네

<與沈金夜集李子平宅呼韻同賦>49)

이처럼 권섭은 계미년에서 임진년에 이르기까지 밤낮으로 모여 시 짓고 그
림 그리며 함께 기거하였다.이 때가 바로 권섭이 세상에 대한 회의를 느끼
고 산수 탐승에 몰두하던 시기였다.
이들 중 특히 槎川 이병연과는 각별한 사이였다.사천 역시 삼연의 문하생
으로 시작에 능해 겸재 정선과 함께 당대에 ‘시에 사천,그림에 겸재’로 칭
해졌다.그가 남긴 시는 무려 1만 3천여 수에 이른다.1699년에 사마시에 합
격하여 삼척 부산에까지 이르렀으나 술과 풍류를 떠나지 않았다.그림 수집
에도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 겸재의 그림을 적지 않게 수장하기도 하였
다.50)이병연은 정선과의 밀접한 관계로 사실상 김창흡의 문하에서 가장 주

49)『옥소집』,권 1
50)『옥소고 ․ 文1』 ,「題海嶽帖後」.“一源公之嗜畫 余嘗病之 今觀篋中之物 何其
太富也 唯此金剛帖是元伯入神手段”황경일,위의 논문 p.18,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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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필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이병연이 읊은 대상을 정선이 그리고,정
선이 그린 대상을 이병연이 시로 쓰는 등 이병연과 정선은 말년까지 어울리
면서 깊은 우정을 다졌다.이 때문에 정선의 그림에는 이병연의 제화시가
많이 남아 있다.권섭도 이들과 교유하면서 금강산 유람을 함께 하기도 하
였는데,후에 그는 이 때의 일을 회상하며 눈물을 짓는다.

나와 一源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산(금강산)에 들어가 각자 얻은 것
이 있어 매양 마주하고 앉아 빙그레 웃었다.지금 이 그림을 펼쳐 놓고
하나하나 짚어 보니 마치 눈 앞에 일인 듯 하였다.하지만 곧 이 마음이
쓸쓸해져 예전의 興情이 일지 않음에 또 한 번 눈물을 떨구었다.51)

과거 사천과 함께 산수의 즐거움을 나누던 모습과 지금은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절실히 드러나고 있다.권섭은 또 槎川의 시적 능력에 대해 “나
와 文墨으로 교유한 지가 수십 년으로 먼저 세상에 명성을 얻었다.비록 그
아우인 子平의 勁遒함과 벗인 정재문의 淡雅함에는 못 미치나,만약 그 솜
씨로 말하자면 그를 능가할 자가 없다.”52)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천은 안정된 사회의 선택받은 계층에서 태어나 17세기의 위기와 울분,
흥분과 격정을 가라앉히고 경화사족의 미의식을 담은 시를 창작해내었다.

51)『옥소고 ․ 文1』 ,같은 글.“吾與一源先後入玆山 各有所得 每對坐 犁然而笑 今
披展此畫 歷歷指點 如眼中事 卽此心牢落 非復昔年興情 又足一涕”황경일,위의 논
문 p.18,재인용.

52)『옥소집』,권10,「十六贊 ․ 李槎川詩」.“與我文墨交遊數十年 而先有名於一世 雖
乏其弟子平之勁遒 其友鄭安慶載文之淡雅 若論其能手段 則無出其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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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시는 당대 서울 상류계층 사대부의 미의식을 시라는 장르를 통해 충실
하게 반영하였다.또한 그는 실경산수를 시의 소재로 삼았다.즉 금강산을
위시하여 여러 지역 등을 탐방하여 그곳의 아름다운 산수나 민심,풍물 등
을 소재로 한시를 많이 남겼는데,널리 알려진 명승지를 의도적으로 열심히
찾아다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53)그가 탐방한 장소는 대부분 그가 고을
살이한 곳이거나 실제적인 일이 있어 찾은 곳이다.반면에 권섭도 실경산수
를 시의 소재로 삼았지만,그는 명승지를 의도적으로 찾아다니며 세속과의
결탁을 멀리 하였다.그 역시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그러한 환
경에 안위하지 않고,사대부의 미의식의 창출보다는 다양한 계층과 교유하
면서 탈규범적이며 탈세속적인 자유로운 시상을 전개하였다.하지만 권섭도
이병연과 같이 관념적 인상을 가지고 실제 장면을 환치시키지 않고 모두 눈
에 뜨이는 장면을 사실대로 묘사하려고 하였다.특히 그는 실재하는 경물의
핵심을 잘 전하려고 노력하였다.
정재문을 제외하고는 대략 권섭이 관계진출을 포기한 20대 중엽에서 54세
까지 이들과의 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리고 이 때 이미 반 이상
이 타계하였음도 아울러 알 수 있다.
이들 교유 집단의 성격을 살펴보면,관직에 오르고 혹은 처사로 일생을 지
냈으나,권섭과는 金蘭之交를 맺고 있었다.이들은 朋黨과는 거리가 먼 일종
의 문학 동우회 비슷한 성격을 가진 집단으로 교유관계가 문학 창작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이들은 또한 세속적 이해 관계와는 거리가 먼 풍류를 생활

53)안대회,「槎川 李秉淵論」,『조선후기 한시 작가론』,서울:以會文化社,1998,
p.373.



- 33 -

화한 사람들이었으나,이 가운데 이성휘는 세속적인 인물이었기에 권섭은
그를 멀리하였던 것 같다.이처럼 권섭은 노론계 문사들과 교유하면서 조선
이 곧 중화라는 문화자존의식을 국시로 내세우고,가계의 흐름에 따라 율곡
의 정통을 이어 붕당정치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관계에는 진출하지 않았지
만 도학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또한 그는 농연,사천 등의 영향을 받
아 조선시의 진경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진시운동을 벌였다.하지
만 그는 다른 문인들에 비해 자연 자체를 존중하고,실경 자체의 미를 살리
고 삶에서 누리는 여유를 가졌다.따라서 인위적인 탐승이 아닌 삶에서 우
러나오는 산수유람이 자연스럽게 문학 창작으로 이어진 것이였다.

222...222...委委委巷巷巷人人人들들들과과과의의의 교교교유유유 양양양상상상

권섭은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그림54)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해서도

54) 이창희,위의 책,pp.5～6.
이미 언급했지만 玉所의 작품활동 시기는 肅宗～英祖연간으로,성리학이라는 완고
한 이념과 권위가 약화되고 대신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사조가 대두하는 시기
였다.이 시기에는 謙齋 鄭敾과 같은 풍속화가 출현하였고,진경산수화풍이 당대 畵
壇의 주도적 경향으로 자리잡았다.당대는 사회현실을 바로 보고,바로 표현해 내었
으며,우리 문화에 대한 자각이 있던 시대이기도 하였다.그러나 옥소의 사상이나
문학적 궤적은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記夢說」을 비롯한 작품들을 보면,도
교와 불교에 관하여 매우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심취하기까지 하는
등 사상적으로 매우 개방된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옥소는 특히 꿈
과 관련된 글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이런 종류의 대표적인 작품은「夢記」이다.
「夢記」는 옥소가 젊은 시절부터 평생 동안 꾸었던 꿈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120여 편에 이른다.이「夢記」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記
夢說」이라 하여 그림없이 꿈 내용만 기록한 부분과 그림과 함께 기록한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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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 관심을 보였는데,金碩傔에게 거문고를 배웠다는 흔적도 보인다.55)또
文元健(서얼)의 琴․ 劉野鶴(천인)의 笛에 대해 따로 贊을 짓기도 하였는데,
모두 이들에 대한 인적 사항과 당대인의 평가,그리고 자신의 견해 등을 밝
혀 예술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직접 그들과의 대면을 통해 기술되었음을 알게
한다.제천본 14,『散錄外篇』에 생애 최고의 음악경험만을 모아 엮은 글이
있는데,吳順白에게 검무를 배우고,김성최와 홍수헌의 거문고 연주현장을
체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56)
권섭은 鄭敾,洪受疇,李夏英 등 사대부 예술인등을 비롯해 曹世傑,金辰女,
金翊冑 등의 委巷 예술인과도 두루 교유를 가졌다.특히 曹世傑(人物畵),金
翊冑(山水畵),鄭敾(山水畵),金辰女(畵像),洪受疇(葡萄畵),李夏英(翎毛畵)
등 이들을 모두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贊을 기술하였다.
이들 중 권섭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인물은 역시 겸재 정선이
다.겸재 정선은 익히 알려져 있듯 조선후기 ‘眞景山水’의 창시자로 평가받
고 있다.57)권섭은 겸재의 그림을 매우 좋아하여 많은 작품을 소장하는 한
편,그 각각에 題跋을 붙여 애정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권섭은 문학외에도 관심을 보이며 위항 예술인과 어울렸지만,그의
생활과도 같은 문학활동을 하면서 교유했던 위항문사들도 적지 않다.권섭

나뉘어진다.그림과 함께 기록한 부분은 대략 50여 편을 넘는데,이를 통해 옥소의
문학 작품과 사상적 취향의 일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5)『옥소집』,권5,「산록」 余學琴於金碩傔七日 而日奇才七日而如此成…
56)신경숙,「옥소 권섭의 음악경험과 18세기 음악환경」,『국제어문』제36집,국제어
문학회,2006.4.30

57)황경일,위의 책,p.21.



- 35 -

이 문학 활동을 하면서 어울렸던 위항문사들에 관한 기록은 다음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윤삼월 초길일에 이병연이 그의 아우 이자평,姨叔 김공 및 임군옥,이
계통,이여오,이여수,오명중,김중례,이유구,이군빈을 데리고 北營에
올랐는데,동자 이병대,김연창,김복석,노인 이함,詩吏 임황 등은 나를
따라 저녁에 틈을 타서 쫓아 올라가 諸公의 시에 次韻했다.58)

위항문사의 한 사람인 임황과 함께 漢城 北營에 올라 어울려 시를 지었음
을 말하고 있다.그리고 권섭은 임황 외에도 金富賢,鄭來僑,鄭世僑,洪世
泰,鄭后僑,李泰海 등과도 교유했음을 그의 문집『옥소고』를 통해 알 수
있다.59)널리 알려져 있듯 홍세태와 김부현은 위항 시인들의 詩會인 ‘洛社詩
會’를 조직하여 활발한 시작을 했던 인물이다.특별히 이 가운데에서 정래교
는 ‘천기를 얻은 시가 훌륭한 시다’라고 하면서 천기를 신분의 문제에서만
적용하지 않고,문학관에도 확장하여 명분과 의를 생각하는 삶의 태도와 그

58)『옥소고』,詩一,閏三月初吉日李一源掑其弟子平姨叔金公及任君玉李季通李汝五李
汝受吳明仲金仲禮李幼久李君賓上營童子李秉大金演昌金福錫老人李涵詩吏任璜從余乘
夕往攀次諸公韻.강호갑,위의 논문 p.27,재인용.

59)『옥소고』옥소는 이들에게 준 시와 함께 唱酬한 시가 있다.대략 정리하면,임황과
는 無題<朋游唱酬二>,김부현과는 悼巷東金富賢<詩二>,席上次韻奉別<朋游唱酬
二>,정래교와는 寄潤卿旋善客兼示主守叔用前韻<詩二>,贈製述官鄭來僑,寄鄭進士
來僑<詩九>,示鄭來僑后僑,寄鄭來僑<詩十一>,정세교와는 是日鄭世僑再拜<朋游唱
酬二>,홍세태와는 誦前作斤正<朋游唱酬二>,정후교와는 次韻謹呈權大雅案下<朋
游唱酬二>,이태해와는 泰和花叟奇示韻<朋游唱酬四>.강호갑,위의 논문 p.28,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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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반영하는 實의 문학을 함으로써 위항문인들과 사대부들까지도 천기를
인정하며 문학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을 문학론의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60)
또한 홍세태는 정래교의 스승으로 위항 문학을 존립케 한 인물로 자리매김
하였다.18세기 문인을 개괄한 글에서 그에 대해 “위항의 시는 국조 이래
마땅히 유하 홍세태를 우두머리로 높여야 하는데 정래교가 그와 서로 앞서
거니 뒤서거니 한다.홍세태는 沖淡汪洋한 점에서 뛰어나고,정래교는 豪放
高古한 점에서 뛰어나다.”61)고 평가하였는데 이것은 홍세태가 점한 문단적
위치와 시사적 위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글이라 하겠다.한편 정래교는 홍
세태가 ‘少友’로서 대우하며 절친하게 지냈고,문학에 있어서도 그와 쌍벽을
이룬다는 평을 받았다.62)권섭이 위항 문학의 핵심 인물들과 교유했다는 것
은 그가 위항 문학에 소극적 입장이 아니였다는 것이다.『옥소고』,朋游唱
酬와 詩편 여러 곳에는 이들과 酬酌한 시가 실려 있다.이 중에서 권섭이
정래교에게 보낸 시<寄潤卿旋善客兼示主守叔用前韻>을 살펴보겠다.

昨日之遊忘未忘 어제 놀았던 것을 잊어버리려해도 잊지 못하니
山何重疂水何長 산은 어찌 그리 첩첩 높고 물은 어찌 그리 긴가
應多郡峽歸來夢 응당 산골짜기로 돌아갈 꿈을 자주 꾸는데

60)손병국,「浣巖 鄭來僑論」,『조선후기 한시 작가론』,서울:以會文化社,1998,
pp.433～434.

61)李奎象,「文苑錄」(『韓山世稿』권29,「幷世才彦錄」47장).“閭巷詩,國朝以來當推洪
柳下世泰爲魁,而來僑相甲乙,世泰以沖淡汪洋爲勝,來僑以豪放高古爲勝.”

62)이경수,「委巷詩人의 天機論」,『李朝後期 漢文學의 再照明』,창작과 비평사,
1994,pp.23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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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有雲㥖窹宿床 제 각각 구름창가에서 잠들다 깨다 하네.
晴而洗面初夏熱 날은 개어 초여름 더위에 세수하고
澄波映作夕陽凉 서늘한 석양이 맑은 물결 비추네
騷人客裡猶呻咏 시인들 객지에서 오히려 읊조리니
去路淸風回我鄕 맑은 바람맞으며 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네

<寄潤卿旋善客兼示主守叔用前韻>63)

위의 시는 밤새 벗들과 산수를 읊고 놀았던 내용을 시로 지어 정래교에 보
낸 시이다.이렇듯 이들은 서로의 일상사를 시문으로 지어 주고 받으며 창
작 활동을 펴 나갔다.
다음으로 권섭은 삼연의 문하에 드나들면서 홍세태를 알게 된다.권섭이
홍세태를 위해 지은 贊에 보면 “홍세태는 자가 道長이요,호는 滄浪 ․ 柳
下이다.삼청동 밖에 거주하였는데,비록 천하기는 하나 어진 자였다.성긴
수염과 도드라진 눈썹에 수려한 얼굴과 새하얀 머리털은 절로 신선의 풍모
를 느끼게 했다.시가 고인의 운조를 얻어 문곡,농암,삼연에게 크게 인정
을 받았다.그 무리로는 김부현,정래교,정민교,임황,정후교,이태해 등으
로 이외에도 허다한 사람들이 있었다.”64)라고 하였다.찬을 보면 권섭이 홍
세태의 시적 능력뿐만 아니라 풍기는 외모에도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고 있

63)『옥소고』,시2
64)『옥소집』,권10,「十六贊 ․ 洪道長詩」.“洪世泰字道長號滄浪 ․ 又號柳下 居三
淸洞外 賤而良者也 疎髥秀眉韶顔白髮 自有仙風道骨 詩得古人韻調 爲文谷 ․ 農巖,
․ 三淵諸公所獎許 其流有金富賢 ․ 鄭來僑,․ 敏僑 ․ 任璜․ 鄭后僑 ․ 李泰海
以下許多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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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또 앞서 언급된 권섭과 위항 문인들과의 만남도 홍세태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권섭의「夢記」에 보면 홍세태가
죽은 3년 뒤에 꿈속에서 권섭이 그의 집을 찾아가 서로 시를 주고 받는 모
습을 보여준다.여기에서도 詩友로서 깊었던 서로의 우정을 읽어낼 수 있다.
권섭은 이태해를 대상으로 한 實傳인 ‘竹下子傳’65)을 짓고,「散錄」편에는 관련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또 서간을 보내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66)그의
기구한 생애를 기술하였는데,이태해를 竹下子라 부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
술하고 있다.

仙舟는 바야흐로 竹林사이에 높이 거처하였기 때문에 竹下子라고 불
리웠다.竹下子가 홀연히 ‘하늘과 땅에 돌아갈 곳 없고 강호에 떠날
배 있네’라는 구절을 읊었는데,感慨하며 비통하였다.(중략)竹下子의
재주는 德에서 빼어난 것 같고,글을 알고 事理를 아는 것은 반드시
齪齪스런 사람들이 나에게 잘 보이려는 것과 다르다.이는 人心이 매
번 서로 정성스러움을 다하여 竹下子가 더욱 감격하여 마음을 다해
나를 동경하는 것이다.67)

타고난 재주는 비범하나 신분상 사대부일수도,그렇다고 의식상 천인일수

65)『옥소집』,권13,「죽하자전」
66)『옥소집』,권3,「與李君泰海」
67)仙舟方竹林間僑居,故號竹下子.竹下子忽詠‘天地無歸土,江湖有逝舟’之句,感慨悲咜.
(중략)竹下子才,若勝於德,而能於知書識事理,必非齪齪之人如有貌於我者,是人心每
相對睠睠,竹下子益感激盡心於我憧憧.(『옥소집』,권13,「죽하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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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는 한 위항문사의 간난스러운 삶과 내면의 갈등을 ‘죽하자전’에서 아주
박진감있게 묘사하고 있다.여기서 권섭은 이태해의 불행한 삶을,어떤 사람
이 고의로 그의 모친을 노비문서에 올렸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비록 직접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을지라도 바로 당대 사회의 부조리한 계급 질서와 그에 따른 사람들의 편
견에 기인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
다.때문에 “이태해는 그 손에는 神筆이 있고,그 입에는 기이한 詩가 있음
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를 꺼려해 죽이려 하니,이것이 진정 무슨 마음이
란 말인가?”68)라고 하며 탄식을 금하지 못했던 것이다.또 하나 이태해의
운명에 대한 탄식은 신분상의 차이를 떠나 세상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권섭 자신과의 동질감이 표현임을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傳의 결론에 가서는 이태해의 이러한 불행한 삶에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얘기하면서 세상은 그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신은 그를 군자로
볼 수 있는 식견을 가졌다는 것은 자신이 竹下子보다 더 뛰어난 인물임을
넌지시 알리고 있다.

玉所翁이 말하기를,“활발하고 빠른 입에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은가?
이것은 어떤 연고에 의해 어긋난 것이다.그 해치려는 마음이 어찌
나와 관여되게 하겠는가?흔쾌히 잘못된 사람의 從遊를 버리고 白崖
를 좆아 종유하였으니 이 예전의 사람이 아니다.長脚의 고통을 돌아

68)『옥소집』,권5,「산록 ․ 외편」.“李泰海 其手有神筆 其口有奇詩 一世忌之 皆欲
殺之 是誠何心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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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고 주인의 곤란에 달려가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고 그
리고 옥중에서 일어나 국가의 환난에 급히 대처하였다.아!그 의로
움과 용맹함을 누가 다시 미치겠는가?泰安과 같이 처리하며 운명을
아는 군자들도 곤란하게 여기는 것이니 마침내 반드시 하늘의 정한
빼어남을 바로잡을 것이니 인간이치가 마땅히 그러하다.너 또한 무
슨 한이 있겠는가?주상이 그 공을 알고 大相公이 그 재주를 장려
하였으니 나는 또 竹下子보다 크다.69)

이러한 위항인들과의 교유는 그의 문학이 지향하는 바가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잘 알려주는 증좌라고 하겠다.세상과 화합하지 못했던 그의 상황
으로 인해 소외된 인물들과의 만남이 주로 이루어졌고,이들과 문학,예술적
인 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그리고 이들 위항인들과의 교유는 평생
을 산수 탐승으로 보냈던 그의 의식과 창작 작업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단서
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권섭이 일생을 살면서 교유관계를 맺었던 인물들은 다양하다.
사대부들은 당대의 내노라하는 학덕을 갖춘 인물이었으며 중인계급에 속한
인물들 역시 그와 심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지금까지 살펴본
교유 인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사대부로서의 흔들림 없는 자세를 견지

69)玉所翁曰:“沄沄之口,何多事也?是曷故焉之其所僻,使其忮心,何與我哉?快棄非人
之從,而從白崖遊,斯非昔日之人,而不顧長脚之苦,而赴主公之戹,忘一身,而起獄中,
急國家之難.嗟!其義勇孰復有及處之若泰安,於知命君子所難困.極必反天定勝,人理
之宜然.爾亦何恨?主上知其功,而大相公獎其才,則余又泰於竹下子也.”(『옥소집』,
권13,「죽하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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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朋黨政治의 폐해를 지적하면서,당파에 앞서 스스로 인간적 참모습을
중시하면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교제관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朋黨과는 거리가 먼 창작 활동에 심취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
다.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장르를 직접 체험하고,특히 위항문사들과의
교유를 통해서는 중세 사회 신분 질서의 모순과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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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옥옥옥소소소 시시시문문문학학학의의의 특특특성성성

권섭의 창작활동에서 국문시가는 한문학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그것은 餘技로부터 전문적인 창작의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는 점에서 대단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전대의 사대부들에게 있어 국문시
가는 한문학을 통한 창작활동에서 가외로 얻어지는 餘技 혹은 그 여타의 것
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그러나 권섭은 국문시가를 문필활동에 있어 독자적
영역으로 인식하였으며,전문적인 창작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 활동에
전념하였던 것이다.그러나 권섭의 이러한 국문시가 창작을 전문화한 것이
그의 문학 특성을 언급할 때 중요한 것이지만 상당량의 한문학을 통해 그가
나타낸 문학 양상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기존의 권섭에 대한 연구들이
국문시가에만 집중하고 그의 문학관을 고찰하는데 있어 상당량을 차지하는
한문학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을 반성하고,본고에서는 국문시가를 중심으
로 하되 한시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권섭 문학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 절에서는 권섭의 시가와 한시 작품의 특성을 형식적,수사적 측면과 주
제적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11...옥옥옥소소소 시시시문문문학학학의의의 형형형식식식적적적,,,수수수사사사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권섭은 작품의 양도 많지만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소재가 다양하다는
점이다.권섭의 작품 소재를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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碑,梅花,旅行,病,自然,風光,戰,巫俗,松,菊,竹,溪,江,海,仙,龍,虎,
鶴,人,鯉魚,鷹,馬,椿,萱草,寺,桃,酒,笑,悲,燕,夢,樂 등

위의 소재 내용을 보면 32종류로 나뉜다.여기서 알 수 있는 특성은 권섭
작품에는 조선시대 다른 작품들에서는 보기 드문 소재들이 발견된다는 점이
다.

몽도리의 블근갓 고 칼들고 너펄며셔
잡(雜)소리 저저리고 졔셕군흥(帝釋軍興)청(請)노매
새도록 댱고(長鼓)븍 던던던며 그칠줄을 모다

<六詠6:巫樂淫>

이 작품은 무당들의 굿판을 수용한 것으로,이러한 類는 사대부 시조 소재
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당시로 보아서 무당 계층은 일반과의 교
류는 물론 사대부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따라서 그들 부류에 대한 제반사는 관심 밖의 일일 수밖
에 없었지만,권섭은 그들의 무당 굿 한 장면을 화폭에 옮겨 담듯 생생하게
묘사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燕,虎,龍,鯉,魚,椿 등은 다 참신한 소재의 개척이 아닐 수 없다.

掉尾深淵似不容 깊은 연못에서 꼬리를 흔드니 용납되지 못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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肯遀鱗族上飱饗 물고기떼 즐겨 따르며 먹이 먹으려고 올라오네
有時亦自與雲雨 때때로 또한 스스로 구름과 비 함께하니
終是天中變化竟 끝내 하늘 가운데 변화를 마치네

<十六詠,鯉> 70)

이 작품은 <十六詠>중 잉어를 읊은 권섭의 한시 작품이다.당시 사대부들
이 즐겨쓰지 않는 잉어를 소재로 하고 있다.한계성이 있는 연못에 만족하
지 못하고 승천하려는 잉어가 하늘에서 떨어진 비를 만나 천중에 거할 수
있도록 변화된 것에 시상이 집중되어 있다.
권섭이 이처럼 다양한 소재를 작품화할 수 있었던 것은 창작 활동이 철저
하게 자신의 생활과 밀착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좀 더 구체
적으로 말한다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
는 바,권섭 문학의 특질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自己體驗의 文學’이
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71)
이처럼 권섭은 자기가 직접 일상에서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하
여 시 소재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리고 여러 소재를 용해시켜
한 작품을 이루는 경우보다는 하나의 소재를 대상으로 시상을 집중시켜 표
현하다 보니 평범한 일상의 소재이지만 수준 높은 작품을 형성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다양한 소재를 작품에 수용하기 위해 권섭은 국문시가에서는 연시

70)『옥소집』,권1
71)권성민,위의 논문,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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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한시에서는 연작시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소재를 개
별 소재 중심의 구성 방식을 취하고,단순한 소재를 통한 의미 확대와 대화
체 구성 방식 등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또한 수
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기존 사대부들과는 달리 우리말 일상어 시어를 도입
하여 파격적인 면을 보여주고,중국 고사나 상투적인 한문구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절에서는 권섭의 연시72)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독특한 특성과 수
사적인 면에 있어서 파격적인 일상어 사용을 통한 참신함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11...111...聯聯聯詩詩詩의의의 활활활용용용

연시조의 내적 변모는 18세기에 와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변화의 선두적 위치에 권섭의 작품이 놓여 있다.73)권섭은 75수 가운데
59수74)에 해당하는 작품을 연시조로 남기고 있다.이것은 물론 작품의 양에
있어서도 상당한 분량이지만 작품에 형상화된 내용이나 시적 장치가 전대와
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또한 연시조 작품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은
72)본고에서 연시는 연시조와 연작시를 통틀어 이르는 용어이다.
73)윤정화,위의 책,p.156.
74)옥소의 연시조 59수를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景物(16수)-十六詠,강호한정(10수)-黃江九曲歌,풍류(7수)-五詠,謂客2수,자
연애호(7수)-梅花四章,病中詠盆桃三章,세태묘사(6수)-六詠,송축(5수)-壽詞
五章,희열(4수)-笑矣乎四章,비애(4수)-悲來乎四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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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특이한데 그것은 권섭이 활동하던 18세기
는 연시조가 소멸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75)이와 같은 권섭의 연시조를
검토하여 전대의 연시조가 이 시기 권섭에 와서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고찰
해 봄으로써 연시조의 전체 흐름에서 18세기 작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
며,이를 통해 전대와 구별되는 이 시기 사대부시조의 경향도 보다 분명히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또한 한시의 연작시에 있어서도 국문시가의 연시조
에 나타나는 이런 독특한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아울러 살펴보려
고 한다.

111...111...111...개개개별별별 소소소재재재 중중중심심심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방방방식식식

권섭이 작품 소재를 선택할 때의 특성을 보면,여러 소재를 용해시켜서 한
작품을 이루는 경우보다는,하나의 소재를 대상으로 그에 集註하여 작품을
형성해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권섭의 작품 <十六詠>은 자연경물 가운데
松,菊,梅,竹,山,溪,江,海,仙,龍,虎,鶴,人,鯉,馬,鷹 등의 16개를 설
정하여 각 장에 해당 소재들을 단독으로 형상화하고 있다.즉 작품의 소재
가 시상의 일부,시상전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단일한 소재 그
자체에 시상이 집중되어 있다.이 때문에 각각의 작품을 통합시키는 포괄적
이고 단일한 주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이것은 작품에 표현된 제재들이 초
목류(松,菊,梅,竹),산수류(山,溪,江,海),상상의 존재(仙,龍),동물류(虎,

75)임주탁,「연시조의 발생과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
문,1990,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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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人,鯉,馬,鷹)등 여러 유형이 혼합되어 있어 이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
해 선택되었는지 뚜렷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이처럼 이 작
품은 다양한 제재를 하나로 집약시키지 못함으로써 각각은 개별적인 작품으
로 남은 채 일관된 주제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여기서는 기
존의 사대부들이 즐겨 쓰던 정적인 자연소재에서 벗어나 신선,사람,범,잉
어,매 등의 동적인 소재를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다.

① 홰 우희 발 사리고 안자 래를 고쳐 것고
골희 눈 기우리고 호긔(豪氣)도 이실시고
언제면 됴흔 람 만나 플덕 라 가려뇨

<十六詠3:鷹>

② 굴헝의 셧 나모 언건(偃蹇)도 져이고
풍상(風霜)을 슬 격고 독야쳥쳥(獨也靑靑)얏고야
져근덧 버히디 말고 두면 동냥(棟梁材)될노다

<十六詠1:松>

③ 구롬 밧긔 학(鶴)신분 한가(閑暇)히도 니실샤
슈궁 패궐의 쇼셩(紫簫聲)이 더옥 됴희
져근덧 하계(下界)를 보쇼셔 우온일이 만해라

<十六詠9: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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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 매를 소재로 읊고 있는데,매의 가장 상징적인 특색의 하나가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는 ‘래’다.나래를 ‘고쳐 것고’막 비상의 준비를 하고
있는 매의 모습은 곧 ‘豪氣’인 것이다.‘언제면 됴흔 람 만나’면 하늘 높이
날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의 松은 전반부에 소나무가 지닌 본래적 특성인 ‘언건’과 ‘독야청청’을 안
배하고,종장에서는 이러한 소나무의 속성에서 유추한 심상인 ‘동량재’를 배
치하고 있다.신선을 소재로 다룬 ③은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의 두 작품과 일단 구별된다.전반부에서 신선의 신비스런 삶과
그것과 관련된 풍류를 읊고 있지만,화자의 관심은 종장의 ‘세상의 우스운
일’에 집중되어 있다.즉 부조리한 현실세계에 대한 경계나 비판을 상상의
세계를 빌려와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권섭은 이런 류의 작품을 한시로도 남기고 있어 주목을 끄는데,한
시 작품은 <十詠>76)이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두 편이 연속하여 수록되어 있
다.해당 작품의 소제목만을 보면 첫 번의 한시 <十詠>이 열 가지 소재 모
두 靜的인 식물에 관련된 것(竹,梅,松,菊,柳)이라면,바로 이어서 수록된
또 다른 한시<十詠>에서는 초반의 다섯 수가 동물에 관련된 것(龍,鶴,虎,
馬,鷹)이고 후반의 다섯 수는 이른바 자연물에 관련된 것(月,風,雲,水,
山)이어서 동일한 표제를 내걺에도 나름의 소재적 변별이 확연하다.
따라서 동일 소재와 한시와 시조로 변주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詠’의 방식
을 선택하고 있음은 그만큼 한시와 시조 창작이 상당히 긴밀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물론 시상이 비슷하다고 하여 한시를 시조로 단순

76)『옥소고』,<私集>,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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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이미 박요순,권성민 등이 지적한 바대로 동일
한 시상을 각각 국문과 한문의 두 가지 표기를 사용하여 읊었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기 때문이다.중요한 것은,전통적인 연시조의 창작이 四時歌,九
曲歌 등 유형적 답습을 계속해온 것과 다르게 권섭의 이들 작품은 기왕의
유형에 매이지 않은 채 자체적인 시상 완결의 정도에 따라 창작되고 있고,
이를 연시조화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한시에서와
마찬가지로 ‘詠(혹은 咏)’의 기법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거칠게나마 이전 시기의 작품들 곧 사물을 대상으로
노래한 시조 작품의 先例라 할 윤선도의 <五友歌>나 이진유의 <四友歌>
등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더욱 선명해진다.77)이들 작품은 각기 다섯 사물
(水,石,松,竹,月)과 네 사물(솔,국화,매화,대나무)을 대상으로 비슷한
작품 형상화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五友’나 ‘四友’의
표현을 통해 주제의식의 구체성이 드러나는 대신 소표제가 병기되지 않아
소재적 독립성은 개별적으로 부여되지 않으며,무엇보다 ‘～歌’라는 명명에
서 ‘詠’(혹은 咏)과는 다른 ‘歌’의 성격을 표제에서부터 확연히 명시하고 있
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시의 또 다른 작품 <八詠>78)에서는 국문시가 <十六詠>의 구조를 축소
한 듯 초반에는 초목류(松,菊,梅,竹),상상의 존재(仙,龍),동물류(虎,鶴)
등 시가와 비슷한 구조로 진행된다.

77) 최규수,「표제의식의 측면에서 본 권섭 연시조의 특징적 양상과 18세기적 의
미」,『고전문학연구제28집』,2004,p.173.

78)『옥소집』,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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雨洗猗猗綠 아름답고 고운 푸르름을 비가 씻어주고
風鳴摵摵凉 바람은 우수수 불어 써늘해진다.
騰身欲變化 몸이 뛰어 변화하고자 하여
新笋拂雲長 새로운 죽순은 구름을 뚫고 커가네

<八詠4:竹>

乍逐遊魚隊 오가는 고기떼 잠깐 쫒아
終興濟物功 끝네 사물을 구하는 공을 일으키네
風雲會有日 바람과 구름이 만나는 날
不肯臥池中 연못 속에 눕기 좋아하지 않네

<八詠6:龍>

閃眼羣魔駭 번뜩이는 눈빛에 뭇 마귀들 놀라고
嘯風率獸驚 바람에 휘파람부니 모든 짐승 놀란다.
藏身林葉內 숲 속 나뭇잎 속에 몸을 감추고서
威武一山傾 위엄과 건장함으로 한 산을 기울이네.

<八詠7:虎>

위의 <八詠>에서도 <十六詠>과 마찬가지로 자연경물 松,菊,梅,竹,仙,
龍,虎,鶴 등의 8개를 설정하여 각 연에 해당 소재들을 단독으로 형상화하
고 있다.또한 제재의 유형에 있어서도 <十六詠>처럼 초목류(松,菊,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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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상상의 존재(仙,龍),동물류(虎,鶴)등 다양한 소재가 어떤 일정한 기
준 없이 혼재되어 있다.<竹>에서는 새로이 탄생하고 있는 죽순의 싱그러
움을 생생한 묘사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龍>에서 龍은 관념상의 동물로
우리 고전문학에서 보면,그것이 설화로부터 시작하여 시가와 소설 전반에
걸쳐 널리 작품에 반영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한시에서 용을 단일
소재로 작품화한 예는 보기 어렵다.이런 현상은 그만큼 상상적 존재를 추
구하여 작품으로 구상화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증거도 되며,한편
으론 구상화하는 그 자체가 戱畵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될 것이다.위의 작
품에서도 용을 형상화하지 않고,다만 관념의 차원에서 그 기능만을 묘사하
는데 머물고 있다.<虎>에서는 가장 범다운 특징을 들어 시상을 열고,그럼
으로써 단적으로 맹수의 존재를 강하게 부각시켜 준다.범의 위엄하고 건장
한 속성을 산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드러내고 있다.이처럼 한시 <八詠>
에서도 주제중심의 전개방식에서 벗어나 소재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
다.
전기 사대부 연시에서 단형시와 구별되는 특성은 이것이 단순히 단형시의
군집이 아니라 의미있는 연결체로서 집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동일
한 주제와 제약된 시간과 공간 및 긴밀한 구성이라는 세 자질을 갖추고 있
다는데 있다.79)즉 연시는 동일한 주제 아래 각 작품이 통합되고,개별 작품
은 그 자체의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작품 전체의 주체를 구현해 내
면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그러나 권섭의 <十六詠>과 <八詠>
은 각 장이 의미있는 연결체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 오히려 단형시의 군집

79)임주탁,앞의 논문,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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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까운 양상을 보임으로써 전대 연시의 경향과는 구별된다.이처럼 이
작품이 기존의 연시 전통에서 일탈한 까닭은 작가가 작품을 주제 중심으로
형상화하지 않고 소재 중심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취했다는데 있다.자연경
물이라는 넓은 범위의 소재를 다루고,그것을 각각의 작품에서 단독으로 처
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긴밀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이처럼 권섭의 연시 작품은 주제중심의 전개방식에서 벗어나 소재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소재영역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전대의 작품과
구별되고,이것은 연시의 전통이 권섭에게 와서 변모된 양상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111...111...222...단단단순순순한한한 소소소재재재를를를 통통통한한한 의의의미미미 확확확대대대

권섭의 연시는 매 장마다 중심 소재를 설정하고,그 소재 중심으로 의미를
集注하여 한 작품씩 형성해 놓고 있다.그러면서도 소재에 맞추어 적절히
의미 확대를 시켜나가는데,바로 이것이 권섭 작품의 평범한 듯하면서도 그
속에 무한한 깊이를 보유하고 있는 그의 작품의 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壽詞五章>과 <梅花四章>을 통해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자.

① 압희 셔는 대춘(大椿)몃알음이 되얏니
간밤 비기운(氣運)의 새희소리 다시나셔
아마도 천년만년(千年萬年)의 이윌 뉘를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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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북당(北堂)의 낫 훤초(萱草)몃퍼기 되얏니
간밤비 기운(氣運)의 새닙히 다시나셔
아마도 천년만년(千年萬年)의 이윌 뉘를 모른다

③ 천년(千年)을 사쇼서 만년을 사쇼서
태산이 편도록 망경창 록
이텬디 다시 벽록 슈고무강 쇼셔

④ 요지연 남은 반도 디여 다시나셔
곳픠여 다시디고 새여 다시쳐
그를 다시 심거  여록 사쇼서

⑤ 이 잔 잡으시고  잔 잡으쇼서
잡으신 남은 잔을 두엇다가 고쳐드러
이를 고쳐만나 드려볼가 노라

<壽詞五章>

<壽詞五章>은 권섭의 나이 35세(1705년)되는 해에,곽도정의 壽宴을 연시
조 형태로 쓴 것으로,全篇의 주제가 단일함은 물론 각 장간에 호흡도 긴밀
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①의 소재 椿木이 단순한 참죽나무일 뿐 아니라,父의 대칭으로 혹은 장수
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종장에서는 이 장수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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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재를 삼아 장수를 축원하고 있다.②의 소재 萱草는,단순한 원추리일
뿐 아니라 母의 대칭으로 널리 쓰임은 주지하는 바이다.②에서는 이 소재
를 내세워서 새 잎이 나듯 천년만년 살기를 祝壽하고 있다.③에서는 태산
과 창해를 소재로 하여,가장 높은 산이 평지가 되고 가장 넓고 깊은 바닷
물이 다진할 때까지 살기를 축수한다.④에서는 3,000년에야 한 번씩 열매가
맺는다는 蟠桃를 들어 그것이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壽를
누리라는 내용으로 의미 확대를 하며 작품을 완성하고 있다.⑤는 祝壽酒로
써 장수를 기원하는 내용으로,작품 한 편으로 독립되어 있기도 하지만,
<壽詞五章>전체를 놓고 볼 때 전편을 맺음하는 구실도 하고 있다.80)
<壽詞五章>은 쉬운 일상어들이 쓰였으며,동일한 의미어들이 반복,되풀이
됨으로써 의미 심화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그리고 전작품이 모두 단일한
소재를 내세워 한 작품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의미 집약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점도 특이할 만하다.이러한 효과는 <壽詞五章>처럼 특별한 목적을
전제하는 경우에서는 아주 적절한 수법이라 할 것이다.이처럼 <壽詞五章>
은 전편이 모두 표피에 들어나는 특별한 기교의식이 없이 쓰이면서 소재에
맞추어 의미 확대를 시켜나가고 있다.

① 모쳠의 이 딘 제 첫 을 얼픗 여
반벽 잔등을 ○ ○아 누어시니
일야 화 발니 님이신가 노라

80)박요순,『옥소 권섭의 시가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1986,
pp.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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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마도 이 벗님이 풍운이 그디 업다
옥골 빙혼이 담도 져이고
풍편의 만 향긔 셰한블

③ 턴긔도 묘시고 네 몬져 츈휘로다
 가지 것거 내여 이 쇼식 뎐챠니
님계셔 너를 보시고 반기실가 노라

④ 님이 너를 보고 반기실가 아니실가
긔년 화류의   못 얏고
두어라 다 각각 졍이니 날과 늙쟈 노라

<梅花四章>

이 작품은 이른 봄꽃을 피운 매화를 벗에게 알리고픈 소망을 시상의 실마
리로 삼고,春信을 받은 벗을 상상하며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두에
밝힌 창작관련기록81)과 밀접하다.작품을 일별한 첫인상 역시 벗에 대한 연
모의 감정이 매화의 이미지와 겹쳐지고 있다는 게 각별하다.한밤의 開花에
님을 즉각적으로 연상하는 ①도 그러하고 봄소식을 알리는 매화의 존재를
님께 알리고픈 소망을 토로한 ③도 그러하며 님의 반응을 여전히 궁금해 하
81)趙公定而久爲吏役所困 其舊藏梅花遂歸於此 瑤枝瓊蕊對之可愛 遙將短詠四章 以寄江
西衙軒 幸一覽而笑 詩以酬之 又命被之管絃 時時臥聽 則朱墨之間 亦不無警發之益矣
未知如何 好笑好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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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④ 역시 그러하여,이러한 구성에서 매화는 단지 매화로 독립된 대상이
라기보다 ‘님’과 병존할 때만이 의미를 갖는 대상으로 존재한다.이렇게 님
과 연관된 話題的 거리로 네 수의 작품이 긴밀성을 획득하고 있다.
그렇다고 화제적 거리의 적용이 네 수의 시조 작품에 동일한 것은 아니다.
매화에의 지칭을 중심으로 작품화의 양상을 따지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①에서는 ‘매화’를 보고 ‘님’을 연상하며 매화라
는 대상과 님을 작품 문면에 동시적으로 배열하지만,②에서는 매화를 ‘이
벗님’이라 지칭하면서 님보다는 매화 자체를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있다.반
면 ③에서는 매화에 대한 지칭이 ‘너’로 바뀌면서,초장의 상황 전체를 ‘이
소식’으로 묶어 님께 전하고픈 소망을 피력함으로써 님에 대한 정서적 몰입
이 훨씬 강해지고 있다.④ 역시 내 눈 앞의 매화를 님께 전하고픈 화자의
심정이 작중 공간을 확대하는 ③에 연장하여 있다.이런 고찰을 통해볼 때
<梅花四章>은 매화를 소재로 한 네 수의 연시조로 보이지만,유기성의 측
면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제대로 된 작품 해석이 가능해지리라
생각된다.그 하나는 ①,③,④를 둘러싼 님과의 관계이고,다른 하나는 ②
에서 보여주는 매화의 독립적 형상화에 대한 효과의 문제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를 살피면,무엇보다 <梅花四章>은 관련기록에서 창작의
동기로 부여된 상황이 당시 유행한 화훼류 취향과 긴밀해 보일 듯하고 <詠
梅> 등과 같이 동일 소재의 한시와 겹쳐지는 측면이 클 것 같음에도 오히
려 시상전개의 구체적인 動因은 송강의 두 <美人曲>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①의 배경이라 할 茅簷과 月夜는 매화의 이미지를 보
다 우아하게 환기시키는 관습적 장치들이라 제외한다 해도,半壁 殘燈에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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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다가 피어난 매화를 보고 ‘님’을 연상시키는 시적 발상과 ③과 ④에서 반
복되고 있는 ‘님이 너를 보고 …반기실가’류의 수사는 송강의 두 <미인곡>
을 통해 익히 알려져 온 애송적 표현과 밀접하게 겹쳐지기 때문이다.고로,
창작 상황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송강의 두 <미인곡>을 가져와 작품화하고
있는 의도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럼에도 작품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②에 있게 되는데,이는 ②에서 송강
가사와의 공유 지점이 전무하다시피 한 대신에 매화와 관련한 관용적 표현
을 나열함으로써 매화의 중심적인 위상을 더욱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더
욱이 ②의 初句로 쓰인 ‘아마도’는 종장의 관습적 투어로는 빈도수가 높아도
초장의 첫 표현으로 쓰인 예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어색하기까지 한
데,이러한 투어가 매화 자체에 대한 집중의 강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도
흥미롭다.
고로 <梅花四章>은 참신하게 창안된 측면보다는 기왕의 것을 가져와 네
수의 연시조로 재구성하는 착안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기존의 논의
에서는 이 작품에 대해 매화의 시적 형상화만을 단독으로 주목하여,우리
시조사에서 가장 흔한 일상적 소재라 할 꽃의 문학적 형상화가 전통적인 관
습이나 상징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작가의 개성적 인식과 체험의 형
상화를 이룬 것이라 즐겨 인용되고는 하였지만,작품화의 과정을 따져볼 때
오히려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은 작품에 여러 번 반복되는 ‘님’의 의미가
작품의 진행과정에 따라 의미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곧 “일
야에 매화 발하니 님이신가 하노라”에서 原의미의 맥락은 일차적으로 송강
의 두 <미인곡>에 닿아있어 연군지심을 표출하는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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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창작의 맥락을 중시한다면 趙公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설득력 있고,작품
외적 맥락에서라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그리움의 대상일 수도 있다.이처럼
작품에 여러 번 반복되는 ‘님’의 의미가 작품의 진행과정에 따라 의미를 확
대하고 있다.더욱이 네 수의 연시조라는 유기성의 측면에서 보면,님보다는
‘벗님’으로 칭한 매화 자체에 대한 의미망도 강하게 획득하여,매화를 대상
으로 다양한 함의를 읽어낼 수 있게 한다는데 이 작품의 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82)
연시조의 성장,발전 시기의 사림파 작가인 신흠의 「放翁詩餘」83)에서도
단순한 소재를 통해 그 의미를 확대시켜나고 있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① 한식 비온 밤에 봄빗치 다 퍼졋다
무정 花柳도를 를 아라 픠엿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는고

② 어젯밤 비온 후에 석류고지 다픠엿다
芙蓉塘畔에 水晶簾 거더 두고
눌 향 기픈 시름을 못내 프러 노라

③ 창밧긔 워석버석 님이신가 니러보니

82)고시가 속에 나타난 매화의 다양한 의미망에 대해서는 김학성,「고시가 속의 매화
담론」,『한국시가의 담론과 미학』(보고사,2004),pp.39～52.

83)김민영,「신흠의 시조 연구」,계명대 교육대학원,2002,pp.43～44,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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蕙蘭蹊徑에 낙엽은 므스일고
어즈버 有恨 肝腸이 다르츨가 노라

④ 銀缸에 불이 고 수로에 향이 진지
芙蓉 기픔 帳에 혼자 야 안자시니
엇더타 헌 저 更點에  못 드러 노라

⑤ 봄이 왓다 되 소식을 모로더니
냇의 프른 버들 네 몬져 아도괴야
어즈며 인간이별을  엇지 다

①의 계절은 봄이며,구체적으로 한식날 비 온 밤이다.봄 빛이 그윽하고 꽃
버들이 피었는데 님은 가고 오지 않는다.계절은 순환하여 바야흐로 봄이 돌
아왔는데,한 번 가버린 님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만물이 피고 질 때를
알건만 님은 돌아올 줄 모르니 하염없이 기다리는 화자의 심정은 안타까울 뿐
이다.
②의 배경은 어젯밤 비 온 뒤에 석류꽃이 피었고,연못가에는 연꽃이 피었으
니 여름의 어느 아침에서 오후로 볼 수 있다.화자의 깊은 시름은 선조를 향
한 것으로 화자는 연못가 둔덕의 수정발을 걷어 올리고 님을 향한 시름을 풀
어 달래려 한다.이 시조에서는 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시름 겨워하는 단아한
여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그러나 신흠에게 있어 돌아오지 못하는 선조
임금에 대한 그리움은 님에 대한 여인의 그리움 만큼이나 애닯은 것이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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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는가?
③의 계절과 시간은 낙엽지는 가을의 저녁 무렵이다.창 밖에서 워석버석하
는 소리가 나 님이 오셨는가 했더니,혜란초 우거진 좁은 길에 마른 잎만 우
수수 떨어진다.기다려도 오지 않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 급기야는 착각을 일
으킨 것이다.낙엽 소리만 나도 님의 발자국 소리인가 여기는 화자의 심리는
정신 분열의 증세를 보일 정도록 심각하다.환청에 시달릴 만큼 그리움이 절
절하다면 기다림에 지쳤을 법도 한데,고통은 가시지 않고 폐부를 찌르니 한
많은 간장이 다 끊어질 듯 하다는 것이다.
④의 계절과 시간은 겨울 깊은 밤이다.화자는 은등잔 불을 밝히고,휘장 깊
숙이 혼자 깨어 앉아 향로에 향이 다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야단스
런 更點 소리 때문이라고 탄식한다.자신의 불면을 경점 소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째 옹색한 핑계로 들린다.오히려 불 밝히고 향을 태우며 님에 대한
그리움을 곱씹으니,상념을 깨우는 경점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것이다.그리
움에 사무친 화자의 슬픔이 밤이 깊을 수록 커져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위 4수(① ～ ④)의 시조는 봄,여름,가을,겨울의 계절적 순환과 밤,아침․
오후,저녁,한밤의 시간적 순환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리움의 정서 또한 정체
적이지 않고 계절에 따라 흘러 점차 고조되고 있다.화자는 님이 오지 않으니
안타까워 탄식하나,님 향한 시름은 풀길이 없다.낙엽 소리를 님의 발자국으
로 착각할 만큼 고통의 강도는 심해지고 급기야 님에 대한 생각에 불면의 밤
을 지새우게 된다.
⑤의 계절은 봄,여름,가을,겨울을 돌아 다시 봄이다.겨울이 지나 어김없이
봄은 돌아왔으나 이별의 상황은 변함이 없다.냇가의 푸른 버들이 봄을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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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도 죽은 임금이 돌아올 리 만무하니 님의 소식조차 알 길이 없고 이별의
상황도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이다.그러나 인간 이별을 어찌할 수 없다는 화자
의 체념 섞인 한탄은 긴 여운을 남긴다.
정치 일선에서 소외되어 심적인 고통이 심했던 신흠에게 시조가 큰 위안이
되었다.그에게 시조 창작의 필요와 의미는 심회를 토로하고,시름을 풀어 승
화시키는 데 있었다.따라서 여기에서 님을 단순한 소재로 국한하지 않고,더
확장된 의미로 나아갈 때,님은 바로 선조 임금을 가리키는 것이다.선조에 대
한 화자의 심경의 무게가 남다름을 알 수 있다.님의 부재라는 부정적 상황이
계절 순환의 원리와 시간 질서와 맞물려 묘사되고 있다.결코 돌아올 수 없는
님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는 격렬하고 절절한 어조로 표현됨으로
써 깊이를 더하고 있다.
신흠은 현실 개혁의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세
력이 될 수 없었다.사정이 이러하니 그가 시조로 표출한 것은 자신을 정치적
으로 좌절시킨 당쟁의 정국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인 것이다.그에게
시조는 현실과 단절되어 극도로 소외된 자아의 시름을 토로하고,그것을 노래
로 풀어내는 개인적 효용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반면에 권섭은 문필 활동에
전념하며,작품을 통해 정치현실을 비판하고,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예는 드
물다.하지만 권섭도 신흠처럼 전체의 맥락에서 구조화하여 좀더 입체적이고
큰 작품구조를 이루게 되는 연시조 양식을 채용하여 단순 소재를 통한 확대된
의미망을 구축하고 있다.

矯矯蛟龍老 늙은 교룡처럼 늠름하게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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童童偃蓋張 펼친 수레 덮개처럼 흐드러져 있네.
昂藏寄石級 우뚝 솟음과 뿌리내림을 돌층계에 부치고서
不厭飽風霜 바람과 서리 맞는 것도 싫어하지 않네

<八詠1:松>

天地中央氣 하늘과 땅 가운데에 서린 기운
風霜晩節香 바람과 서리에 꺾이지 않는 절기가 향기롭다
離披開滿院 들쑥 날쑥 이리저리 집에 가득 피어
猶自駐年光 스스로 늙지 않는 駐年84)의 빛과 같네

<八詠2:菊>

收拾陽和氣 따싸로운 기운을 모아서
輕盈玉雪姿 옥과 눈같은 자태를 가볍게 채웠네
暗香終不改 그윽한 향기 끝내 고치지 않고
無負歲寒期 세한의 절기를 저버리지 않고 피었구나

<八詠3:梅>

胎化神常靜 변화를 간직하고 정신 항상 고요하며
雲遊路不窮 구름 떠가매 길은 다하지 않네
丹成跨紫鳳 선단 이루어 붉은 봉황을 타고서
來宴廣寒宮 廣寒宮 잔치에 오르네

84)傅延年은 국화의 別名인데,여기 駐年은 延年不老로 국화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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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詠5:仙>

翻翰秋天杳 가을 하늘 아득히 날개짓하여 날아가니
揚音皓月明 높고 큰 소리내니 흰 달 밝네.
淸宵一點白 맑은 밤 한 점의 흰 것이
獨立到深更 홀로 서서 밤 깊은 시각에 이르네.

<八詠8:鶴>

한시 <八詠>에서도 단순히 경물을 읊고 있는 것이 아니라,경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松>에서는 소나무와 늙은 교룡의 늠름
한 속성을 교차시켜 바람과 서리에도 굴하지 않는 의젓한 소나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菊>에서는 천지의 기운을 안고 집안 가득 핀 국화가 바람
과 서리에도 절개를 꺾지 않고,홀로 영구한 빛을 내며 피어있는 국화의 모
습을 그리고 있다.<梅>는 추위도 이겨내고 한결같이 옥과 눈같은 아름다
운 자태와 그윽한 향기를 자아내는 지고지순한 매화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당시 사대부들이 즐겨 쓰지 않는 신선을 소재로 하고 있는 <仙>에서는 가
상의 세계를 작품으로 형상화했다는 점이 놀랍다.신선이란 어디까지나 인
격을 부여한 가상적 존재에 불과한만큼,구체적인 상을 제시하기란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그런데 권섭은 또 하나의 가상의 새인 봉황새를 등
장시키고,廣寒宮 잔치에 가는 구체적인 신선의 일상적 삶을 자연스럽게 그
려내고 있다.<鶴>에서는 가을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으로 시상을 열고 있
다.학의 소리와 밝은 달이 떠 있는 하늘을 안배함으로써 아주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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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계와 연계지어지고 있다.여기에 “한 점 흰 것‘과 ‘홀로 서서’에서 학이 고
고한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秋天’,‘月明’,‘淸宵’등은 모두
적절히 안배되어 미적인 이미지 형성의 기능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소나무,국화,매화,신선,학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소나무의 의젓함과 바람과 서리에도 절개를 꺾지 않는 국화,매화의
모습에 자신을 빗대어 나타내고 있다.신선의 도학자적인 모습과 학의 고고
한 모습에서도 관계에 진출하지 않고,세속에 굴하지 않은 자신의 순전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앞서 살펴보았듯이 권섭의 집안과 외가,처가를 살펴
보면 모두 당대의 정치 현실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들이
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섭이 세속 정치에 환멸을 느껴 관계에 진출하지
않고,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문학 활동에 전념하는 순수한 학자
로 남고 싶었던 자신의 청렴한 모습을 작품을 통해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우의정과 좌의정 자리를 다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은 채 한양을 떠나 충청도
청풍 황강리에 머물면서,학문과 제자 교육에 전념하여 상하 유생들의 존경
을 한 몸에 받았던 백부 권상하를 존경한 권섭도 그의 삶의 모습을 좇아 살
아가려 하였다.85)이러한 삶의 자세는 작품에 반영되어 단순한 경물시가 아
85)『옥소집』,권2,<自笑>는 관계에 나아가지 않고,백부처럼 순수하게 학문 연마
에 전념하려는 그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乾坤間出一男兒 하늘과 땅 사이에 한 남아로 태어나
科䆠才踈與世離 벼슬 관직엔 재주 없어 세상과 더불어 괴리었네
翰墨陶山甥有舅 먹을 닦고 산에서 도야하여 생질이 삼촌두었네
詩書寒水父兼師 시와 글씨에는 寒水齋선생이 아버지인 동시에 스승

이었네
吾生悔爾千無似 나의 삶은 천가지도 같음이 없다는 것을 후회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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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자신의 자아를 경물을 통해 투영하게 된 것이다.
위의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권섭의 연시는 기존에 흔하게 쓰이는 소
재를 단순 묘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111...111...333...대대대화화화체체체의의의 수수수용용용과과과 극극극적적적 전전전개개개

권섭의 연시 중에는 독특한 구성 방식을 전개하고 있는데,바로 대화체 형
식이다.그 양상은 다음 작품들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바 노래  곡됴(曲調)쟝진쥬(將進酒)로 블러스라
압 집의 술이 닉고 일촌이 도화ㅣ로다
진실노 츈풍이 디나곳 가면 노라 볼 셰 업세라

<謂客>

닉은 술 걸러내오 내 블으면 네 마촐다
풍광이 브진니 녹음 방초 잇마
아마도 일춘쇼화를 못내 보아 노라

<客答>

此事胡然兩不爲 이 일을 어찌하여 두 가지 다하지 않는가
處士虛名今亦負 처사의 헛된 이름 지금도 또한 저버리고
竟何穪號老棲遲 마침내 늙어 떠돈다는 호칭은 어째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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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님 남산(南山)의 가새 됴흔 긔약(期約)닛디 마오
닉은 술 졈졈(漸漸)싀고 지진 곳뎐(煎)세여 가
자내 아니옷 가면 내 혼잔들 엇더리

<五詠1:獨自往遊戱有>

어져 이 밋친 사아 날마다 홍동일가
어제 곡셩 보고  어를 가쟛 말고
우리 듕시 급제고 호여 보려

<五詠2:諸文官答>

져 사 밋을 셰(勢)업다 우리 지 노라보쟈
복건 망혜로 슬장 니다가
도라와 승유편 디어 후셰 뉴젼리라

<五詠3:復謂他客>

우리도 갈테(體)업다 숨 고 오곰 알픠
창 닷고 더온 방의 분대로 펴져 이셔
 우희 아기 치티고 괴여 보려 노라

<五詠4:他客答>

벗이야 잇고 업고 들이 우으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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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신 미경을  와 아니 보랴
평의 이 됴흔 회포를 슬 펴고 오리라

<五詠5:自解>

위의 <謂客>2수와 <五詠>의 공통점은 각각 나와 벗,나와 벼슬아치 그리
고 벗의 세 사람이 등장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다.86)둘다 권유
형으로 전자는 ‘문-답’으로 후자는 ‘문-답-문-답-자해’의 순으로 각 장이 이
루어진 것으로 ‘문답적 구성법’이라 할 수 있다.이 두 작품의 경우는 대화
체라 할 수 있으며,시어도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다.<五詠>은 매수에서
‘나-문관-나-벗-나’와 같이 서로 다른 화자를 등장시켜 각각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묻고 답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대화체는 대상에 대해 화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출할 경
우에 비해 화제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해 주며,의미의 전달도 더욱 명료
해지고 신속해질 수 있는 표현기법이다.87)
이 작품에서는 대화체의 이러한 특성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극적인 전개를
가능하게 하고 작가가 표출하고자하는 의도 또한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었
던 것이다.
<五詠>은 묻고 답하는 대화 형식을 차용하고,한 편의 작품에서는 한 명
의 발화만을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보다 극적인 전개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것은 화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할 때보다 현장감과 사실감을

86)권성민,위의 논문,p.75.
87)윤정화,위의 책,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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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와 같이 작품 전체가 문답 형식으로 전개되고,
주제를 반복적으로 배치시키는 구성방식은 권섭의 독창적인 기법이라 하겠
다.다음 한시에서도 같은 면모가 엿보인다.

有鳥有鳥鳴布穀 새여!새여!우는 뻐꾹이여!
爾布爾穀竟爾田 네 곡식을 네 밭에 네가 뿌려라
高田與低田 높은 논과 낮은 논
小田與大田 작은 논과 큰 논
布穀布穀不布穀 뻐꾹,뻐꾹 씨앗을 뿌리지 않으니
何以終年食布穀 어찌 해를 마칠 수 있나?뻐꾹
勤苦鋤勤苦獲 호미질 괴롭고 수확도 괴로운데
勤苦太半歸官歸吏屬 근로의 수고로움의 태반은 관아에 돌아가고 아전

들에게 가네
况我無田又不得官糶 그런데 나는 밭이 없고 또 관에서 양식도 빌리지도

못하니
雖欲布穀何布穀 비록 씨앗을 뿌리고자 하나 어찌 씨앗을 뿌리랴?

有鳥有鳥鳴鼎小 새여!새여!우는 소쩍새여!
鼎何小 솥이 어찌 작은가?
何小爲 어찌 작은가?
雖有米鼎小也何容炊 비록 쌀이 있으나 솥이 작으니 어떻게 취사하겠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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鼎小鼎小何患鼎小也 소쩍새여!소쩍새여!어찌 솥 작음을 근심하겠는가?
再炊三炊四五炊 두 번 밥하고 세 번 불 때고 네다섯 번 불 때면
小鼎大鼎亦同價 작은 솥 큰 솥 또한 같은 값이네
休言鼎大小 솥 크고 작음을 말하지 말고
且檢盎中米多寡 그릇 안에 쌀이 많고 적음을 검사하라.

有鳥有鳥鳴稷粥 새여!새여!우는 피죽새여
何以生長稷 무엇으로써 기장을 자라게 하는가?
煮煮稷粥不盈椀 삶고 삶은 피죽이 그릇에 차지 않고
粒稀水多何以飫稷粥 쌀알은 적고 물은 많으니 어떻게 피죽을 배불리겠

는가?
稷粥稷粥惟能飢飽 피죽새여!피죽새여!사람을 배 불릴 수도 주리게

할 수도 있네
人簸之淘之碾作糜 사람들은 키질하고 일고 맷돌질하여 죽을 만드니
稷亦何擇 기장이 무엇을 가리리오.
甘入唇安分百歲 즐겨 입에 들어가 백년의 분수에 편안하네
歠又歠不願他家陳相因 마시고 또 마셔도 다른 집의 서로 끄어들임을 원하

지 않네

有鳥有鳥鳴走去 새여!새여!우는 주걱새여!
走去將何之 주걱새는 장차 어디로 가려는지
畵樑之燕雕籠之鳩皆安巢 들보의 제비를 그리고 조롱속의 비둘기를 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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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모두 편안히 깃들어 있는데
何不於我借一枝走去 어찌 나에게 한 가지도 빌려 주지 않나 주걱새여
走去何處非好山 주걱새여!어디에 있은들 좋은 산이 아니겠는가?
深林密樹可安樂 깊은 숲 빽빽한 나무가 편안히 즐거울 만하다.
飮啄山豀 산골짜기에서 마시고 쪼니
身又閑走去遠走去 몸은 또 한가로와 주걱새 멀리 달려가는데
網羅處處彌人間 가는 곳곳마다 그물이 인간 세상에 넘쳐나네.

有鳥有鳥鳴各各 새여!새여!우는 까마귀여!
各各何用分彼此 까마귀가 어찌하여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가?
飢飽與同與同樂 주리고 배부름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 하네.
我自有子各各 나는 절로 까마귀같은 자식을 두었나니
各各怪爾之鳴 까마귀여!너의 울음 괴이하다.
鳴何心 우는 것은 무슨 마음인가?
雙飛和鳴何各各 둘이서 날아 화답하며 우는데 어찌 깍깍인가?
不是雌䧺棲異林 이는 암수가 다른 숲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네.
各各之鳴鳴向人 까마귀의 울음은 사람을 향하여 우는 것이니
似訴之人不如禽 흡사 사람에게 하소연 하는 것이 짐승 같지 않네

<五禽問答>88)

<五禽問答>는 어떤 화자가 다섯 마리의 새에게 묻고,새가 그에 대해서

88)『옥소집』,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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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새의 이름은 울음 소리를 흉내내어 지
어졌는데,의미가 없는 새의 이름의 한자를 풀이하면서 새의 특성과는 상관
없이 지어진 이름에 의미를 부여해 인간사를 풍자하고 있다.즉 布穀은(뻐
꾸기)곡식이 넉넉할 거라고 질문자는 예측하지만 새는 대답하기를 탐관오
리들에게 다 빼앗겼다고 한다.두 번째 새 鼎小(소쩍새)에게 솥이 작아 근심
스럽겠다고 질문자는 비아냥되지만 새는 재치있게 대답하기를 솥의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지는 쌀의 양을 염두해야 한다고 한다.세 번째
새 稷粥(피죽새)에게 질문자는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죽은 쓸모가 없다는 듯
이 물어본다.이에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며 현실에 자
족하는 여유있는 답변을 한다.다음으로 질문자가 제한받지 않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走去(주걱새)를 부러워하자 새는 곳곳마다 인간들이 그물을 쳐
서 힘겹다며 한탄한다.마지막으로 各各(까마귀)한테 함께 쌍으로 다니는데
왜 各各하고 우느냐고 물어보니,이는 화합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
는 소리라고 대답한다.이처럼 이 시는 언어 유희의 묘미와 새를 의인화해
서 새보다 못한 사람들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여기에 문답식 구성방식을
채택해 작품에 참신함을 더해주는 권섭의 역량을 엿볼 수 있다.
이상은 권섭의 연시의 독창적인 면을 살펴보았다.연시가 소멸해 가는 상
황에서 권섭이 이렇듯 다수의 연시 작품을 남긴 것은 단형시는 다양한 소재
를 농축해서 표현하고,문답적 구성법이라는 독특한 대화체 형식의 수용과
단순한 소재를 통해 의미를 확대에서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어 이러한 형식
적 제약성에 대한 대안으로 단형시의 조합인 연시를 통한 형식의 극복을 시
도하게 되었다.이와 같은 이유로 한시에 있어서도 연작시를 창작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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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리하여 권섭만의 독창적인 연시 작품을 이루게 되었다.

111...222...시시시어어어의의의 변변변화화화와와와 파파파격격격

권섭은 백부 권상하의 영향을 받아 사상적 배경이 당대 성리학의 완고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작품에 드러날 듯한데도,사상적으로 매우 개방된 모
습을 보여준다.즉 그의 작품에는 도교와 불교에 대하여 매우 너그러운 태
도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오히려 그것에 심취된 면까지 보이는 것이다.그
의 이러한 사상적 파격과 자유로움은 문학 작품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수
사적인 특성에서 보면 작품에 구사한 언어가 매우 파격적이라는 것이다.
권섭의 시어들은 우선 순수하고 평이한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
징으로 노출된다.조선시대 일반 시문학들에 나타난 시어들을 보면 그 특징
이 우선 한자어투와 고사들이 흔히 다용되어 있다.반면에 권섭의 작품의
경우 순수한 우리 일상생활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그렇다고 한자
어를 완전히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권섭의 시조작품에 간혹 한자
어들이 개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 예를 가려 보면 다음과 같다.

半壁殘燈,馬上殘夢,歲寒不改,百僚駿奔,洋洋絃誦,萬馬無聲,百尺天梯,
晩節寒香,泛泛孤舟,淸宵寥亮,一春韶華,犬吠鷄鳴,春輝,良辰美景

위는 그의 전작품 중에서 일체를 가려 뽑아 본 한자어들이다.위의 한자어
들도 모두 우리말로 풀어 쓸 수 있는 말들이다.그런데 그의 시에서는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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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어로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한편 한문을 상용하던 당시의 상황으로
보거나,수다한 한시 유산을 남긴 권섭으로 보면,이정도의 한자어 사용에
그쳤다는 것은,오히려 그가 우리말 선택에 얼마나 유의했었는가에 대한 반
증이기도 하다.어쨌든 그의 시어의 대부분은 일상적이고 평이한 우리말로
이루어져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1.2.1.일상어의 파격적 구사’에서
다루려하는데 순수한 우리말 사용에 대한 특징임으로 한시를 제외한 시조
작품에서만 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한자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중국 고사나 상투적 한문구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이는 권섭의 참신한 언어구사 능력과 시어 선택에 있어서도
세심함을 기울이는 작가적 역량일 것이다.

111...222...111...일일일상상상어어어의의의 파파파격격격적적적 구구구사사사

첫째로 꼽을 수 있는 특징은 순수한 우리 일상생활 용어를 파격적으로 자
유롭게 선택하고 구사하여 시조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져긔 져 멀인 것 우희 파란 거시 무어시니
그 거슨 하히오 멀언 거슨 구롬일쇠
하이 구롬만티 던들 올 일을 알낫다.

<望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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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작품의 경우 흔히 천계를 소재로 한다면 ‘청천’,‘백운’,‘장천’따위의 어
휘들이 상투어로 나열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望天>에서는 그러한 어휘들을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현대시의 한 작품을 대하는 듯하다.

이 고기 가싀 만타 고 리기 앗갑고야
리디 마쟈 니 이 가싀를 엇디 리
이 가싀 낫낫치 희고 먹어 보쟈 노라

<食多鯁魚>

또한 <食多鯁魚>의 경우에도 ‘이 고기 가싀만타’,‘리기 앗갑고야’,‘이
가싀를 엇디리’,‘이 가싀 낫낫치 희고 먹어 보쟈 노라’처럼 어떠한 기
교나 수식을 발견하기 어렵고 일상어를 자연스럽게 나열하고 있다.그저 독
백처럼 또는 일상 대화의 한 대목처럼 아주 범상하게 한 작품을 이루고 있
다.
권섭의 이러한 시어의식은 위에서 예를 든 <望天>,<食多鯁魚>를 제외하
고도 <笑矣乎四章>(1)(2)(3)과 <悲來乎四章>의(3)(4)에서도 잘 나타나 있
다.그리고 <槃山獨步>,<患瘟>,<溪>,<鯉>,<壽詞五章>(4)(5),<詠燕>
등에서도 한두 한자어 시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말로 이루어져 있다.그
리고 위와 같은 모습은 시야를 돌려 권섭의 유고 중 국문시가 작품의 표기
상황을 보면 그의 시어의식을 잘 알 수 있다.즉 작가 나름의 치밀한 계산
에 의해 우리말과 한자어를 병기하기도 하고 원문은 모두 우리말로 표기하
고 간혹 쓰인 한자어는 순우리말 원문 곁에 한자표기를 하였다.우리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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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를 병기한 <黃江九曲歌>10수와 가사 <道統歌>의 경우는 도학자인
백부 권상하가 전제된 작품이며,또한 우리나라의 도맥을 밝혀 보고자 한
것이라는 데에 다른 시조 작품들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그러므로 도학적
개념과 유관한 작품들에서는 한자어를 병기하여 사용하였고,그 외에는 순
우리말을 위주로 썼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다.이처럼 작가가 시어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나름의 의식과 계산을 가지고 선택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우리말 중에서도 특히 파격적인 일상어를 과감하게 시어로 도입했음
은 특기할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말 시어는 사실 필요한 것이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조에서
는 한시문에 쓰여진 상투적인 어휘가 상상력의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답습된 경우가 많았다.그에 비해 권섭은 어떤 작가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평범한 일상어를 도입하여 파격적인 면을 보여준다.

움막집 라디나나 죡박귀야 라디나나
셰 인간의 분대로 디네스쟈
져 셰간 져 고루걸각 블워 무슴 리

<安分自守>

위의 작품에서도 ‘라디나나’,‘죡박귀야 라디나나’와 같은 일상어
로 반복하여 나타냄으로써 작품의 흥미를 더한다.
이러한 파격적이기까지 한 시어들은 권섭의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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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횰라횰라’<六詠5>,‘던던던’<巫樂淫>,‘이라타’<騎牛歌>,‘텰텰이’<詠
燕>와 같은 의성어,의태어 ‘리기 앗갑고야’<食多鯁魚>,‘우으나 지즈
나’<悲來乎四章>(4)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특히 <笑矣乎四
章>(2)에서는 ‘히히,호호,하하,허허’라는 웃음소리를 그대로 시어로 차용
하여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아귀 여디리라’와 같은 평민들이나 사용할
법한 일상적 표현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하 히히 들 내 우움이 졍 우움가
하 어척업서서 늣기다가 그리 되게
벗님 웃디들 말구려 아귀 여디리라

<笑矣乎四章 2>

이러한 언어의 파격적인 사용은 세련된 언어로 치환하여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상생활에 근접함으로써 소박한 느낌을 갖게 해준다.물론 앞서
언급하였듯이 권섭 역시 시조에 약간의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한문이 주
를 이루었던 당시 조선시대의 상황을 고려할 때,권섭의 시어의 대부분은
일상적이고 평이한 우리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이는 오늘날의
안목으로 보더라도 색다른 점인데,작자의 창작시기가 2～3세기 올라가야
하는 숙․영조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권섭의 시조 시어 의식은 확실히 대담
하고 개성적인 특성이 있다.한자를 보편적이고도 본격적인 문학어로 인정
했던 당대의 사대부들에게 있어 우리말 문학은 부수적으로 인식되던 시기에
이상과 같은 파격적인 시어 선택 구사는 대담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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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222...한한한자자자어어어의의의 고고고정정정성성성 극극극복복복

권섭 시문학의 시어에서 또 다른 특징으로 중국 고사나 상투적 한문구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이러한 점은 박인로 시조와 대비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王祥의 鯉魚 잡고 孟宗의 竹筍 것거
검던 머리 희도록 老來子 오 입고
一生애 養志誠孝를 曾子 치 리이다

<早紅肺歌>(2)89)

浴鶴潭 말근 물에 鶴을 조차 沐浴고
訪花 隨柳야 興을 타고 도라오니
아무려 風乎無雩 詠而歸인들 부를 주리 이시랴

<立巖>(21)90)

위의 시는 모두 박인로의 작품이다.<早紅肺歌>는 중국의 이름난 효자 왕
상과 맹종의 고사를 인용하였다.왕상은 계모가 잉어를 먹고 싶다하여 추운
겨울임에도 옷을 벗고 얼음을 깨자 잉어가 나왔다는 고사이다.맹랑의 고사
는 어머니가 겨울에 죽순을 먹고 싶다하여 겨울 대밭에 들어가 애탄하니 눈

89)박인로,『蘆溪集』
90)박인로,『蘆溪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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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떨어진 곳에서 죽순이 나왔다는 것이다.그리고 노래자도 노부모를 기
쁘게 하기 위해 나이 칠십에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는 고사이다.<立
巖>은 浴鶴潭을 찾아 시원한 기운을 무대에서 바람을 쏘이고 노래 부르고
돌아오고 싶다던 曾參의 기풍에 비유하였다.이러한 전고 인용 경향은 박인
로 뿐만 아니라 조선전기 시조의 일반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권섭 시조에서 고사어 인용의 경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그
렇다고 하여 고사어 인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巢父不飮 영쳔슈(潁川水)와 긔츌관(紫氣出關)니양(李伯陽)이
쳔츄전(千秋前)노픈 이 긔뉘야 낫닷말고
채들고 爾懶打니 내 긔론가 노라

<騎牛歌>

烏山高 낙슈영(洛水永)니 셕일편지장뉴(石一片之長留)로다
덕뇨산가(寂寥山家)의 독보구시갑(獨保舊時甲子)로다
디금(至今)의 쳥픙(淸風)이 우듀(吹宇宙)니 여이졔이동귀(與
夷劑而同歸)로다

<過善山砥柱碑>

권섭은 <騎牛歌>에서 巢父가 자기 소에게 潁川水의 물을 마시게 하지 않
음과 許由가 구주의 장이 되어 달라는 요임금의 말을 듣고 더러운 말을 들
었다고 영수에 귀를 씻었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그들의 높은 경지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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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를 비교하고 있다.
또한 <過善山砥柱碑>에서는 권섭이 31세 경에 지은 것으로 경북 선산을
지나면서 오랜 세월 풍우를 겪으며 의연히 서 있는 砥柱碑91)를 보고 느낀
소회를 수용한 것이다.이것은 전대의 사대부 시조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
념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자신의 절개를 읊고 있다.이 작품에서는 한자어가
많고 오히려 한시에 우리말 토를 단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이다.그러나 그
내용상으로 보면 지명이 대부분이고,고사 인용도 길재의 절개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이처럼 권섭 작품에서 고사의 인용은 ‘백이숙제’고
사 외에는 찾아 볼 수가 없다.한시에서도 기존의 사대부 작품들과는 다르
게 상투적이지 않은 파격적인 시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喬林衰草暮光澄 키 큰 나무와 시든 풀에 석양이 맑은데
華瑟麗王十一陵 고려 왕조 열 한개 능에 거문고 소리 곱네.
短笛獨來還立馬 짧은 피리소리에 홀로 찾아와 문득 말을 세우고
午門秋雨話歸僧 가을비 내리는 오정문에서 스님과 얘기 나누고 돌

아오네
<午正門外>92)

91)砥柱는 中國 河南省 陜州 동쪽 40리의 황하 중류에 있는데,형상이 기둥같은 巨巖
이다.따라서 격류에도 흔들림없이 그대로 의연히 서 있는 것으로 하여,난세에 절
개를 변치 않는 선비의 비유로 쓰이고 있다.이 시조에서 권섭이 지주로 비유한 사
람은 고려말 절개를 지켰던 三隱 중 한 분인 冶隱 吉再이다.경북 선산에는 지주비
외에도 야은의 서원이 있다.강호갑,위의 논문,p.75.

92) 『옥소집』,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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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祖春風悵別愁 봄바람 속에 이 할애비는 이별의 수심 슬픈데
一江流水沛然舟 온 강에 흐르는 물은 세차게 배를 치네.
而翁是祖同衰朽 네 할애비와 이 할애비는 함께 노쇠하니
去日而翁問未休 떠나던 날 네 할애비는 묻기를 그치지 않았지.

<送震應還京>93)

八耋斯疽亦異徵 팔순 늙은이의 이 악성 종기 또한 이상타
乘除從古已先應 승제94)는 예로부터 내가 먼저 응하는 법.
千山在眼秋風起 눈앞에 펼쳐진 온 산에 가을바람 일어나니
一馬長嘶萬事能 한 마리 말 길게 울음 울어 만사가 능하네.

<大病昏昏中作>95)

위의 세 작품의 시어를 살펴보면 午門과 是祖와 而翁,斯疽과 乘除는 한시
의 일반적 시어가 아닌 매우 산문적인 비시적 시어이다.권섭은 기존의 사
대부들이 사용하는 상투적인 한자어 사용과 달리 참신한 시어를 쓰고 있는
데,과감하게 산문에서 쓰이는 시어까지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그에게 있어
서 비시적 시어 사용도 제한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작품 외에도 이러한 예들은 얼마든지 더 찾아볼 수

93)『옥소고』,시9
94)곱하기와 나누기 혹은 더하고 혹은 덜함.좋아졌다 나빴다 함.서로 득실이 있음.
95)『옥소집』,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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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박요순도 이러한 권섭 작품에 나타난 시어의 특성을 두고,결국 시인
권섭이 이룩한 하나의 시 체질이요,독자적 경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96)권섭이 이와 같이 평이한 일상적인 용어와 우리 고유어를
시어로 선택해 작품에 사용한 것은,개성적인 문학관의 한 단면이요,고정관
념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작가의 시의식으로 볼 수 있다.또한 권섭의 작품
은 대부분 자기 생활 체험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한다.

222...옥옥옥소소소 시시시문문문학학학의의의 주주주제제제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시조 작품들을 고찰해 보면 군왕부터 기녀에 이르기
까지 폭넓은 작가계층을 형성했고,작품수에서도 다른 장르가 추종할 수 없
을 만큼 방대한 양을 헤아리고 있다.그러나 그 작품들을 주제면에서 분석
해 본다면 오히려 비교적 단순한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본다.
이를 대별해 보면 관념적인 유교이념을 형상화한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주제,인간의 心象을 서정적으로 형상화한 경우의 주제,아울러 자연관조의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주제들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리고 이러
한 경향의 근저에는 시문이 문학을 위해서 있기보다는 道가 나타난 것을 文
이라하고 文은 道의 末이라고 하는 載道之器로써의 문의 효용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이는 대다수의 시조문학 향유층이 유교적 세계관을 가진 양반
사대부계층과,그들의 미의식을 수용하는 계층에 의해 향유되었음과 무관하

96)박요순,위의 책,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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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것이다.그리하여 周世鵬의 <五倫歌>,鄭澈의 <訓民歌>,金尙容의
<五倫歌>,<訓戒子孫歌>,朴仁老의 <五倫歌> 등의 연시조를 비롯한 많은
시조들에서 주제의식이 의도적으로 부각되었음은 물론이고,귀거래를 다룬
강호 주제의 시조에서까지도 유교이념이 깊게 내재해 있음을 본다.
그러나 권섭시조의 주제 경향은 이상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그는 최고
의 상류사회 출신 양반작가임에도 전대의 시조에서 흔히 보이는 도학적 체
취가 전혀 없다.
권섭의 한시의 주제들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데,조선후기 한시는
전대의 중국의 역대 문장가들의 시풍을 모방하고 그들의 작품에서 韻字를
따와 작품을 만들거나 중국고사를 인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던 상황에서 확
실히 변모한다.또한 후기의 한시들은 주자학적 관념문화의 해체에 따른 상
대 현상으로 경험과 감각이 강조되어,종래의 시가 대체로 豊雄 ․ 高華의
취향이었던 데 대하여 奇詭 ․ 尖新의 미학이 지배적이다.권섭은 다른 작
가들에 비해 이러한 시풍이 더욱 뚜렷하고,이것은 그의 한시 주제에 반영
되었다.
권섭시조의 주제를 실제로 살펴보면,먼저 感物이 <十六詠><六詠><梅花
四章><病中詠盆桃三章>들의 29수로 가장 많고,둘째로는 敍景의 내용으로
<過善山砥株碑><浮石寺><映湖樓><黃江九曲歌>10수들로 모두 13수가 된
다.셋째는 風流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五詠><謂客>2수<槃山獨步>
<發遠遊><丹丘途中><漫興><坐輝映閣有詠> 등 12수이며,넷째는 懷抱로
<患瘟><望天><記夢><詠燕><騎牛歌><安分自守><失題>로 7수가 된다.
다섯째는 만수무강을 비는 祝壽의 노래 <壽詞五章>,또한 독특하게 기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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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의 내용을 각각 담은 <笑矣乎四章><悲來乎四章> 등 다양하다.이 외
에도 가시 많은 고기를 먹어보겠다는 내용의 <食多鯁魚>1수가 더 있다.여
기에 한시에서는 누구를 찬에서 쓴 시와 여러 지인들과 주고 받은 시들이
있는데,특별히 자신의 백부 권상하와 송시열을 위해서 지은 시들이 제일
많다.
한시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感物’과 ‘敍景’
‘風流’이다.이러한 사실은 권섭의 경우 일생을 여행으로 전국에 발길이 닿
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승경을 찾아 유람하며97)문학을 생활화한 행적으
로 보면,이러한 주제는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권섭의 작품은 전대의 시조에서 흔히 보이던 目的意識이 선행된 작품은 찾
아볼 수 없고,일상생활 주변에서 쉽게 대하는 것들에서 취재하여 노래하거
나,인간적인 삶에서 느껴지는 심회를 읊거나 그가 평생 즐겼던 탐승에의
경관,유람의 풍류를 읊은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본다.국문시가와 한
시 작품을 아울러 예시해 보도록 하겠다.

① 산창의 맑은 을 빗츼 놀라 야
쥭장을 빗기지고 松樹아래 흣것나니
어셔 일진경풍의 詩興조차 블어내

<槃山獨步>

② 이 몸이 텬디간에 태창 졔미 것마

97)박요순,위의 책,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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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을 혜여보니 온 일도 긔특 샤
두어라 쥐  인간이야 닐러 무 리

<十六詠13:人>

③ 이바 우옵고야 우움도 우우올샤
우웁고 우우우니 우움 계워 못노다
아마도 히히 호호 다가 하하 허허 셰라

<笑矣乎四章 1>

④ 하하 히히 들 내 우움이 졍 우움가
하 어척업서서 늣기다가 그리 되게
벗님 웃디들 말구려 아귀 여디리라

<笑矣乎四章 2>

⑤ 아마도 이 내 인 불샹코 잔잉샤
험 일 구즌 일 슬도 보안디고
두어라 잔잉 인 닐러 쇽졀 업세라.

<悲來乎四章 1>

⑥ 슬쿠지 디 마라 이 아니 내 타시냐
 대되 덧내고 왼 말이 곳 업스랴
져그나 아라곳 도니면 구즌 일이 이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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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悲來乎四章 4>

위의 작품들은 도학적 윤리적 교훈 주제와는 차이가 있음을 본다.상론하
면 ①은 작자의 시적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산창→맑은 →빗
으로 이어지는 첫 대목에서부터 눈길을 끈다.먼저 맑고 고요한 산속으로
공간을 설정함으로써,어색한 듯해 보이는 맑다와 잠이라는 시어가 자연스
럽게 한 덩어리를 이룰 수 있게 하였다.그러므로 그러한 맑은 잠이기에 소
리없는 달빛만이 깨울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점은 모두 작자의 이미지 표
현의 탁월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아울러 ‘빗기지고’‘흣것나니’에서는 멋
과 여유로움이 한껏 고조되었고,여기에 가볍게 스치는 바람은 시창작의 흥
취를 돋우기에 충분한 것이다.권섭의 審美眼과 情調의 수준을 가늠하게 해
주는 작품이라 하겠다.
②는 우선 초장에서 반대적인 의미를 가진 천지와 太倉稊米를 병치시켜 인
간의 업적을 부각시킨다.그러나 종장에서는 무용한 인간을 쥐로 표현하여
여운을 남김과 동시에 반전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독특한 점은 인간 자체를 시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일 것이다.조선조의
시조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人倫,道德,行爲,修己 등과 같은 주제로 많은
작품을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그럼에도 그 자체를 표제로 내세워 인간
의 존귀함을 시화한 예는 찾기 어렵다.동일한 대상을 시화하더라도 권섭이
주제를 형상화하는 시야는 일반 시조작가들의 고정되고 유형화된 안목과는
달리 매우 열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시야는 작자의 시심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 하는 순수성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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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 경우는 일반 사대부 시조에서 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파격적인 작품이
다.③에는 문학적 修辭가 없고 ‘히히’‘호호’등의 의성어와 ‘우습다’는 표현
이 전부다.웃음소리라는 청각적인 효과음을 삽입함으로써 현재 진행형의
극적인 리얼리티를 살리고 있으며,단지 웃음만을 위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
다.④의 중장에서는 자신의 ‘웃음’의 이유를 밝힌다.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하 어척업서셔’(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늣기다가’(흐느끼다가)그렇게 되
었다 했다.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감정의 유발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닌,더
이상 울 수도 없는 감정의 끝에서 나오는 허무스러우면서도 비애감을 품은
상태의 웃음이다.종장에서는 ‘벗님’가 자기 웃음을 따라 웃다가는 ‘아귀
여디리라’(찢어지리라)는 섬뜩한 표현을 써서 웃음을 유발시킨 대상에 대
한 공격적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諸文官答>에서 ‘諸官’들이 작자를 ‘밋친
사’이라 했는데,④에서 과연 누가 ‘밋친 사’인지에 대한 작자의 대답을
들려주는 것이다.혼탁한 현실에서 흙탕물을 튀기며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멸시와 조소의 감정을 나타냈다 하겠다.직설적
인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작자의 이러한 감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세상의 일반적인 규범적 지향과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적,윤리적 가치가
서로 어긋나서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한 자연인이 취하
는 행동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화해할 수 없는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면 세
상에 대해 공격적이 된다.<笑矣乎四章>은 이런 심리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한편 그것이 내면으로 향하면 자신에 대한 반성과 일종의 자책적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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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작품은 권섭의 고립감과 세상에 대한 화해할 수 없는 감정이 내면화
된 모습을 잘 보여준다.작품 ⑤에서 여리고 다정다감한 작자의 내면세계를
읽을 수 있다.그는 거의 90여 년(1671～1759)을 살았으므로 인생의 굴곡이
많았다.14세에 부친의 여읜 것을 필두로 15회의 친인척들의 喪을 당했으며,
자손의 죽음을 목격한 것도 13회나 된다.이러한 가족사적인 불행과 당쟁이
라는 정치적 배경,그리고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자신의 처세로 인하여 당
하는 고통과 슬픔을 ⑤에서 토로하고 있는 셈이다.⑥에서는 이러한 슬픔을
안으로 다독거리며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본다.어쨌든 자신의 행동이 모나
서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했으니 자기를 비방하는 말이 없을 수 없다는 것
이다.그러므로 자신이 조심해서 다니면 궂은 일이 없을 거라 한다.<笑矣
乎四章>과는 확연히 다른 정서 상태로서 아마도 이 작품은 작자가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쓴 듯하다.98)
권섭의 시조 가운데 내면의식을 표출한 작품들을 살펴보았다.연시조에서
한 편 단위로 대화체를 사용하여 탁월한 주제전달 효과를 거두는 형식적 특
성이나,일체의 문학적 수사를 하지 않고 의성어,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친
단어들을 써서 감정상태를 핍진하게 드러내는 수법 등은 “사대부 시조의 규
범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충격”99)적인 것이다.주제면에서도 기존 사대부 시
조와는 다른 점을 보인다.내면의식을 표출한 기존 사대부 시조는 조화롭고

98)권섭은 78세 되던 해에 <道統歌>를 쓰고 82세 되던 해에는 <黃江九曲歌>를 써서,
朱子로부터 내려오는 성리학의 정통이 송시열을 거쳐 자신의 백부인 권상하에게 이
어졌다는 의식을 내보이고 있는데,유람이나 다니던 젊은 날과는 달라진 모습이 아
닐 수 없다.이런 맥락에서 <悲來乎四章>도 노년기에 쓰지 않았나 싶다.

99)조동일,위의 책,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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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된 이념적 지향을 보이는데 비해서,권섭의 시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시
조에 표출된 이러한 정서는 중인가객인 김천택 이후에나 일반적인 경향임을
생각하면 권섭의 선구적인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100)
한시에서도 동일한 주제 성향을 찾아볼 수 있다.

① 風微雨歇好春時 바람 잦아들고 비는 그친 좋은 봄철
爲說花王艶艶治 화왕에게 곱고 예쁘게 치장을 하라고 말하네
燕坐愀然眞感悟 서글프게 앉았노라니 감오는 진실되니
白頭翁立妬蛾眉 머리 허연 늙은이가 서서 고운 눈썹을 투기하네

<花王喩 >101)

①의 경우 어김없이 봄은 찾아와 꽃은 매년 변함없이 곱고 아름다운데,매
봄을 맞을 때마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한스러움을 화려한 꽃에 대
한 질투의 감정으로 처리하면서 ‘봄꽃은 아름답다’라는 식상한 표현이 한층
참신하게 느껴지게끔 구성해 가고 있다.

② 漠漠篷窓暗 아득히 봉창이 어두워지니
杯盤雨氣霏 술상에 비기운 흩뿌리네
山叅詩席兀 산은 우뚝 시 짓는 자리에 들어서고

100)정흥모,「玉所 權燮 時調 再論」,『大眞論叢』 제1집,대진대학교,1993.10,참고
101)『옥소집』,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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帆集市村依 돛단배는 촌가에 바짝대어 붙였네
沙鳥淸相傍 물새는 맑게 나와 이웃하고
春花半欲飛 봄 꽃은 절반이나 떨어져 날리네
尹治琴有韻 거문고 가락에 여운이 넘치는데
移棹喚將歸 노 저어 돌아가자 외치네

<放舟呼韻>102)

③ 無官署門閉 관원 없어 관청문 닫히고
有客秋花開 객이 있어 가을 꽃은 피네
小吏還風韻 아전이 문득 운치가 있어
琴聲生酒杯 거문고 소리에 술잔 도네

<人對酌黃菊花下留一詩而歸>103)

②와 ③의 경우 권섭은 자기의 일상적 경험을 시로 많이 쓰고 있는데,이
작품은 생활인의 상식적 시각을 가지고 그 속에서 자연스런 멋을 찾아내어
생활 속의 멋을 잘 그리고 있다.이처럼 한시의 주제에 있어서도 도학적 체
취는 찾아보기 힘들다.일상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영물을 읊거나,인간
적인 삶에서 느껴지는 것을 노래하고,그가 탐승했던 국토의 산수 경관의
유람을 통한 풍류를 읊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상에서 몇 수를 예로 들었다.어느 것 하나 윤리적 교훈적 내용은 볼 수

102)『옥소집』,권1
103)『옥소집』,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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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순수한 문학의식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라 하겠다.몇 수만 예로 들
어 설명했지만,실제로 이러한 주제의 순수한 특징은 전작품에 해당하며 이
는 매우 놀라운 사실일 것이다.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시를 어떻게 인식했
는지 즉,시의식을 아울러 엿볼 수 있다.이 절에서는 권섭 문학에 나타나는
이러한 주제적인 특성을 더 세분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222...111...문문문예예예활활활동동동의의의 시시시적적적 형형형상상상화화화

앞서 언급했듯이 권섭은 다양한 계층과 교유하였는데,그중에서 예술인 위
항인들과의 교섭은 그가 예술에 얼마나 관심이 높았는지를 알려 준다.예술
에 대한 그의 관심은 시의 소재로도 두루 사용되었다.이에 대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六詠>이다.

거문고 가약고 금(奚琴)피리 댱고(長鼓)섯거 며
나삼(羅衫)을 반(半)만 드러 보허(步虛辭)로 얼러 추니
밤듕(中)만 금연화쵹(錦筵華燭)의 (醉) 쥴 몰레라

<六詠4:女樂蕩>

져(笛差)비 비파비(琵琶差備)필(觱)이비 세히나
집마다 줏갑닐고 걸냥됴로 블며며
슬토록 횰라횰라 다가 멋만 듯고 가노매

<六詠5:傭樂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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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詠>이라는 제목으로 당대에 행해지던 각종 연악을 작품화한 것 중 넷
째,다섯째 작품들이다.먼저 <女樂蕩>부터 살펴보자.‘보허사’는 나라의 잔
치 때 부르던 노래로 원래는 唐樂이었으나 조선중기로 넘어오면서 鄕樂化된
것이다.104)초장은 조선후기에 성립했던 ‘줄풍류’의 연주장면을 묘사한 것이
다.‘줄풍류’란 현악기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室內樂團을 의미하는 바 거문
고,가얏고,양금,해금 등 현악기를 주체로 하고 거기에 장구,젓대,피리
등을 반주 격으로 얹어서 즐기는 음악이다.105)원래 군문에서 발달한 細樂
이 놀이와 연회로 전용되어 도시의 소시민적인 음악으로 적응하면서 ‘줄풍
류’를 성립시켰다고 한다.18세기에 오면 세악이나 줄풍류의 伴들이 舞妓,
歌客과 어울려 연예행각을 벌이는 것이 서울의 도시문화의 한 부분을 이루
었다고 한다.106)
다시 작품으로 돌아와서,어느 재상가의 잔치를 연상해도 좋다.상석에는
주인과 손님들이 앉아있고 문 쪽으로는 장안에서 제일가는 악사들이 둘러앉
았다.밤이 깊어가고 酒興이 무르익자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아름다운
舞妓가 화려한 불빛 아래 비단 옷자락을 하늘거리며 춤을 추고 ‘보허사’를
唱한다.‘女樂蕩’의 蕩은 跌蕩하다,거침이 없다는 정도의 의미로 구애받지
않은 흥취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조선후기 서울 市井의 발랄한

104)장사훈,增補 『韓國音樂史』(세광음악출판사,1988),p.382.
105)임형택,「18세기 藝術史의 始覺」,『李朝後期 漢文學照明』(창작과 비평사,1983),
pp.181～182.

106)임형택,위의 논문,pp.1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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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와 음악 문화의 일면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傭樂捷>은 음악을 연주하여 먹을 것을 구걸하는 ‘거리의 악사’를 묘사한
작품이다.‘傭樂’이란 ‘밥벌이로서의 음악’정도의 뜻이다.먼저 당대의 서울
에서 활동하던 ‘거리의 악사’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자.

옛날 풍속에 신체 불구자가 해금과 짧은 피리를 배워 가지고 떼지어 거
리를 돌아다니며 구걸하는데 그 곡조가 우는 것도 같고 하소연하는 것도
같았다.그 소리가 심히 애절하여 듣는 자마다 눈물을 흘리며 돈을 던져
도와주었다고 한다.이런 사람을 ‘풍각쟁이’라 하였다.107)

1921년 경에 崔永年이 우리나라의 옛 풍속을 기록한 것 중의 일부로 악기
를 연주하여 밥을 빌어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18세기에 활동한
柳得恭(1749～?)이 쓴「柳遇春傳」에도 비슷한 언급이 보인다.작자가 평소
에 교류가 있는 徐旂公이라는 인물에게 가서 해금으로 벌레와 새들의 울음
소리를 내자 서기공이 그것은 거렁뱅이의 깡깡이라고 질타하는 장면이 그것
이다.

대개 거지들은 깡깡이를 들고 남의 문전에서 영감 할멈 어린애 온갖 짐
승 닭,오리,풀벌레 소리를 내다가 곡식 몇 줌 받아들고 가지 않던가.
자네의 해금은 바로 이런 따윌세.108)

107)최영년 지음,황순구 역주,『俗樂遊戱』(정음문고,1986),p.49.
108)이우성,임형택 편역,『李朝後期漢文短篇集』中(일조각,1978),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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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록들을 살펴보면 조선후기의 서울거리에는 ‘거리의 악사’가 보편화
된 듯하다.<傭樂捷>는 이들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일군의 거지들
이 대문 밖에서 동냥을 달라하며 저마다 악기를 타고 노래를 부르다 주인에
게 쫓겨 멋적게 돌아서는 모습을 눈 앞에서 보는 듯이 그려놨는데,‘횰라횰
라’라는 의성어가 생생한 현장감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六詠>이라 題한 일련의 연시조에는 祭樂(궁정의 종묘제례악),
軍樂(군문에서 행하던 음악),禪樂(절에서 행하던 음악),巫樂(무당들이 굿할
때 하는 음악)을 묘사한 것들이 있어서,최상층에서 최하층에 이르기까지
당대사회의 음악문화에 대한 작자의 폭넓은 관심과 애정을 엿볼 수 있다.
권섭은 직접 거문고와 시조의 가곡창을 배우기도 하였으며,춤109)에도 조예
가 있었다.특히 繪畵에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을 보고 읊은 한시 작품이 있어 소개한다.

山淨雪晴初 눈이 갠 뒤 산은 맑고
寺高雲去後 구름 걷힌 산사가 높네.
漁翁罷釣歸 고기집이 늙은이 낚시 거두어 돌아가니

109)음악에 있어서는 「散錄 ․ 外編」에 옥소가 金碩傔이라는 인물에게 거문고를 배
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또 文元健(서얼)의 琴 ․ 劉野鶴(천인)의 笛에 대해 따로
贊을 짓기도 하였다.춤은 吳順口(천인)이라는 인물의 劍舞에 대한 贊이 있다.모두
이들에 대한 인적 사항과 당대인의 평가,그리고 자신의 견해 등을 밝혀 예술에 대
한 관심과 함께 직접 그들과의 대면을 통해 기술되었음을 알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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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暮魚在手 날은 저물매 고기 손에 들었네
<詠畵>110)

如無忽有幻西東 없다가 있는 듯 동서로 오가는 헛깨비
怳惚蒼茫海氣中 창망한 바다 기운 속에 황홀하네.
一界三天千造化 한 지경에 三天세계 조화가 천번 만번
虛空筆外有虛空 공허한 붓끝 너머에 있도다.

<蜃樓圖>111)

琉璃滑碧樓臺 유리처럼 매끄럽고 푸른 누대
玉雪淸明伽藍 옥같이 흰 눈이 덮여 청명한 절.
何來一個謙翁 어디로부터 왔길래 이 한 사람 겸옹은
風襟浩浩烟嵐 마음 속에 넓고 넓은 자연을 품고 있는가?

<題鄭元伯海嶽圖>112)

권섭이 활동한 18세기 초 중엽은 한국회화사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시기로
산수화에 있어 겸재의 진경산수로 대표되는 새로운 경향의 대두,서민예술
의 등장과 풍속화의 유행 등 전대의 화단의 흐름과는 전혀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이 때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은 남종화의 본격적인 유행,남

110)『옥소집』,권1
111)『옥소집』,권2
112)『옥소집』,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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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화법을 수용하여 한국의 실상을 그린 진경산수화의 풍미,조선후기의 생
활상을 해학적으로 묘사한 풍속화의 발전,투시도법과 음영법을 특징으로
하는 서양화법의 수용 등을 들 수 있다.113)
<詠畵>는 이러한 화단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림이다.즉 생활 속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가한 모습을 그린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데,시를
읊다보면 그림의 정경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작품이다.
<蜃樓圖>는 창망한 바다와 一界三天의 경치의 웅장함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화자는 붓을 허공에 두고,난감해 하고 있다.
<題鄭元伯海嶽圖>는 권섭이 겸재의 <海嶽圖>를 보고 지어준 시이다.마
치 그림이 아닌 실제의 경치를 보는 듯한 느낌을 피력하면서 어떻게 이런
조화의 묘가 나올 수 있는가 하고 찬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권섭은 이러
한 겸재의 그림을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뛰어나 같은 시대 鄭剛中과 趙元
章이 있으나 모두가 한 수 아래의 풍격이다.洪得龜와 李麟祥 또한 약간 뒤
지고,다만 趙榮祏과 尹斗緖가 다툴 만 하나 만일 당세의 일인자를 지적하
라면 먼저 겸재를 꼽을 것이다.겸재의 입신의 경지를 어찌 당하겠는가
?”114)라고 하였다.당대의 가장 실력 있는 화가로 주저 없이 겸재를 꼽으면
서 입신의 경지로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심지어 권섭은 손자인
權信應에게 겸재의 그림을 배우게 하였다.권섭이 말년에 남긴 유기들에는
권신응을 함께 대동해 그 경치를 그림으로 그려두게 하는 대목이 종종 나오
113)안휘준,「한국회화사」(일지사,1990,9판),역대화가 약보
114)『옥소집』권10,「十六贊 ․ 鄭謙齋山水」,“畵才絶倫 同時有鄭剛中趙元章 而皆風
斯下矣 洪金城子徵得龜李引儀元靈麟祥亦少遜 獨趙觀我齋宗甫榮祐及尹恭齋季彦斗緖
相上下 而若數當世一人 則指先屈於謙齋 謙齋入神處何可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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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115)아마도 겸재의 화풍을 통해 산수 탐승의 흥정을 유지하고픈 바램
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17세기 말에서 18세기 전반기에 걸쳐서 서울의
北岳山(옛이름 岳山)아래서는 김창협 ․ 김창흡과 그의 문하는 하나의 문
예집단116)을 형성하면서 시서화에 걸친 새로운 문화사조를 개척하였다.문
학으로는 眞境詩와 眞境遊記文을,회화로는 眞境山水畵와 사실적 풍속화를,
서예로는 東國眞體를 개척하였다.그런데 그 문하의 김시보,윤봉조,이병연
등에 이르면 산천관유 특히 금강산기행을 진시와 연결하는 문학적 논리가
마련된다.즉 조선의 산천 특히 금강산이야말로 진시를 성립케 하는 진경으
로 지목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그들은 서로 금강산기행을 고무하고 그에
따라서 금강산을 제재로 하는 시문의 활발한 창작,비평을 행한다.이들이
내세운 이러한 진경문학의 형상화 방법은 회화에서와 같은 사경적 사실주
의117)로 요약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18)권섭이 이들과 교유하며 상
당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답습보다는 자신만의 개성적 표
현을 이루고 있다.권섭의 산수 작품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을 李夏坤
의 작품과 비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15)“(전략)且不怪其同名白雲臺 使信應作畫而付僧壁 我亦漫興題詩”(『玉所稿 ․ 遊行
錄3』,「遊飮光臺記」),“明日小孫信應 作束庵三笑圖納之 題詩文而付束庵壁 爲山中
一故事”(『玉所稿 ․ 遊行錄3』,「栖山記」)등에 보인다.

116)최완수는 이들 그룹을 ‘白岳詞壇’이라 이름하였고 이 명칭이 현재 학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연희,「김창흡 ․ 이병연의 산수시와 정선의 산수화 비교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제20집』,1997,p.293,재인용

117)실경을 寫景하는 차원에서의 사실주의적 경향
118)강혜선,「17․8세기 金剛山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관악어문연구 제17
집』,1992,p.110



- 97 -

我行忽到黑龍潭 내 걷다보니 문득 흑룡담에 이르렀는데
雲壁萬仞傍巉巖 구름 절벽은 만 길,그 옆엔 가파른 바위.
自將毛髮濯氷雪 빙설같은 물에 모발을 씻으려 하니
不覺膓肚生烟嵐 저도 몰래 폐부에서 맑은 기운 피어나네.
溪中磊砢萬蒼石 계곡에는 푸른 돌들이 천겹만겹 쌓였는데
一石橫瀉一疊瀑 바윗돌 한 개마다 폭포 하나 쏟아져 내리네.
我方冥心觀奇變 내가 막 마음을 가라앉히고 변화를 살피려하니
山僧笑指崖花落 스님이 웃으며 벼랑에 지는 꽃잎을 가리키네.

<黑龍潭>119)

이 시는 정선의 <만폭동도>에 대한 제화시로 이하곤의 <萬瀑洞歌十首>
중에 한 수이다.이하곤은 김창흡의 문하를 출입하며 신정하,이병연 등과
교유했던 소론계 문인이다.이 시를 정선의 <만폭동도>와 견주어 보면,
<만폭동도>가 하나의 화폭 속에 만폭동의 전체 비경을 압축적으로 처리해
놓은 것이라면 이 시는 만폭동 물길을 따라 가면서 못 하나 하나마다 각기
그 비경을 읊고 있어 근본적으로 관점의 차이가 보인다.한 폭으로 한정해
야 하는 그림과 달리 시는 얼마든지 연작으로 쓸 수 있기에,여타 문인들의
만폭동시도 대체로 연작시가 많다.이는 그만큼 만폭동 계곡이 굽이굽이 절
묘했기 때문일 것이다.<흑룡담>의 수련은 걷다보니 구름에 닿을 듯 치솟

119) 강혜선,「조선후기 金剛山圖와 金剛山詩」,『韓國漢詩硏究』6,태학사,1998,
p.112,재인용.



- 98 -

은 가파른 암벽 아래 맑게 고인 못,흑룡담에 이르렀다는 말이다.이때 我를
씀으로써 이 시의 시간은 흑룡담에 있던 그때의 시간으로 고정된다.이에
시를 읽으면 절로 我를 따라 그곳에 있는 기분이 된다.함련은 흑룡담의 물
이 어찌나 맑고 깨끗한지 씻기도 전에 가슴 속에서 맑은 기운이 일어난다는
뜻이다.말을 많이 하거나 수사를 요란스럽게 하지 않았는바,‘膓肚生烟嵐’은
못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못을 둘러싼 서늘한 산기운을 더불어 그려보게
하는 구절이다.이는 흑룡담의 치밀한 사경에서 얻을 수 있는 묘미가 아니
라 작자의 흥치를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흑룡담의 천취를 발견한 데서 온 묘
미라 하겠다.경련은 함련의 정적인 분위기를 동적으로 전환하여,못으로 모
여드는 여러 물줄기의 활달한 모습과 소리를 형용하였다.이에 작자는 짐짓
천태만상으로 변하는 흑룡담의 신비를 헤아려보려 하지만 그도 한낱 속인의
집착일 뿐이라고 스님은 벼랑에 지는 꽃잎을 가리킨다.
다음은 권섭의 <題小孫畵金剛十四幅>120)이라는 작품이다.

折盡名士屐 명사의 신발이 다 닳아서
歸來坐一菴 돌아오다 한 암자에 앉았네.
冗原非悔我 남는 들은 나를 싫어하지 않고
奇事大伽藍 가람을 크게 하니 기이한 일이로다.

<長慶>

120)『옥소집』,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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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嶽還明眼 외금강에 도리어 눈은 밝아지니
飛流落九天 날리는 물이 九天에서 떨어진다.
玲瓏坐處樂 앉은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영롱한 음악소리
瞻我望中仙 나를 바라보니 신선일세

<七寶臺>

傑搆名伽藍 이름난 伽藍을 훌륭하게 세우니
玆區上二三 이 구역에만 두세 개나 되네.
題詩五來徃 시를 지어 다섯 번 오가며
吾不與僧慚 나는 중에게 부끄러워 하지 않네

<長安寺>

<題小孫畵金剛十四幅>은 권섭의 자손이 금강산을 그린 그림을 보고 시로
읊은 것인데,금강산의 풍광을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진경산수화의 풍미가
느껴지는 작품이다.이 작품은 권섭이 직접 그린 것은 아니지만,그의 영향
을 받은 후손이 그린 그림이고,전에 금강산을 다녀온 자신의 경험과 그림
을 통한 금강산의 정경과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잘 토로하고 있다.<題
小孫畵金剛十四幅>은 <昆慮峯>,<眞珠潭>,<眞佛巖>,<萬瀑洞>,<正陽
寺>,<長慶>,<七寶臺>,<九龍瀑>,<穴望峯>,<獅子巖>,<金同淵>,<明
鏡臺>,<極樂菴>,<長安寺> 등 14수로 이루어져 있다.권섭의 <題小孫畵
金剛十四幅>은 같은 금강산을 소재로 한 앞의 이하곤의 작품과는 다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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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인다.일반적으로 산수 기행은 짜여진 일정에 맞추느라 깊이 있는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또한 대부분의 기행자들이 정
해진 코스에 맞춰 선행자들이 갔던 길을 그대로 밟고 그 흥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그러나 권섭의 기행은 사전 계획을 통해 기획되기보다는 그때
그때의 흥의 유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5월 한 달 간을 말 위에서 풍경을 구경하려 하였다.하지만
帶湖亭에 삼일을 머무르고,海金剛은 이틀을 보고,羣玉臺는 하루를 보
고,七星海에 삼일을 배를 띄우고,사일을 三日湖에 배를 띄우고,하루
는 동북쪽의 龜岩에 오르고,鑑湖에 하루 들어가고,남은 수십 일은 날
씨가 좋지 못하여 海山亭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는데,정자에서 보이
는 기색과 풍물이 매우 기이하여 나라 안의 제일일 뿐만이 나이었다.
수십 일을 海山亭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지만 승경이 말 위에서 수백
일을 본 것과 같았다.121)

권섭은 금강에 들어가기 전 주변 승경의 탐색에 한 달 남짓의 시간을 소요
한다.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수시로 오가며 다양한 시점을 활용해 경물을
감상한다.이는 상황과 흐름에 따라 연출되는 산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
리고자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위의 <長安寺>에서도 그림에서 느껴지

121)『옥소고』「遊行錄3」,「續海山錄」.“初意以中夏一月 爲馬上光景 只三憑帶湖亭
再見海金剛 一見羣玉臺 三泛七星海 四泛三日湖 一登東北龜岩 一入鑑湖 餘數十日 以
日氣不順 坐着海山亭不動 亭上氣色風物絶奇 不獨爲國中第一而已 數十日坐着海山亭
不動 勝似馬上數百日.”황경일 ,위의 논문 p.48,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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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풍광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전에 다섯 번 오가면서 보았던 다양
한 시점을 활용해서 심도있게 묘사하려는 그의 시도를 엿볼 수 있다.그리
고 이러한 시점의 활용은 단순히 경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사실 산수
공간은 으레 경물의 탐색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다양한 표현을 구사
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정형화된 형태를 띠게 마련이다.그러나 권섭의
기행은 경물의 탐색 뿐만 아니라 기행 과정에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들이 모
두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되고 있는데,<長慶>에서 금강산을 유행하다가 신
발이 다 꺾여서 한 암자에서 쉬게 된 에피소드를 실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
라 하겠다.또한 권섭은 직접 경험을 통해 그 순간에 느끼는 찰나의 감회를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는데,<七寶臺>에서 경물 감상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생긴 순간의 감정을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다.즉 칠보대를 보자마자 자신이
산 속의 신선이 되었다고 표현하면서 칠보대라는 풍경을 신령한 곳으로 승
화하고 있다.이 시는 단순히 그림을 통해 보여지는 금강산의 풍경을 묘사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금강산의 모습을 생동감있게 나타난 제
화시라 하겠다.이처럼 권섭은 기존의 문인들과 달리 명소 이미지의 반복이
나 훙겨움 전달의 전형화를 탈피하고,기행 과정의 모든 견문을 두루 포괄
하였다.그리고 단순한 그림에 대한 묘사가 아닌 직접 경험을 통해 그 순간
에 느끼는 자기 정감의 표현을 강조하였다.
권섭은 그림에 대해 시로만 읊은 것이 아니라 꿈 속에서 본 일을 기록하고
그림으로 직접 그려놓은「記夢說」이라는 작품도 있다.권섭의「夢記」122)
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하나는「記夢說」이고 다른 하나는「夢

122)「夢記」에 수록된 작품은 이창희,위의 책에서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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畵」인데,「夢畵」라는 제목은「記夢說」과 구별하기 위해서 본고에서 편의
상 붙인 것이다.
문집인『옥소고』의 편차를 보면,「몽기」에 해당하는 서문이 먼저 수록되
어 있고,그 다음에「몽기」라는 제목이 있으며,또 그 다음에「기몽설」이
라는 제목과 글이 있다.54편의「기몽설」이 끝나고 다시「몽화」에 해당하
는 서문이 있으며,그 다음에「몽화」에 해당하는 그림과 글이 수록되어 있
다.
「기몽설」은 그림 없이 꿈의 내용만을 기록한 것이고,「몽화」는 그림과
꿈의 내용을 함께 기록한 것이다.「기몽설」에는 전체 54편의 작품이 수록
되어 있고,「몽화」에는 판본에 따라 다르지만 47편에서 56편까지 수록되어
있어서,전체적으로는 120여 편의 꿈 기록이 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섭의「몽기」에 수록된 글들의 가장 큰 특징은,각 글마다 꿈을 꾼 날짜
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다는 점이다.즉 글의 시작 부분에 해당 연도
의 간지와 달,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그 꿈을 어떠한 시
점에서 꾼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이러한 예로 <百丈高臺>를 살펴보
겠다.

       병인년(丙寅年)동짓달 11일 낮잠에 빠져들었을 때에 숲 사이로 백
장이나 되는 높은 대가 삼층의 누각 뒤에 까마득하게 솟아 있는 모습
이 어렴풋하게 보였다.한 번에 뛰어 올라가니 묶은 비단 한 단이 하
늘에서 내려오기에 손을 벌려 받들었다.대의 아래에는 낮은 산들이
허공에 떠 있었고,또 북 한 개가 하늘에서 내려와 산꼭대기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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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자 우레 소리처럼 둥둥 울렸다.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나 앉아서
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미친 듯이 읊조렸다.

鼓鼕鼕而山低 북소리 둥둥둥 울리고 산은 낮음이여
天杳杳而風來 하늘은 가마득한데 바람이 불어오네
樓重重而樹落落 누각은 웅장하고 나뭇잎 떨어짐이여
臺高高而人凡凡 누대는 높고 높은데 사람은 평범하네

묶은 비단은 얼마 되지 않았다.(얼마 되지 않았다 :원문의 전전(戔
戔)은 매우 적다는 의미로,초야에 묻힌 현인을 초빙하기 위해 보낸
비단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뜻임.『周易』「賁卦」에 “언덕과 동산에
빛이 나니라 묶은 비단이 얼마 되지 않으니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는 길하리라”에서 온 말임.)역시 꿈이었고,다시 잠이 들었다.

<百丈高臺>

「몽화」의 첫 번째 그림인「百丈高臺」의 경우는 까마득하게 높은 누대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단을 두 팔을 벌려 받으려는 형상이다.
그가 이 꿈을 꾸었던 시기는 백부인 권상하에게서 교육을 받고,이항복의
집안과 혼인을 한 다음,처형들과 함께 만기사에 들어가서 공부에 전념하던
때이다.앞서 말했듯이 권상하는 송시열의 수제자로,벼슬을 마다한 채 청풍
에 은거하여 학문에만 전념하며 기호 노론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던 인물이
었으며,이항복의 집안 또한 당대 집권세력의 한 축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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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통해 권섭이 자신의 앞날에 많은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
에 그러한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분석은 글과 함께 기록
된 연도와 일시가 정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다.「몽기」의 이러한 기
록상 특징은,앞으로 권섭의「몽화」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문학의 양상을
구명하는 데에 객관적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123)
「몽화」에 수록된 그림들은 능란한 수법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거칠게 붓
을 놀려 그린 것이다.그렇다고 그림에 대한 식견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린
것은 아니고,그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안목과 소양을 갖춘 인물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권섭은 처음에 자신의 꿈에 대한 내용을 그의 손자인 권신응에게 그리게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몽화」의 序에 ‘지팡이 짚고 거닐다가 어느 정도 좋
은 경치를 만나서 그림을 다 그리지 못하게 되면,궤 속에 넣어 두었던 ‘꿈
을 기록한 글’들을 꺼낸 다음 仲君을 불러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주고
면전에서 일러 주어 종이에 그림을 그리도록 하여 한 권을 이루게 되었다’
라고 한 글이 있다.이를 통해 볼 때,이미 기록하여 보관하던 「몽기」를
훗날 생각날 때마다 읽어가면서 그림으로 재현하도록 했던 것임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서문 말미에,‘仲君이 그림을 그리다가 권의 중간에 이르자 스스로
잘 그리지 못하였다고 여겨 다 없애 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으로 대
신한다’라는 글이 첨부되어 있고,현재 전하는 판본의 양상이 2종류임을 전
제할 때,한 사람의 솜씨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123)이창희,위의 책,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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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체의 그림들이 일정한 화풍을 갖고 있지는 않다.「몽화」의 여덟
번째 그림인 「大雲樓」124)의 경우,작품 하단에 그려진 나귀와 거기 올라
타고 있는 인물에서는 겸재 정선의 화풍을 발견할 수 있지만,새들을 묘사
한 부분이나 여타 다른 부분을 묘사한 것을 보면 겸재의 화풍이라고 할 수
없다.이렇게「몽화」에 수록된 그림들은 그림마다 화풍이 약간씩 다를 뿐
만 아니라,한 그림 속에서도 두 개의 화풍이 동시에 발견된다.그러나 바위
나 소나무를 묘사한 부분 등 전반적으로는 겸재 정선의 화풍을 주로 본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권섭은 사대부의 예술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위항의 예술에까지
도 그 관심이 넓혀져 있다.이러한 위항예술에 대한 관심은 17,8세기 경제
적 발전이 가져온 서울의 도시적 성장이 배경이 된 것이다.서울의 도시적
분위기가 문인 지식분자를 자극하여 실학을 성립시키고,위항의 문화를 발
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125)조선후기 서울의 발랄
한 도시적 분위기 속에서 위항인들이 예술활동에 참여하게 되자,사대부들
가운데 위항인들의 예술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교류하는 인사들도 생
겨났는데,『靑丘永言』<後跋>을 쓴 유명한 李廷燮(1688～1744)이 그 대표적

124)1710년에 꿨던 꿈을 1723년에 회상하게 되었는데,부처가 된 자신에 대한 것이다.
화면상에서 꿈의 전개는 오른쪽 하단의 대운루,왼쪽 하단의 돈화문,상단의 상림원
을 배경으로 진행된다.특히 대운루 장면에는 작은 호법 제천 신상들을 주머니에
담아 어깨에 맨 모습,누각에 올라 세상을 관망하는 모습,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
등 주인공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것에 비해,돈화문과 상림원 장면은 마치 주인공이
대운루에서 이를 관망하고 있는 듯이 묘사하고 있어 이채롭다.

125)이 부분은 이우성,<18세기 서울의 도시적 양상>,『향토서울』17(1963)과 임형택,
<여항문학과 서민문학>,『한국문학사의 시각』(창작과 비평사,198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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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라고 할 수 있다.권섭이 위항인과 그들의 예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
은 당시의 이러한 서울 지식층의 동향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그렇다고 하
더라도 하층민적 생활모습을 시조작품으로 형상화한 예는 보기드문 것으로,
앞에서 살펴왔듯이 권섭이 기존의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탄력있는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222...222...탐탐탐승승승생생생활활활의의의 시시시적적적 형형형상상상화화화

 권섭은 철저하게 자신의 체험에 바탕을 둔 창작활동과 예술적인 심미안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또한 권섭은 시를 지을 때 전대의 기
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현실을 바탕으로 한 자기 색깔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심지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학이 다르다는 점을 밝히면서
각자가 스스로 분수에 따라 충실히 창작활동 한다면 나름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문학에 대한 태도는 탐승 생활을 작품 활동으로 이어가게 했다.
권섭의 일생은 문학과 탐승생활이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옥
소고』중 유행록이 무려 4책이나 되고,5세 때의<少時遊行記>와,87세 때의
함흥 원산 지방을 주유했던 사실이 雜著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다.그런데
<유행록>에는 경유지마다의 일자,거리,인물,겪은 일,소회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번 여행에서는 몇 편의 시를 얻었다”란 구절이 있다.결
국 이는 우리에게 작가가 그렇게 집착했던 탐승이 곧바로 문학생활로 연결
되었고,또 문학생활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준다.그는 ‘記’,‘錄’,‘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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賦’,‘歌曲’,‘日記’등의 문체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기행 과정을 표현하고,
심지어 꿈의 영역을 빌려 산수를 형상화하고 그것을 회화로 남긴다.표현의
형식에 있어서도 정감의 실용적인 전달을 위해 기행의 과정을 독특하게 세
분화하거나,『尙書 ․ 禹貢』,『史記 ․ 貨殖傳』,『世說新語』등의 문체를
모방하여 기술한다.하나의 대상에 대한 몰두가 자신만의 독특한 경지를 이
루고 전문인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강산을 유람하고 거기서 느끼는 정서나 아름다운 경치를
형상화한 작품들도 권섭 문학의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권섭은 5세 때 모친
을 따라 외조부 任所가 있던 홍천의 泛波亭 아래에서 물놀이를 한 것을 시
작으로 87세에 감흥․원산 지역을 周遊하기까지,일생동안 수십 차례의 探
勝旅行을 했다.그는 지나칠 정도로 탐승여행에 집착하면서 거기서 얻은 미
적 체험을 시조나 가사,한시문으로 남겼는데,각각의 장르별로 작품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다음의 시조는 유람과 창작활동의 관계를 보여준다.

녕동 녕남(嶺東嶺南)슬 돌고 필마(匹馬)를 채 쳐 모라
쥭녕(竹嶺)너므 라 우화교(羽化橋)건너티니
셰우듕(細雨中)마샹잔몽(馬上殘夢)의 츈흥(春興)계워 노라.

<丹丘途中>

태 쳥량(太白淸凉)믄이은 막대 낙연 도산(落淵陶山)휫도라와
귀졍(歸來亭)단도(雙短棹)로 일셩댱덕(一聲長笛)느디 블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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셕양(夕陽)의 못 슬믠 긔약(期約)이 영호누(映湖樓)가 노라
<映湖樓>

쳥암졍(靑岩亭)으로셔 운동(白雲洞)으로셔 부셕(浮石寺)의 올라라
산운(山雲)을 리 고 원누(聚遠樓)의 안즌말이
션사(禪師) 졈졈(點點)쳥산(靑山)이 아므 줄 몰래라

<浮石寺>

권섭의 대표적인 유람시조들이다.이 작품들의 표면적인 특징으로 우선 삼
장 형식의 짧은 분량에 고유명사를 과도하게 쓰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丹丘途中>에는 영동 영남 죽령 우화교 등 네 번,<映湖樓>에는 태백 청
량 낙연 도산 귀래정 영호루 등 여섯 번,<浮石寺>에는 청암정 백운동 부
석사 취원루 등 네 번이 등장한다.이러한 고유명사는 명승지와 樓閣 정자
의 이름으로 작자가 ‘유람했거나 할 예정’인 곳들이다.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호흡이 빠르다는 것이다.<丹丘途中>에서는 ‘채쳐모라’(채찍을 쳐 몰
아),‘너므라’(넘어 달려),‘건너티니’(건너뛰니)등의 시어를 사용해서 속도
감을 느끼게 하며,<浮石寺>에서는 ‘으로셔’의 두 번 반복과 ‘올라라’,‘
리 고’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경쾌한 움직임을 강조했다.빠른 호흡은
<映湖樓>에서도 나타난다.‘믄이 은’(계속하여 밟은),‘휫도라와’(휙 돌아
와)같은 시어를 써서 급박한 흐름을 유도한 다음 중장에서는 ‘일셩댱덕 느
디블며’라 하여 잠깐 숨을 돌리지만,종장에서 다시 영호루에 갈 기약을 상
기시킴으로써 바쁜 걸음을 표현한다(석양이라는 시간적 배치가 더욱 절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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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가!)
이처럼 위 시조들은 고유명사를 많이 사용하고 빠른 호흡으로 몰아감으로
써 독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이미 짐작했겠지만,유람의 여정을 빠른 호
흡으로 읊고 나서 종장에서 숨을 돌리거나(<단구도중> <부석사>),빠르게
가다가 잠시 숨을 돌린 다음 다시 다잡는 수법(<영호루>)은 작자가 짧은
시조형식에 자신의 유람 여정을 모두 채워넣으려 한 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권섭의 유람시조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유람의 매개물로서만 의
미가 있다.다시 말하면 권섭에게 자연이란 유람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것은 권섭 이전의 사대부들의 자연에 대한 태도와는 다른 것이어서 문학
사적으로 중요하며 좀더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16세기 사림에게 강호자연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존재
이면서 넉넉하고 그윽한 것으로 존재했다.이러한 자연은 혼탁한 정치현실
과는 대립되는 맑고 깨끗한 세계로서 심성을 수양하고 학문을 도야하는 곳
이었다.이것은 16세기 강호시가가 중앙권력을 장악한 훈구세력에 대해 在
地士林이 성리학적 근본주의를 이념으로 하여 정치적,도덕적 도전을 추구
하던 의식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그런데 16세기말 ～ 17세기에 이르자,사
림이 정치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이러한 이념의 도전적 변별가치가 약화되
고,그 대신 정치적 이합에 따른 분파들 사이의 쟁투에서 失勢하거나,그런
세태를 혐오한 사대부들이 강호시가를 짓게 되었다.126)따라서 이때의 강호
자연은 성리학적 질서를 발견하고 심성을 도야하는 영원불변한 공간이 아니

126)김흥규,<漁父四時詞>에서의 ‘興’의 性格,『한국고전시가작품론』2(白影 鄭炳昱
先生 10週忌追慕論文集,집문당,1992)p.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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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적이며 일시적인 풍류의 공간이 되었다.127)그리하여 17세기 이후의
강호시가는 ‘전원에서 閑居하는 즐거움’128)이나 ‘술 마시고 노는 풍류’를 노
래한 것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권섭의 시조는 이와는 다른 성향을 보인다.앞에서 말한 ‘한거의 즐
거움’이나 ‘풍류’는 ‘일정한 주거지로서의 田園’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이
루어짐에 비해서 권섭의 ‘유람’은 공간의 이동(여행)이 필수적이다.어쩌다
한 번 하는 여행이 아닌 일상적인 여행은 시간적,경제적 제약들 때문에 흔
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권섭은 일찍이 과거를 포기하고 ‘山水間에 니
다가 도라가 壯遊篇지어 後世流傳’하는 생을 택했으므로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그러나 경제적 제약은 어떻게 해결했을까?다음의 기록
이 실마리를 제공한다.

일찍이 전국의 林泉 嶽瀆 岩溪 亭子 樓臺 절 등을 가려 답사하여 수
천의 장관과 기상한 경치를 구경했으나 다 기록하지 못했고,監營 官
府 역말 수자리 등을 무릇 백팔십 이 곳을 둘러 보았지만 친지가 있
는 곳이 아니면 출입하지 않았다.129)

노론 명문가 출신이었던 그는 內․ 外家 妻戚 그리고 친우들 가운데 관직

127)정철(1536～1593)의 ‘재 너머 成勸農 집의 술 닉단 말 어제 듯고’같은 시조는 대
표적인 예이다.

128)대표적인 예로 윤선도를 들 수 있다.
129)<述懷詩敍>,“選閱歷林泉嶽瀆岩溪亭臺寺 觀幾千百有多少壯觀而不盡記 見營府郵鎭
凡 一百八十二而非親懿則不入”권성민,위의 논문,p.34,재인용.



- 111 -

에 있는 자가 부지기수였던 만큼,그들의 任所를 찾아가 근처의 勝景을 유
람하는 것으로 일생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17세기 이후의 당쟁은 다소
의 굴곡은 있었지만 결국 노론 일파가 벌열정치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
고 말할 수 있다.이러한 사회상황이 문학에 반영되는 것은 문학의 속성상
당연한데,130)권섭의 경우 지속적인 유람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했
다.권섭의 유람시조는 개인적 기질과 노론 벌열정치의 확립기라는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 생성한 특수한 형태인 것이다.
한시에서도 유람체험을 작품화한 것들이 있다.

神仙恍惚迷千歲 신선이 황홀하여 천년을 해매이고
落日蒼凉天海衢 지는 해는 푸르고 서늘한데 하늘과 바닷길에
秋風駐馬立空濶 가을 바람에 말을 멈추고 탁트인 곳에 서니
十島三洲疑有無 十島와 三洲가 있는 듯 없는 듯.

<鏡浦臺>131)

<鏡浦臺>는 경포대의 아름다운 풍광에 가는 길도 멈추고 서서,풍경에 젖
어있는데 경포대의 멋진 풍경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신선이 사는 십
도와 삼주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표현을 통해 그 뛰어난 풍경을 세련되
게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경포대의 풍경 속에 작자의 기분을 투영하고
130)김만중의 <九雲夢>도 17세기 이후 벌열가문의 귀족적인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가문소설’이라 부르는 일군의 소설들도 결국 이런 정치상황의 한
측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31)『옥소집』,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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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음으로 <石潭窮尋九曲用武夷櫂歌韻>132)는 총 10연으로 이루어진 연체시
로서 이른바 연작의 묘를 살린 작품이다.<고산구곡가>의 발상과 기본적으
로 동일하나 방외인적 기질도 남다른 개성을 발휘하고 있다.형식은 <高山
九曲> 첫 수와 <一曲冠巖>,<二曲花巖>,<三曲翠屛>,<四曲松崖>,<五曲
隱屛>,<六曲釣溪>,<七曲楓巖>,<八曲琴灘>,<九曲文山>에 이르기까지
의 아홉 수를 합하여 열 수로 되어 있다.
2연은 바다에서 포착되는 시선이 긴 강으로 관암으로 촌락으로 그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노래하고 있다.3연에서는 화암을 매개물
로 해서 시상을 좁혀 가고 있는데,봄이 온 푸른 봉우리와 시끄러운 세속을
대비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4연에서는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세
월의 흘러가는 무상함에 자신의 서글푼 마음을 새 울음소리에 감정 이입을
하여 노래하고 있다.
<四曲松崖>133)에서는 소나무 우거진 높은 산 속의 쌀과 소채를 씻는 소박
한 스님의 한가한 삶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다.6연에서는 한가로운 정자
로 이어지면서 천년이나 되는 연못이 있는 사당의 영원성과 정통성을 전달
하고 있다.7연에서는 앞선 자연의 한가함과 소박함에 대한 묘사들이 바로

132) 『옥소집』,권1
133) 天畔峩峩百丈巖 하늘가 높고 높은 백 장의 바위

松蘿交翠影毿毿 들쑥날쑥 소나무와 넝쿨이 푸르른 그림자를 어
지럽게 드리웠네

居僧盡歲生涯淡 이곳 중들은 한 해가 다가도록 생애가 담박하여
掬米筐蔬洗碧潭 한 줌 쌀과 한 광주리 채소를 푸른 연못에 씻네.



- 113 -

율곡의 성품을 논하기 위한 전제라는 것을 알게 한다.
8연에서는 계절이 가을로 바뀌면서 8연에서의 시문의 읊조림과 9연에서의
거문고 연주가 한가한 산세의 운치를 더욱 독보이게 한다.9연에서 마침내
문산에 올라 율곡 선생의 뜻을 더욱 세우려 하지만 자신의 후회스러운 삶에
한스러워하고 있다.
<高山九曲>,<六曲釣溪> 두 수는 <석담궁심구곡용무이도가운>을 짓게
된 동기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다.<高山九曲>134)에서 고산은 바로 율곡 선
생의 사당이 있는 곳으로 고산이 평범한 곳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으며,현
재 시내 소리가 옛소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는 인
물의 청미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곧 석담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 하겠
다.또한 이 작품이 이이의 <고산구곡가>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六曲釣溪>135)는 한가로이 낚시질 하는 풍경을 묘사하면서 율곡 이
이의 욕심없고 언제나 평온한 마음을 가진 그의 심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연
결짓는다.<석담궁심구곡용무이도가운>은 율곡 이이는 돌아가셨지만 그의
사당에는 여전히 제자들이 그의 높은 학문과 뜻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밝

134)       高山地界仗人靈 高山의 지역은 人靈에 의지하여
栗老遺祠洞府淸 맑은 골짜기에 율곡 선생의 사당이 있네
初曲下驢窮九曲 첫 구비에서 나귀에서 내려 구곡까지 이르도록
溪流不改舊時聲 흐르는 시내는 옛 소리와 다르지 않네.

135)       游魚潜躍小溪灣 작은 시내굽이에 물고기떼 뛰었다 숨었다하며
自在天機也不關 절로 天機가 있음을 나는 관여치 않네.
誰識當年垂釣意 누가 당시에 낚시드리울 뜻을 알리요
先生別有靜中閒 선생은 따로 고요한 가운데 한가로움을 소유하

였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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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있다.
<五曲隱屛>136)은 푸르른 계곡에 둘러싸인 사당과 근처 연못의 경관을 서
술하고 있다.푸른 절벽과 깊은 계곡 그 사이에 있는 한적한 사당에 무명의
객이 찾아오고 적막함이 아닌 여유가 넘치는 한가한 사당에 주변 달과 같이
밝고 맑은 연못이 그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배가해 주고,마치 한 폭의 그
림을 보는 듯하다.이 점은 <八曲琴灘>137)의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이다.굽
이굽이 흐르는 골짜기의 물은 달빛에 더욱 밝고,이러한 백사장 주위에서
한가롭게 거문고를 즐기는 모습을 읊고 있는데,절벽에서 강가로 이동하는
시선에 따라 감지되는 경치를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다.이처럼 <五曲隱
屛>과 <八曲琴灘>은 모두 경물의 묘사에 치중하고 있다.묘사에 치중한다
는 것은 자연의 실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또한 이 작
품들은 화자의 시각을 통해 보여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그려냄으로써 회화적
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이것은 대상을 미적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감각적인 체험에 의한 묘사는 시인이 선험적으로 인식하
고 있는 자연의 보편적인 이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공에서 화자

136)       壁色潭潭澗谷深 절벽 색은 푸르고 푸르며 계곡은 깊어
客來閒閣拜空林 객이 한가로운 정자에 찾아 빈 숲에 인사하네
明宮儼有滄洲制 사당은 엄연히 은사가 거처할 만한 모양 갖추었

으니
千載淵源水月心 천년이나 된 연원은 물과 달과 같은 마음이라네.

137)       山勢盤旋地欲開 산세가 굽이돈 곳에 땅은 펴지려는 듯하고
薛蘿陰裏水渟洄 넝쿨이 음산한 속에 물 휘돌아 흐르네.
靑天月上沙洲白 푸른 하늘에 달 뜨니 백사장이 하얗게 빛나는데
誰送瑤琴一曲來 옥 거문고의 한 곡조는 누가 보내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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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지한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五曲隱屛>과 <八曲琴灘>에서 자연은 하나의 객관적 실체로 등장
하고 화자는 그것을 객관적 태도로 묘사해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이 점은
<고산구곡가>에서 자연을 연학과 상자연의 장소로 인식하면서 성리학적 태
도와 지향을 강조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권섭에게 있어
자연은 도학적 색채가 배제된 아름다운 실체이거나 유흥의 현장 이상의 의
미를 갖지 않는다.이것은 자연을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시각과 태도가
전대와 달라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이 시기 권섭에게 있어
자연은 더 이상 심성수양이나 연학을 위한 매개체로서 선험적으로 인식한
관념적 대상이 아니라 감각기관에 의해 감지되는 객관적 실체로 파악되었던
것이다.즉 성리학적 문학사상이 이이에 이르러 ‘극치에 이르렀으면서 또한
종말을 예고’138)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시에서도 이이 이후의 작품에서는
자연에서 도학을 추구하려는 경향과 멀어져갔음을 권섭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고산구곡가>가 외관의 경물만을 담담하게 그려냈다면 <석담궁심구곡용
무이도가운>은 경물의 묘사와 함께 작자의 내면이 드러나 있다.시상에서
무미건조한 자연의 포착이 아닌 적극적인 자연에의 동일시 현상이 감정이입
이 되고 있다.권섭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였으되 단순한 자연의 묘사만이
아닌 대상과 체험 요소들을 상상력으로 결합함으로써 서정적 이미를 환기시
키고 자연을 매개로 한 자아의 깊은 심정을 형상화하여 고도의 시적 상상력
을 보여 주고 있다.<석담궁심구곡용무이도가운>의 경지는 자연과 인간의

138)조동일,『한국문학사상사시론』(서울:지식산업사,1978),p.165



- 116 -

동화성과 동일시성을 통해 유학적 풍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정신
경을 유람 방식으로 풀어주는데 있다.이 점이 <고산구곡가>보다 서정적
탁월함을 보여주는 측면이다.권섭은 자연과 함께 하는 현실적 깨달음을 통
해 내재적 반성의 삶을 추구하였고,그 인식에 <석담궁심구곡용무이도가
운>의 서정성이 함축되어 있다.
성리학적 시상은 이념적 표상성으로 강조된 시기에 권섭의 시에는 정신적
감화가 나타나 있으나 이념의 도구에 함몰하지 않고 보다 인간적 이해를 자
연의 아름다움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보인다.
<석담궁심구곡용무이도가운>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문학
의 한 특징인 강호가도를 살펴보아야 한다.강호가도는 조선시대 시가 문학
에 널리 나타난 자연예찬의 문학사조다.강호가도의 성립은 정치적인 문제
에서 비롯하였으나,여기에 토지경제적인 뒷받침과 조선시대 사림의 도학적
문학관의 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즉 세조 조에 토지의 사유화가 이루어지
면서 양반들은 이 사유지에 기반을 둔 생활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벼
슬에서 물러 나와 강호생활을 할 수 있었다.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연
미는 흥취성과 풍류성에 있다.이에 반하여 권섭의 시문학은 진보적 강호가
도의 실학적 모습 -근대적 조짐과 인간애의 사실적 접근 -이 보이며,이
는 사대부 시조에서 조선후기 현실주의 시조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詩史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한다.
근대화 조짐이 나타나던 조선후기의 작가 권섭의 작품은 선비의 恒常性과
道學性이 작품의 문학성에 손상되지 않은 채 잘 갈무리되어 있다.바깥과
안의 조화,경물과 사유의 일원화,감탄과 실천의 생활화 등이 旣往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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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들과 차별된 것이다.
권섭은 우리의 자연과 풍경을 그리되 그에 대한 과장이나 상상을 통해 허
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그는 그것을 상식적 차원에서 관찰하고 자연스
럽게 묘사하려고 했다.권섭은 금강산을 위시하여 강원도 지역의 명산,황해
도 해안 지역,충청도 해안 지역 등을 탐승하여 그곳의 아름다운 산수나 풍
물 등을 소재로 시를 많이 남겼다.다른 말로 하면 實景山水를 시의 소재로
삼은 시를 지었다.권섭은 눈앞에서 확인한 산수를 놓여있는 그대로 묘사할
뿐 여타의 관념이나 선입견으로 재단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눈앞에 박두
한 실물을 화가가 사생하듯 묘사하는 태도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이처럼 권섭은 노론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재주가 비상했다
는 기록으로 보아 마음만 고쳐먹으면 언제라도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었다.
어쨌든 그는 세속적인 성취를 거부하고 유람을 통한 창작활동에 인생의 가치
를 두었다.권섭은 조선의 강산을 유람하면서 느끼는 정서나 아름다운 경치
를 형상화하여 시조나 가사,한시문 등으로 남겼는데,이때 표현된 자연은
유람공간으로 인식되는 곳이였다.일생을 탐승과 문필생활로 보낸 권섭에게
있어 여행은 창작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222...333...일일일상상상체체체험험험의의의 시시시적적적 형형형상상상화화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권섭의 시를 소재의 면에서 볼 때 여행의 과정과 감회
를 적은 시,명산을 찾아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매화를 읊은 영물시,친
우들과의 창수시,주변 경물과 감회를 적은 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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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놓고 볼 때 사대부의 일상적 삶을 솔직하게 읊고자 했다는 점에서 권섭
의 두드러진 특성을 찾을 수 있다.이러한 자기체험의 문학적 특성이 가능
했던 것은 다양한 소재와 새로운 방식으로 소재를 작품화시키고 있으며,창
작활동 자체가 철저하게 자신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섭의 시조 작품 중 <患瘟>,<望天>,<記夢>,<騎牛歌>,<獨自往遊戱有
五詠>,<食多鯁魚>,<詠燕>,<笑矣乎四章>,<悲來乎四章>등은 일상 생활
체험을 시 소재로 수용해서 작품화한 것들이다.

① 이 고기 가싀 만타 고 리기 앗갑고야
리디 마쟈 니 이 가싀를 엇디 리
이 가싀 낫낫치 희고 먹어 보쟈 노라

<食多鯁魚>

② 하이 이  몸을 초초히 내여시랴
녀귀 인들 이 날을 엇지 리
두어라 저  일 다고 아므리나 리라

<患瘟>

③ 흙조각 쥐비즌 집을 발안희 디어두고
어디가 도니다가 텰텰이 도라와셔
아마도 쥬인(主人)님 낫던 정(情)을 못내 닐러 니

<詠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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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작품 ①<食多鯁魚>는 가시가 많은 고기를 먹으면서 느끼는 소회를
읊은 작품이다.지나친 기교나 수식을 발견하기 어렵다.이 작품은 누구나
지나치는 생활의 소재를 가지고 상황을 포착하여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작가
의 발상 자체도 기발하지만,아주 평이한 언어를 구사하여 구체적으로 묘사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념의 극복은 물론 사실주의적인 경향을 보여 주고 있
는 작품이라 볼 수 있다.그저 독백처럼,또는 일상 대화의 한 대목처럼 아
주 범상하게 한 작품을 이루고 있음을 본다.물론 이 작품이 평이하게 이루
어졌다고 해서 그 내용마저 범상한 것은 아니다.표현 그대로도 음미해 볼
만하지만,여기서 어떤 상징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또 다른 차원의
내용을 찾을 수도 있다.이러한 점들은 그의 시가 가지는 특색의 중요한 일
면이기도 하다.그리고 ②의 경우를 보면,병마에 시달리는 그것까지도 시
소재의 일부가 되었던 것을 알게 된다.권섭의 경우 시 소재가 따로 없었다
고 보는 것이 옳다.그저 삼라만상과 일상 생활 주변 일체의 것들이 모두
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患瘟>이라는 작품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
럼 권섭 자신이 염병에 걸려 앓고 있는 심정을 작품화한 것이다.권섭은 자
신의 병력을 “六經大病”이라 하고 있는데,그의 병력일지를 보면 태어난 해
에 경풍을 2세에는 마마를,5세에는 학질을,22세에는 홍역을,28세와 34세
에는 악독한 염병을,그리고 33세에는 화재로 인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
에 걸렸다고 밝히고 있다.139)이 작품에서 권섭은 자신의 삶에 대해 달관된
139)『옥소고』,<墓山二>,‘자술년기’生歲之年患驚風 兩變以南孝源一針而伸 二歲患痘
疹 五歲患腹瘧 二十二歲患紅疫 二十八歲三十四歲遘毒疫 三十三歲因火崇幾殊.강호
갑,위의 논문,p.62,재인용



- 120 -

자세를 보여 주고 있는데,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운명관을 그대로 작품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③<詠燕>의 경우도,제비는 봄마다 찾아와서 가을까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우리와 생활하는 조류이지만,그간의 시조에서는 ③
에서 보는 것처럼 단독 소재로 작품을 이룬 예는 찾기 어렵다.그만큼 권섭
에게 있어 시는 생활 일체와 바로 밀착되어 있었던 것이다.한시에서도 일
상의 체험을 작품화한 것들이 있다.

盜賊何心性 도둑은 어떤 심성을 지녔는가?
江村擾亂而 강촌에 난리가 났구나.
鷄豚且不保 닭,돼지 또한 지키지 못했으니
衣食遂難支 의식은 마침내 지탱하기 어렵겠네.
此失焉知福 이번에 잃고서야 복인 줄 알았네,
吾窮亦太耆 나는 궁핍하고 또한 매우 늙었으니.
惟憐七事成 오직 일곱 가지 일140)이룸을 어여삐 여기는데
虛作肉縻糜 헛되이 썩어 문들러질 육신만 되었네.

<失物>141)

棠花開發四庭同 사방 뜰에 해당화가 활짝 펴 있어
不辨金剛以外東 금강산 너머 동해와 구별이 되지 않네.

140)고대 나라를 다스리는 일곱 가지 일.곧 祭祀,朝覲,會同,賓客,軍旅,田役,喪荒
을 가리킨다.

141)『옥소고』,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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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坐茫茫炯似海 일어나 앉았자니 아득히 바다처럼 빛나
白沙千里夢中紅 천리 백사장이 꿈 속에 붉네.

<見海棠盛開>142)

위의 작품에 등장한 소재들은 특이함을 발견하기 어렵다.<失物>은 도둑
을 맞은 일상의 체험을 시로 담아내었는데,권섭의 소박한 삶을 알게 해주
는 작품이다.<見海棠盛開>에서도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활짝 핀 해당
화를 보고 마치 금강산 동쪽 곧 해금강의 백사장 해당화를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활짝 핀 해당화의 모습을 꽃의 이름과 연관지어 바다의 풍
광으로 묘사한데에서는 작가적 역량을 엿볼 수 있다.<送震應還京>143)역
시 일상에서 겪은 체험을 진솔하게 표현해 내고 있는데,후손 진응을 떠나
보내면서 이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마지막 구에서 떠나보내기
싫어 안부를 계속 묻는다고 한 표현은 손자를 향한 애뜻한 권섭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다.<大病昏昏中作>144)도 피부병에 걸린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루고 있는데,시조 <患瘟>에서와 같이 자신의 삶에 대한 달관된
자세가 보여지고 있다.즉 <환온>의 “두어라 저  일 다고 아므리나 
리라”라는 표현과 <大病昏昏中作>의 마지막 구에서 알 수 있듯이 질병에
대해 한탄하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하늘이 자신
에게 허락한 병이라면 순응하고,자신의 삶에 자족하겠다는 그의 운명관을

142)『옥소집』,권2
143)전문은 p.75참조
144)전문은 p.7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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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작품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위의 한시 4편의 작품에서도 소재에 독특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일상사의 구체적 사건에서 소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특별
하지 않은 사소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이들 시를 한 편 한 편 읽어보면 어
떤 메시지가 있다.그것은 일상의 작은 사건을 아무 작위가 없는 자연스러
운 그 상태대로 독자에게 전하려고 하는 시인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이러
한 무작위의 정신이 담긴 시를 권섭의 독특한 시세계라고 할 수 있다.작가
의 감정을 굳이 담으려하지 않고 사소한 것들을 의미있게 다루는 것,그리
고 작가의 목소리를 먼저 찾지 않고 묘사한 대상의 움직임이 느껴지도록 만
드는 것이 권섭의 시인적 역량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 123 -

ⅣⅣⅣ...옥옥옥소소소 시시시문문문학학학의의의 문문문학학학사사사적적적 의의의의의의

권섭의 시문학은 낭만적 열정의 들뜬 기분이 없고,소재를 다룸에 있어 상
상력을 확대하거나 인상작용을 가함으로써 상식의 한계 이상으로 과장하여
해석하려 하지 않는다.그로 인해 권섭 시의 맛은 상상이나 연상,열정,변
화를 중시하는 전시대 시의 일반적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가 권섭 시의 정서적 특성이라면,일상어의 평이함에 가까운 시어를
사용하는 점이 시어의 특징이다.정서의 솔직한 묘사를 일상적 언어의 구사
로 완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권섭 문학의 특성 중의 하나는 자신의 실생활에서 창작이 이루어지
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권섭 시문학이 사실성과 현장성을 획득할 수 있
었던 요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대부적인 규범과 세계관을 거부하고,자기
만의 개성을 존중하는 문학관으로 일상적인 체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
써 가능했던 것이다.즉 옛사람의 시에 구애받지 않고 눈에 뜨인 주변의 사
물을 직접 대면하려 했던 것이다.그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고 느낀 내용
을 시로 씀으로서 권섭은 17세기 시단의 한 병폐라고 평가되는 조작된 감정
이나 허황된 소재의 남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동시에 18세기 조선사회와
자연풍광,인간 풍정을 자기가 본 그대로 그려내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
수 있었다.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창작되는 작품은 당연히 경직된 교화
교훈과는 거리가 있었다.17세기 작가의 작품에서는 정치현실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등 자신을 방축,삭탈관직,유배로 내몬 정치현실에 대한 구체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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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나타낸 작품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신흠,정철,윤선도의 경
우 이런 현상이 특히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반면에 권섭은 명문 사대부
출신으로 일찍이 관직을 포기하고,전 생애를 오로지 탐승과 문필 활동으로
보냈다.권섭은 양반 사대부 계층이면서 관직에 나가지 않은 채,파격적인
생활과 다양한 교우관계를 통하여 전통적 양반 계층의 작품 형식을 그대로
취하면서도 이 시기 전통적 사대부 시문학과는 다른 새로운 작품 경향을 보
여주고 있다.바로 이러한 점들이 권섭 시문학이 가지는 문학사적 가치인
것이다.
먼저,다양한 交遊 집단을 통하여 문학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유 인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권섭이 교유한 부류중 당대 석학들이
있었는데,백부 권상하를 비롯한 김창협,김창흡 형제 등과의 교유를 통해
사대부로서의 흔들림 없는 자세를 견지하고,붕당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당파에 앞서 스스로 인간적 참모습을 중시하면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교제관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다음으로 같은 세대의 인물들과의 교
유를 통해 붕당과는 거리가 먼 창작 활동에 심취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
다.그리고 권섭은 사대부 예술인 뿐만 아니라 위항 예술인까지 교유하였는
데,이들과의 교유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장르를 직접 체험하고,중세
사회 신분 질서의 모순과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상하계층의 구분없이 다양한 집단간의 교유는 그 당시 사대
부로서는 파격적이며,이것은 그의 창작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주제면에서 보면,윤리적 교훈적 내용은 볼 수 없고 순수한 문학의식
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라 하겠다.전기의 대표적인 작가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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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박인로,윤선도의 경우를 보면 개인적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주류
는 교훈시이다.또한 동시대 서민작가 김천택의 경우에도 전기 양반의 주제
경향을 그대로 답습하여 사대부적 추상성과 유교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에 비해 권섭은 주제를 놓고 보면,그는 문학 자체의 순수성을 지향
했다.그의 시의식은 당시 시를 짓던 사람들이 작품 생산을 교훈적 주제 전
달의 수단으로 인식했던 일반적 관념과는 전연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다.그
리고 내면의식을 표출함에 있어서도 기존 사대부 시문학과는 조화롭고 절제
된 이념적 지향을 보이는데 비해서,권섭의 시문학은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
는 불안정한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시문학에 표출된 이러한 정서
는 중인가객인 김천택 이후에나 일반적인 경향임을 생각하면 권섭의 선구적
인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셋째,권섭 문학의 소재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여 문학사에서 소재의 새로
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일생을 통한 탐승여행에서 얻어진
풍부한 생활 체험과 천부적 심미안,그리고 섬세한 정감이 사물과 현상을
관조 ․ 선택하는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이러한 다양한 시 소재
의 선택 ․ 수용은 권섭의 작품이 일상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가능
한 것이다.
넷째,형식적인 면에서 권섭의 시문학의 창작의 주류는 연시로 가장 전통
적인 사대부 문학 양식을 가지고 새로운 표현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이점
은 달리 말해 권섭 이전부터 세력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단형시의 형식적 제
약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연시로 창작하는 것으로 이를 극복하려 했던 것이
다.또한 권섭은 연시의 구성에 있어서도 독창적인 구성의 방법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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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즉,각 장이 의미있는 연결체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 오히려 단형시의
군집에 가까운 양상을 보임으로써 전대 연시의 경향과는 구별된다.이처럼
기존의 연시 전통에서 일탈한 까닭은 작가가 작품을 주제 중심으로 형상화
하지 않고 소재 중심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취했다는데 있다.다음으로 작품
전체가 문답 형식으로 전개되고,주제를 반복적으로 배치시키는 구성방식으
로 전대의 연시에서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기법이라 하겠다.또한 권섭의
연시는 매 장마다 중심 소재를 설정하고,그 소재 중심으로 의미를 集注하
여 한 작품씩 형성해 놓고 있다.그러면서도 소재에 맞추어 적절히 의미 확
대를 시켜나가는데,바로 이것이 권섭 작품의 평범한 듯하면서도 그 속에
무한한 깊이를 보유하고 있는 그의 작품의 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권섭의 시어들은 대부분 일상적이고 평이한 우리말로 이루어져 있
다.조선시대 일반 작품들에 나타난 시어들을 보면 대체로 한자어투와 고사
어들이 많이 사용되었다.그러나 그의 작품의 경우 평이한 일상적인 용어와
의성어,의태어 등 우리 고유어들을 시어로 선택해 작품에 수용했다.이러한
점은 작가의 개성적인 문학관의 한 단면이며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작가 의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섯째,권섭의 시문학은 자필유고 속에 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원문 속
에서 작가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추측으로 야기되
는 애매한 문제들을 감안한다면 그 가치는 더욱 확실해 진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볼 때,권섭은 일찍이 우리 시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전대의 사대부 시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여 나름대로의 독창
성을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당시의 사대부들이 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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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고 나머지 餘技로 시조를 지었음에 비해 권섭은 본격적인 시조 작가로서
의 의식을 가지고 시작에 임해 시조의 문학성을 인식한 토대 위에서 작품
활동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으며,새로운 창작 태도로 시조를 다양하게 수
용하고 발전시킨 인물이다.따라서 시조 문학사에서 그의 입지를 살펴볼 때,
그는 17세기와 18세기의 근대적 여명기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박인로와 윤선도의 뒤를 이어 시조를 전통 문학으로 확립하고 계승하여 이
를 후대에 전하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그렇다고 한문학을 완
전히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7천여 수 이상의 한시 창작과 국문 소설을 한
역하는 등 사대부로서 한문학의 전범을 이루었다.다만 한문학에서도 기존
의 사대부들의 성향을 답습한 것이 아니라 국문시가에서 나타난 특성들이
동일하게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다.한문학에 있어서도 국문시가와 마찬가지
로 전혀 새로운 경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즉 권섭은 양반 사대부 계층이
면서도 관직에 나가지 않은 채,초탈한 성품과 파격적 생활의식으로 새로운
시대사조와 호흡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따라서 그의 작품 경향은 그 시
기까지의 일반 양반 계층 작품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권섭 시문
학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은 자연관의 변화,사대부적 관념의 극복을 통한
사실성의 추구로 볼 수 있다.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우리 시문학사상 권섭
의 존재 의의는 더욱 소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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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본고는 권섭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생애,교유관계와 권섭 문학의 특성을
살펴보고,아울러 구체적으로 그가 남긴 작품 세계의 연구를 통해 권섭 문
학만의 특성을 알아보고,더 나아가 국문학사적 위치 및 의의를 규명해 보
았다.
제Ⅱ장에서는 시대적 배경과 생애와 문학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권섭
이 문학 활동을 했던 시기(顯宗12년 ～ 英祖35년)는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
내지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로 그가 출생,성장한 당시의 서울은 경제적인
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위항의 문화와 예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등 전대와
는 다른 개방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또한 문단적으로는 민족적 자
각의식과 실학사상의 새로운 학풍과 문학 풍토가 서서히 자리 잡아 가던 시
기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정치,사회,문단적 배경은 권섭의 생활에는 물
론 창작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권섭의 가계는 고려시대 三韓功臣 太師 權幸의 후예로 安東 權氏다.그는
內外家가 유복하고 특출했던 가정 환경에서 출생 ․ 성장했으며,유년기부
터 백부 권상하(1641～ 1721)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주변에 있어 체계적
인 수학을 할 수 있었다.또한 내외가간 妻戚들 중에는 三相의 자리에 오른
이가 연이어 있어서 숙 ․ 영대에 걸쳐 작품 활동을 하던 그에게 좋은 배경
이 되어 주었다.이러한 가계와 가정 환경은 권섭의 성격과 생활 태도,문학
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특히 마음 내키는 대로 일생을 탐승여행 속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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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시심을 키워나가는데 큰 저력이 되었던 것이다.
권섭은 관계 진출을 일찍이 포기하고,일생을 문필 생활과 탐승여행으로
보냈다.당시같이 정치 파란이 심했던 상황에서는 관계에 진출했다가는 선
대에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을 것이다.그리고 천성적으로 예술
인 체질인 그는 결국,어수선한 관계 진출보다는 자연을 벗삼아 전국의 명
승지를 찾아 좋은 경치를 구경하면서 시작으로 일생을 보내는 문필 쪽을 택
했다.
그는 다양한 집단들과의 교유를 통해 활발한 문학 활동을 했다.그의 백부
인 권상하의 스승인 송시열과의 관계,또 전대의 김창협,김창흡 형제 등 당
대 율곡의 성리학적 전통을 잇고 있는 사대부 집단들과의 교섭이 있었다.
이들 기호 노론 사림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그들의 세계관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조선에 대한 주체적인 자각과 교유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 등 문화 예술 운동으로 연결된다.이처럼 권섭은 노론계 문사들과 교
유하면서 조선이 곧 중화라는 문화자존의식을 국시로 내세우고,가계의 흐
름에 따라 율곡의 정통을 이어 붕당정치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관계에는
진출하지 않았지만 도학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또한 그는 농연,사천
등의 영향을 받아 조선시의 진경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진시운동을
벌였다.
또한 권섭이 교섭한 인물들로 위항인들을 들 수 있는데,이들은 모두 풍류
를 생활화한 인물들로 이해관계를 초월한 문학동우회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이들과의 시작 생활은 30대 초반 이후 십여 년 동안으로 이때에 가장
활발한 창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권섭은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중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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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분질서의 모순과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갈 수 있었다.
제Ⅲ장에서는 권섭 시문학의 특성을 형식적,수사적,주제적 측면으로 나누
어서 고찰하였다.제1절에서는 권섭 작품들을 형식적,수사적인 측면에서 분
석해 보았는데,특별히 그의 연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 살펴보
았다.즉 소재를 개별 소재 중심의 구성 방식을 취하고,단순한 소재를 통한
의미 확대와 대화체 구성 방식 등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의 특성을 나타내
고 있다.또한 수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기존 사대부들과는 달리 우리말 일
상어 시어를 도입하여 파격적인 면을 보여주고,중국 고사나 상투적인 한문
구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제2절에서는 주제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는데,그는 최고의 상류사회 출신
양반작가임에도 전대의 시문학에서 흔히 보이는 도학적 체취가 전혀 없었
다.권섭시조 75수의 주제를 실제로 살펴보면,첫째 感物이 <十六詠><六
詠><梅花四章><病中詠盆桃三章>들의 29수로 가장 많고,둘째로는 敍景의
내용으로 <過善山砥株碑><浮石寺><映湖樓><黃江九曲歌>10수들로 모두
13수가 된다.셋째는 風流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五詠><謂客>2수<槃
山獨步><發遠遊><丹丘途中><漫興><坐輝映閣有詠>등 12수이며, 넷째는
懷抱로 <患瘟><望天><記夢><詠燕><騎牛歌><安分自守><失題>로 7수가
된다.다섯째는 만수무강을 비는 祝壽의 노래 <壽詞五章>,또한 독특하게
기쁨과 슬픔의 내용을 각각 담은 <笑矣乎四章><悲來乎四章> 등 다양하다.
이 외에도 가시 많은 고기를 먹어보겠다는 내용의 <食多鯁魚>1수가 더 있
다.여기에서 제일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感物’과 ‘敍景’‘風流’이다.몇 수만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실제로 이러한 주제의 순수한 특징은 권섭시조 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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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해당하였다.주제적인 특성을 더욱 세분화해 보면,첫째 권섭은 예술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보였는데,사대부의 예술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위
항의 예술에까지도 그 관심이 넓혀져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우리 강산을 유람하고 거기서 느끼는 정서나 아름다운 경치를 형상
화한 작품들을 이루어낸 권섭 시문학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았다.권섭의
유람시는 개인적 기질과 노론 벌열정치의 확립기라는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
생성한 특수한 형태인 것이였다.
권섭 문학의 주제적 특성 중의 하나는 자신의 실생활에서 창작이 이루어지
고 있다는 것이였다.권섭 시문학이 사실성과 현장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요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대부적인 규범과 세계관을 거부하고,자기만의
개성을 존중하는 문학관으로 일상적인 체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가
능했던 것이였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권섭의 생애와 문학 활동의 일면을 살피고,그의 시
문학 작품을 분석하여 그 본질을 찾고,국문학사상의 위치 및 의의를 살펴
보았다.더 나아가 기존의 논의들이 작가의 생애와 개별적인 작품 연구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작품분석을 보완하여 권섭의 작품에서 전기와 차별되는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선학들의 연구와 관계 문헌을 토대로 하여 조
명해 보았으나,어떤 면은 기존의 논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부분도
있다.또한 이글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도 많다.그의 다양한 작품을
더 폭넓게 살펴보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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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tudyontheOk-SoGweonSeop'sPoetryliterature

Kosunmi
Dept.ofKoreanLanguage& Literature
GraduateSchoolofSungshinWomen's
Univ.

ThepurposeofthispaperistoanalyzetheworkofGweonSeop(權燮)in
relation to the factors that either influence or become the direct
backgroundofcreationfortheOkbakwonbulEra'scultureofpoetry(1671
to1759,12thyearofKingHyunJong'sreigntothe35thyearofYoung
Jo'sreign)to identify thecharacteristicsofhiswork,and to in turn
examineitsvalueandsignificancetothehistoryofKoreanliteratureand
GweonSeop'sposition.
First,GweonSeop'sliteraturecenteredonpoetryshowsadifferenttrend
comparedtothetraditionalnobledignitarieseven whenitsharessome
commongroundswiththeworkoftraditionalYangban("Koreannobles")
classthroughthediverseinteractionsandgiventhecontextofthelatter
endofthe17thCenturywhenitcomestothe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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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theworkdoesnotcontainsocalledethicsrelatedkey lesson
typeofmoralintermsofthetopic. Meanwhile,theworkitselfenables
thereadertoenjoyapuresenseofliteratureawareness. Hisawareness
whenitcomestopoetryiswascompletelydifferentfrom thecommonplace
perception ofhiserawherethepoetsusedpoetry todeliversocalled
"educational"lessonstothepeople.
Third,sourcesofGweon Seop'sliteraturearevery diverse,and itis
meaningfulinthesensethathepioneeredintothenew domainwhenit
comestosources. Selectingandaccommodatingdiversesourcesforhis
poemsarepossiblebecausehisworkisbasedonthedailylifeexperiences.
Thefourth,themainstream ofGweonSeop'sliterature,form theformat
aspect,pioneers into a new domain of expression taking the most
traditionaltypeofliterary format,thatofthenobledignitaries.Gweon
Seop uses unique method of configuration when it comes to the
configurationofyeonsi(聯詩)aswell.
Thefifth,GweonSeop'spoeticwordsaremostlythoseoftheordinary
Koreanlanguagethatweencounterdaily.Thisismeaningfulinthesense
thatwecanglimpseintothepoet'suniqueperceptionofliteratureandhis
desiretocastawaypre-conceptions.
Thesixth,GweonSeop's literatureismeaningfulinthesensethatwe
can glimpsehisawarenessasapoetsincehiswork ishanded down
amidst'Ja PealYoo Ko'(自筆遺稿). This value becomes eve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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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ainifsubtlequestionsthatarementionedasassumptionsistakeninto
consideration.
Giventheabovementionedarguments,itispossibletoknow thatGweon
SeoprecognizedtheimportanceoftheKoreanpoetryfrom earlyon,and
thatheengagedincreativeactivitiesbyovercomingthelimitationsofthe
nobledignitaries. Atthetime,nobledignitarieswerecomposingKorean
songs,andfocusedonthree-verseKoreanodewhileGweonSeopbegan
withfull-fledgedawarenessofapoetasathree-verseKoreanode,and
thathecontinuedonhisworkbasedontheawarenessofthethree-verse
Koreanode. Heisthefigurewhoaccommodatedhimselftothree-verse
Koreanodeindiversewayswithanew attitudetowardscreation,andhe
istheonewhoadvancedthisfield. Accordingly,heisperceivedasthe
bridgethatestablishesthree-verseKoreanodeasatraditionalliteratureand
whohandedthelegaciesofthisparticulargenretothosewhofollowed
afterfollowingtheleadofInRoParkandSunDoYoonwhilepositioned
atapointwherethetransitionfrom the17thtothe18thcentury.Butat
thesametime,hedidnotneglectthestudyofKoreanliteraturealtogether.
Infact,hecontributedsignificantlytothestudyofKoreanliterature,he
"translated7000Koreanpoemsandnovels. Assuch,hetookthecenter
stageofthestudyofKoreanliteratureasanobledignitary.However,not
onlydidheemulatethetendenciesoftheexistingnobledignitaries,but
the characteristics that appear on the Korean language poem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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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edinthesamemanner.
Likewise,hisworkmanifestsadifferentcolorcomparedtotheregular
Yangban("Koreannobles")class.Thenew trendsareevidentinGweon
Seop'sliteraturecenteredonpoetryarethechangeintheperceptionofthe
nature,overcoming theperceptionsheldby thenobledignitariesofthe
timeandso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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